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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1. 회 의 명

○ 제6차 OECD통계위원회

(6thMeetingoftheOECDCommitteeonStatistics)

○ 제57차 UNECE통계기관장회의

(57th Plenary Session ofthe Conference ofEuropean

Statisticians)

2. 참가목적

○ 국제 통계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의 정보와 이슈를 파악

○ 세계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통계기관장들과 교류

○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국가 활동 및 OECD세계포럼 홍보 등

3. 출장기간 : 2009. 6. 8(월) ~ 6. 13(토)(4박6일)  

○ 윤연옥 OECD파견과장 6.7(일)~6.12(금)(5박 6일)

4. 출장지역 : 스위스 제네바 유엔유럽본부

5. 대표단 구성

○ 대표단장 :이인실 통계청장

○ 대표단원 :박경애국제협력담당관,윤연옥OECD파견과장,김철주

국제협력담당사무관,주OECD대표부서원석주재관

※한국은행정영택국민소득팀장OECD통계위원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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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회의의제 및 일정

1.  제6차 OECD 통계위원회 

날짜 시간 조항 의 제

문서번호

STC/CSTAT

/(2009)~

6.10(수)

오후

14:30~14:45 1

안건 승인

전차회의 회의록 채택

사후조치 요약

안내방송

A1

M1

RD1

14:45~17:00

(휴식포함)
2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정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통계의 역할

1

2

17:00~17:45 3 정부개관 3

6.11(수)

09:30~10:30 4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 :Stiglitz위원회의 권고안
4

5

10:30~12:00

(휴식포함)
5 환경통계:OECD안건 6

12:00~12:30 6 사회진보측정 글로벌프로젝트 7

12:30~14:30 중식

14:30~15:00 7 인적자본측정 8

15:00~16:45 8 통합 세계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방향 :OECD의 역할
9

10

16:45~17:30 9 아동복지측정 :OECD보고서 교훈 11

정보 요소

1.혁신전략

2.워크샵 보고

INNOV1

RD2

3.품질관리 검토

-자료수집보고서 RD3
-품질관리 검토보고서 RD4

4.OECD생산성 테이타베이스 RD5
5.OECD확대 및 통계 :진척보고서 ACS6
6.통계국 업무계획 보고
-프로그램 실행보고 상태:2007-2008 RD6

-2009년 예산과 재정관리 개혁:업무계획 이행에

관한 새 보고 사항
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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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7차 UNECE 통계기관장회의 

날짜 시간 조항 주 제
문서번호

ECE/CES/~

6.8(월)

09:30~09:45 1 개회 및 안건 채택 75,Add.1

09:45-10:00 2
CES상위기구 회의
-UNSC2009년 회의(2009.2)
-ECE2009년 회의(2009.4) 43

10:05~11:10

3

정책자료생산 권한과 책임간의 조화 세미나

세션1:통계인과 정책결정자와의 관계

-수요는 제기하지만 독립적 관계 유지

21,20,42,22,

23,38,40

11:30-12:30
세션2:공식통계의 작성을 넘어

-갈등을 피하면서 시너지효과 창출
24,25,19,39

14:30-15:45
세션3:예산이상의 책임성

-공공의 기대 측정과 해결
26,27,28

16:05-17:30 세션4:일반토의 및 결론

6.9(화)

4

사업체 통계의 전략적 과제 세미나 13~15,29~31,

35~3709:30~11:00 세션1:응답부담경감

11:30~15:50
세션2:사업체 통계의 신규분야,새로운 개발과

사용자 요구

16~18,32~34,

41

16:25~17:30 5
UNECE지역의 국제통계활동 협력

1.채택된 주제에 관한 심층검토 4,Add.1,5,6

6.10(수)

UNECE지역의 국제통계활동 협력(계속)

09:30~10:20 5 통계 보급,소통 및 발간에 대한 심층검토 7

10:20-10:40 6 2.통계자료 통합의 비밀보호와 사생활 보호 원칙 3andADD.1

10:40-11:00 7 3.이민통계자료의 사용과 보급 지침
10, Add.1&2,

11

11:10-11:20 8 4.범죄피해자조사 매뉴얼 12,ADD.1&2

11:40-11:55 9
5.진척보고서
-UNECE통계 프로그램:‘08보고,’09계획 44
-CES의장단 회의 보고서,전문가팀 진척보고 1,2&Add.1

11:55-12:00 10 6.2010년 정기총회 세미나 주제 선정 45

12:00-12:05 11 7.2009-2011회기 CES의장단 선출 8
12:05-12:10 12 기타 안건 9
12:10-12:30 13 보고서 채택 및 회의 종료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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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활동

1. 국제통계 협력활동  

□ OECD 통계국장(EnricoGiovanini)과 제3차 OECD세계 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WorldBank지원금 실행방안 협의

○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년 10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UNDP,ILO,Wordbank등 국제기구,외국주재 한국대사,TV등

언론매체,연구기관과 대학 등의 협조 및 참여유도

-주요 인사(예,스페인총리,요르단여왕 등)참여유도

○ 글로벌 프로젝트를 위해 지원되는 WorldBank의 40만불 실행방안

모색

-회의참가를 위한 여행경비지원,훈련 및 연구수행 등

□ OECD대표부 대사(김중수)및 제네바대표부 대사(이성주)와 면담

○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의 통계

인프라 강화 방안 논의

○ 통계의 품질개선 및 정책기반으로써의 중요성 논의

□ 호주,독일,프랑스,핀란드 등 각국 청장들과의 면담

○ 사회적 여건 및 통계의 발전방향 논의

○ 양국간 통계적 국제협력 증진방안 논의

○ 특히 프랑스와는 경제분석 관련 협력방안 논의.우리 청 직원

파견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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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장단 회의 참석

○ "한눈에 본 정부“의 발간과 관련하여 통계적 관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받아들이고,품질을 개선하도록 노력

2. 주요 회의참석  

1)제6차 OECD통계위원회

□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의 역할

○ 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드러난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강조한 보고서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

○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금융·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새로운 통계개발(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분기

계정개발,소득 및 자산에 대한 조사 실시 확대 등),시의성 있는

기존자료 수집 및 집계,행정자료의 사용 등 필요

○ OECD는 2010Factbook에서 “경제위기”특별호를 발간하고

단기경제지표 확대 및 신속성 증대를 위해 노력

○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각 국가에서는 실행가능성,통계의 시의성과

품질에 대하여 논의

○ IMF가 설립하여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와 금융통계에 관한

기구간 그룹”(Inter-AgencyGroup)은 금융부문,비금융 부문의

수지균형자료,주택가격과 주택관련자료 그리고 최종 위험/신용

이전방법의 네 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특히 이 그룹은 주요

경제와 금융 통계표를 제공하고 더 많은 자료가 있는 각 국의

중앙은행,감독기구 및 통계청의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웹사이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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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은 각 국 통계청과 국제기구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는

글로벌 위기의 통계적 의미에 대한 OECD 실행안 초안을 발표.

통계청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은

-제도 부문별 자산 가격과 대차대조표에 대한 광범위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수집

-제도 부문별 분기계정 개발

-가구수입과 자산 관련 시의성 있는 조사 집계

-빈곤에 관한 다양한 정의와 측정방법 개발

-약간 지연된 관련정책에 관한 주요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듈

접근을 위해 사회조사 재구성 가능성 탐구

○ OECD의 제안에 관하여 사무국은 OECD내에 노력 조정을 확실

하게 할 “통계수평그룹”(HorizontalGrouponStatistics)의 설치에

대해 공지.그룹이 생각하는 활동은 기존 자료의 배포와 교류를

향상시키는 한편 분기 국민계정 특히 가계부문에서 주요 집계의

수집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배포 측면에서 OECD통계국은 위기

관련 자료의 공표를 촉진하는 것에 동의.추가로 OECD 통계

정책그룹(StatisicalPolicyGroup)은 위기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통계를 제시하는 2010년 팩트북(Factbook)특집을 고려중.

○ 의장은 먼저 각 국 통계청을 위한 OECD제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요청.몇 몇 회원국은 사무국 보고서의 질 특히 위의

상이한 양상과 영향을 보여주는 표1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모든

국가는 통계청에 대한 권고에 동의하지만 각 국 통계청이 자원이

한정된 상황 따라서 권고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지적.많은

경우에 표1에 필요한 자료는 이미 존재하고 그 자료는 더욱

시의성 있는 추계를 위해서 보다 잘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각 국은 동의.동시에 몇 몇 국가는 주요 이용자가 시의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정확성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보다 일반적으로 통계위원회 회원국들은 정책 수립자와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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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들의 기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몇 몇 회원국은 SDMX의 사용을

통해 자료가 신속하게 공표되고 비교성이 확보되는 것을 지적.

○ 소수의 회원국은 사회통계의 수집을 확대하라는 제안에 이 자료가

수집하기에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기존의 계속적인 조사가 기타 부상하는 정책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회원국들은 “스토리텔링”예를

들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은 바른

결론 전달에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에 동의.

○ 회원국들은 국제기구가 각 국 통계청에 대한 노력의 중복과

그들 간의 경쟁을 피하면서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공통의 행동에

합의해야 함에 동의하면서 IMF발표와 국제기구에 대한 OECD의

제안을 토의.회원국들은 특히 주요 글로벌지표(PrincipalGlobal

Indicators) 웹사이트 신설을 환영하면서 기구간 그룹

(Inter-AgencyGroup)이 행한 협력 노력에 대하여 사의를 표시.

그들은 OECD가 가계 소득과 자산통계를 개발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더욱이 그들은 아래 사무국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시.

-관련 통계 공표의 촉진

-주요 경제 지표의 세계집합 개발

-OECDFactbook의 2010년 특별판 발간

-모델로 표1을 사용하여 상이한 위기 단계를 알기 위해 사용

자에 도움이 되는 OECD웹사이트에 새 웹페이지 신설

-관련공표자료의 전달 강화

○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수정된 보고서가 통계위원회 권고안으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

되는 것에 동의.의장은 위원회가 2010년 6월 제7차 OECD통계

위원회에서 여러 조치들을 평가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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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본 정부”(GovernmentataGlance)측정 과제

○ OECD사무국은 2009년에 간행물을 발간하여 정부활동을 수량화

하여 비교하고자 하나 각 국은 처한 상황이 달라서 각국정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어려움을 토의함

○ 공공부문이외의 민간부분은 특히 상황이 달라서 주석을 달아주거

나 각 국가와 상당 기간의 협의기간을 거쳐야함을 주장

○ 올해 10월에 발간되는 간행물의 95%자료는 이미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몇 차례 검토를 거친 후에 발간할 예정임

○ 사무국은 좋은 정부와 능률적인 공공서비스에 관한 주요 지표셑을

제공할 새 OECD간행물 초안을 제출.이런 시도의 목적은 각국

정부가 그들의 관행과 성과를 보다 잘 이해하고 비교하도록 돕고

개별 국가들이 공통의 분석 단위를 이용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업무담당자 간에 체계적인 대화를 촉진하도록 돕기 위한 것임.

사무국은 전자 자문을 거쳐 이미 통계위원회 회원국에 제출된

간행물 초안 내용을 설명.또한 정부활동의 범주를 정의하고 국제적

비교측면에서 투입,산출 및 성과의 양과 질의 지표를 측정하고

구분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방법론적인 과제도 설명.이런 과제는

2011년으로 예정된 2판 준비과정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는 “한 눈에 본 정부”프로젝트를 환영하고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한 지지를 표명.동시에 회원국들은 몇 몇 사용 자료

비교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 표시.그들은 또한 공공부문에 쓰이는 확장된 정의에

대한 우려를 표시.회원국들은 사무국이 간행물 서문에서 방법

론적 활동은 시험적이고 자료비교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방법론의 국가별 개발을 위해 의장은

아래와 같이 제안.

-금융통계 실무작업반과 공동으로 공공부문의 범주와 활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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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과제 해결을 국민계정 실무작업반에게 요청할 것

-기타 측정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관리위원회(PGC)와 함께 공동

작업반을 구성할 것

○ 회원국들은 이 제안을 환영.반면 의장은 회원국들에게 가능한

조속하게 늦어도 7월말까지 간행물의 현재 초안에 대한 중요 기술

적인 의견을 사무국에 보낼 것을 요청.사무국은 자료의 비교성에

관한 몇 가지 경고를 포함하기 위해 서문을 고쳐 쓸 것으로 예정.

서문 초안은 의견 요청을 위해 통계위원회 의장단에게 송부될 예정.

☞ 이 인실 통계청장의 발언 요지

○ 통계결과는 다양한 관심그룹에 의하여 잘못 해석 될 수 있어

측정결과의 해석 시 주의경고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대중에게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

□ 경제성과와 사회진보의 측정 :Stiglitz위원회의 권고안

○ 전통적 경제측정 지표인 GDP는 국민의 삶의 질 및 사회발전

정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2008년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구성

○ 측정방법은 전통적 경제지표 "GDP","삶의 질"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로 분류하고 “삶의 질”은 건강,교육,여가활동,

정치적 자유,환경조건 등과 같이 다차원적인 지표를 포함.

“지속가능발전”은 웰빙의 동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웰빙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환경문제 등을 포함

○ 프랑스 공동 의장은 초안 요약이 시민사회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웹(http://www.stiglitz-sen-fitoussi.fr/en/에 게시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위원회의 주요 메시지를 발표.위원회

활동은 전통적 GDP문제,삶의 질 측정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측정에 초점.보고서의 몇 가지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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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조정 순 가처분 소득(Household adjusted netdisposable

income)이 GDP보다 경제적 복지를 잘 측정

-정부서비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수단 필요

-평균소득에 추가하여 중간소득 측정의 중요성

-복지 개념에 초점을 둘 필요성.그러므로 통계청이 실시하는 표준

조사에서 주관적 복지에 관한 통합설문 필요성 존재.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부가지표셑을 가진 하이브리드

(hybrid)“순조정저축(NetadjustedSavings)”접근법을 개발할 필요성

○ 사무국은 특히 국민계정분야에서의 시도을 강조하면서 OECD

활동과의 관련성을 발표.OECD는 현재 GDP와 함께 몇 가지

국민계정 지표를 제시할 “한 눈에 본 국민계정”새 간행물을 개발

중임.보건과 교육 측정에 관한 핸드북 또한 완성됨.사무국은

가계 자산과 부채의 분포,시간활용 자료 그리고 부채를 포함한

금융자산에 관하여 OECD내 다른 국과 협력하여 계획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언급.더 일반적으로 사회 진보 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사용하고 있는 정의인 지속가능한 공평한

복지의 광의개념에 역점을 두기 위해 OECD의 다른 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위원회는 이 보고서와 주요 권고안을 OECD활동과 통합하자는

제안을 환영.회원국들은 기타 국제기구와 진보 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포함한 OECD내 다른 계획과의 중복을 피할

필요성에 대하여 주의촉구.부의 배분,무임노동,위성계정,분배

/불균형을 포함하는 측정 우선순위에 관해 회원국들이 표시한

여러 의견에 뒤이어 공평과 지속가능한 복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

○ 의장은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사무국이 의장단에 그 결과를 통보

하면서 복지 측정에 관한 합동 작업반이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

가능성을 다른 국과 연구할 것을 제안.사무국은복지의 여러 요소

측정에 관한 모든 국제적인 노력을 다룰 도표를 준비해야 함.

위원회는 의장의 제안을 추인



- 11 -

□ 환경통계-OECD 의제

○ 사무국은 자원과 환경 그리고 환경 상태에 관한 설문정보

OECD시스템을 포함한 환경통계에 관한 OECD의 활동을 발표.

사무국은 자료 수집 수단을 통합하고 기존 자료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회원국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개

발하도록 장려.또한 회원국들의 환경자료시스템 품질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자료수집,처리 및 배포 노력의

기초가 되는 툴과 과정의 비용 효율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환경품질자료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의 목적을 강조.

○ 위원회는 보고서를 환영하고 사무국의 환경통계에서의 활동을

축하.실행계획에 대해 회원국은 특히 자료 접근과 품질 향상

노력 지지.회원국들은 그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

통계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

□ 사회진보측정 글로벌 프로젝트

○ 사무국은 프로젝트의 2009년 활동 프로그램 주요부분과

2010-2011기간의 활동프로그램 초안을 발표.글로벌 프로젝트의

2009년 결과는 진보측정 핸드북,진보의 틀 혹은 분류,지표셑에

대한 품질평가틀,WikiProgress웹사이트,훈련 교재와 과정임.

사무국은 아래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중기 목표를 강조

-진보를 위기로부터 기인한 새로운 정책 이슈와 연결

-글로벌 프로젝트가 향후 2년간에 걸쳐 무엇을 이행할 것인 지를

명확히 할 부산에서의 로드맵을 착수

-WikiProgress를 확대하여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판단기준이 되도록 함

-전문지식을 가진 새 집단과 관계된 포럼으로의 역할 강화

○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환경,삶의 질 등을 포괄하는 사회발전

전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 글로벌프로젝트*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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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월 공식출범하여 09.5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였으며 국제기구

및 국가간 네트워크를 구축

○ 대부분 국가들은 글로벌프로젝트를 지지하고,기존의 통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위단계의 통계개발에 역점을 두기를 희망

○ 3차 OECD 세계포럼(09.10월,부산)에서는 그동안의 주요성과를

평가하고 개발방향을 토론할 예정

○ 사무국의 발표에 이어 의장은 한국대표단에게 올 10월 27-30일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될 “통계,지식 및 정책”에 관한 제3차

OECD세계포럼에 대한 준비상황을 발표하도록 요청.일반정보에

뒤이어 한국 대표단은 발표할 두개의 특별주제 즉 ‘공공통계인과

저탄소/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포럼의 주요 의제와 프로그램을

발표.위원회는 대표단에 포럼 준비상황 발표에 사의를 표하고

상영한 프로모션 동영상에 특별한 감사를 표명.

○ 위원회는 사무국의 글로벌 프로젝트 활동보고서를 환영.완료

되었거나 계획된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프로젝트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2년간 명확한 실행가능한 일을 정의하고

다른 국제 통계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

☞ 이 인실 통계청장의 OECD 포럼 개최 관련 발표 내용

○ “통계,지식 및 정책”에 관한 제3차 OECD세계포럼 소개

○ 세계발전 현황 등 주요의제 설명

○ 특별 주제를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 설명

○ 우리정부의 주요 아젠다인 “그린 성장”등 소개

○ 주요 참석자,전시회 등 설명과 회의장 홍보동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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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비교를 위한 인적자본계정 신설 :프로젝트 제안

○ 08.11월 이탈리아 Turin에서 개최된 인적자본측정에 대한 워크숍

에서 ‘할인된 평생소득 접근법’(discounted life-time income

approach)에 합의

○ 단기계획은 방법론을 비교하고,중기계획은 핸드북을 발간할 예정임

○ 사무국은 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ECE-유로스탯

-OECD보고서의 후속조치로 인적자본 측정에 관해 OECD가

이탈리아 투린에서 주관한 워크숍 결과에 관해 통지.사무국은

합의를 포함하는 아래와 같은 워크숍 결론을 강조

-점증하는 소득과 할인된 생애 소득에 기초한 접근법이 교육

부문의 산출물을 측정하는 최선의 개념적 토대를 제공

-'할인된 생애소득에 기초한 인적자본의 가치'(the value of

humancapitalbasedonthediscountedlife-timeincome)는

전통적 형태의 자본을 훨씬 초과하고 이러한 추정의 확고함은

변경된 가정에 따른 민감성시험이 가능

-이미 몇 몇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할인된 생애 소득접근법은

인구집단 자료에 기초한 능률적 방법을 사용하여 많은 국가로

확대 가능

○ 이러한 결론위에서 사무국은 일관된 정의와 방법론적인 가정에

기초한 인적자본 스톡의 추정치 산출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

컨소시엄 설립을 제안.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려는 통계청은

2000유로의 소액 분담금으로 그 재정에 기부할 것을 요청

○ 위원회는 이 계획을 환영하고 컨소시엄 설립에 동의하는 한편

검토를 위해 사무국이 더 상세한 권한범위를 정할 것을 요청.

프랑스,일본,이탈리아,폴란드,미국,뉴질랜드,스웨덴,호주

및 캐나다가 컨소시엄 참여에 관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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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방향 :OECD의 역할

○ 의장은 통계청의 메타자료전략에 대한 협력과 통합,

SDMX/DDI와 같은 진정한 국제 표준안 개발 그리고 장래에

소프트웨어와 구성요소의 실질적 공유 달성에 역점을 둔

통합통계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합동접근을 주장하는 호주

보고서를 제시

○ 사무국은 SDMX(StandardsforDataandMetadataexchange)

이행,다른 기구와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유,통계의 시각

화와 전달을 위한 ICT툴 개발에 대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합글로벌통계시스템 개발에서 OECD의 역할을 발표

○ 위원회는 많은 국가가 보고서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호주와

연구에 관심을 나타낸 호주 보고서를 환영.위원회는 또한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을 향한 OECD의 노력을 격려.국제통화기금

(IMF)은 주요 글로벌지표 웹사이트의 개발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OECD와의 협력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

○ 위원회는 OECD보고서의 아이디어에 지지를 표명하고 특히 그

통계결과를 다른 기구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청.위원회는 공개

웹사이트 서비스 개시에 대한 사무국의 제안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할 것을 조언

○ 통계자료 및 메타데이터 교환에 관한 표준가이드인 SDMX와,

자료배포 및 시각화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로써 시작된 통합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방향을 토의

○ 여러 국가들이 SDMX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조할 것을 언급

○ OECD의 통계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국제기구나 국가와

공유할 수 있음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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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측정 :OECD보고서의 교훈

○ 사무국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영역과 지표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실질적 한계를 강조하면서 OECD 아동 복지지표틀과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채택된 아동복지의 6개영역 즉,물질적

복지,주택과 환경,교육,보건,위험 행동 및 학교생활의 질은

유엔의 아동권리헌장에 기초.이런 6개영역 내에서 채택된 지표는

아동 중심적(아동이 분석단위)이고 상호 보완성을 강조.OECD

보고서의 아동복지 측정수단이 정책 중심적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활동에서 복지향상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짧은 인과관계

연결을 가진 지표가 결과가 더욱 추상적인 지표에 비해 선호

○ 위원회는 OECD의 아동복지측정 틀을 환영하고 UNICEFIRC가

행했던 이전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진전으로 간주하면서 복지

분야에서 OECD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회원국들은 아동 중심

접근법은 환영하지만 틀에서 가족 구조지표를 제외한 것에 우려를

표명.사무국은 가족구조와 아동복지간 관계는 보고서의 별도

장에서 다룰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가족 구조지표가 분석틀의

결과지표 역점을 둔 것으로 인해 필요했었다고 응답.몇 몇

회원국과 옵저버는 아동 복지 연구에서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몇 몇 국가는 아동 복지지표셑 향상방안 제안

○ 의장은 아동 복지지표 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결론짓고 위원

회는 향후 작업에 관해 사무국과 대화를 계속할 것을 기대.그

는 회원국에게 상세한 의견을 사무국에 보내 줄 것을 요청

○ OECD는 물질적 행복,주거/환경,교육적 행복,보건,위험 행동,

학교생활의 질 등 6개 분야에서 아동복지와 관련한 21개 지표에

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 제시

○ 각국은 유용한 자료임을 인정하고,유아(EarlyChildhood)에도

확장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

○ 현재,OECD사회정책국은 아동복지 측정과 점검을 위해,아동복지

전문가 자문회의(2009.5월)및 Wikichild프로젝트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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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실 통계청장의 발언 요지

○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 중에 한국자료가 수록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실제로는 통계청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음을 명시.예를

들어 주택과 환경영역 중 “인구과밀“지표는 한국의 인구주택

센서스에서,지역 환경조건은 한국의 주거실태조사에서 찾을 수 있음

□ 기타 안건

○ 위원회는 노르웨이 통계국장으로 14년간 근무하여 위원회에 잘

알려진 Mr.SveinLongva의 최근 사망을 유감스러움을 언급.위원

회는 또한 영국 대표단이자 통계위원회 의장단인 Mrs.Karen

Dunnell의 조만간 은퇴를 언급하고 그녀가 몇 년간 위원회 활동에

기여한 것에 감사 표시

○ 회의가 지연되어 의장은 회의장 보고서 발표는 그 다음주에 메일로

할 것임을 공지.의장은 위원회의 차기회의는 신규가입신청국가에

대한 통계위원회 권고를 심사할 특별비밀회기가 2009년 10월 26일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것임을 상기.제7차 OECD 통계위원회는

2010년 6월 7-8일 개최 예정.의장은 UNECE사무국에 제6차

통계위원회를 흔쾌히 유치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회의 종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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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57차 UNECE통계기관장회의(옵저버 참석)

○ 유럽통계기관장 제57차 정기회의는 56차 정기회의 요청(ECE/CES/74)과

2005년 정기회의(CES/2005/2)에서 채택된 회의와 이사회 활동 관리규

약에 따라 소집

○ 2009년 정기회의는 50차회의에 의해 2002년에 도입된 형식을 계속

준수할 것.정기회의는 1개의 공식 회의와 2개의 세미나 포함.공식

회의는 지역의 국제 통계활동과 같은 일반적 문제 검토를 다루는 한편

2개의 세미나는 통계제도의 기초문제와 새로 부상하는 문제에 초점

(1)개막연설과 안건채택

○ 총회 의장인 Ms.Jeskanen-Sundstrom이 개회선언 및 UNECE사무

총장인 Mr.Kubis가 개막연설

○ 제안된 잠정 안건과 시간표는 2009년 2월 이사회가 동의.잠정안건은

총회 승인을 위해 제출

(2)유럽통계기관장 회의 상위기구 회의

○ 유엔통계국 Mr.StefanSchewinfest는 유엔통계위원회 2009회의(2009.2.

24-27)결과를 기관장회의에 소개

○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CommissionforEurope)63차회의(2009.

3.20-4.1)에서 있었던 토의와 회의 활동과 관련 되어 채택된 결의와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 다음은 UNECE총회 결과 중 특히 기관장회의 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임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평가할 때 고품질과 국제적인 비교 통계의

중요성 강조.이와 관련 지속가능 발전 측정에 관한 회의가 착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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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언급하고 지지

-위원회는 현재의 금융 위기에도 불구 유엔 경제위원회 지역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s)달성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을 권고

-위원회는 정확한 이민 자료를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민

통계의 생산과 비교 증진에 있어 UNECE활동을 언급

-성 관점의 중요성 강조.위원회는 UNECE는 그 성관련 데이터베이스

더욱 발전시키고 모든 UNECE규범 활동은 이 성 관점을 반영할 것을

권고.UNECE는 성별 통계 생산을 위해 독립국가연합과 동서 유럽국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

○ 기관장회의 의장인 Ms.Jeskanen-Sundstrom(핀란드 통계청)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관한 토의에 기여.기후변화의 감시와 분석에 관한 통계

정보 제공에서 UNECE지역 각국 통계기관의 중요 역할 강조.이와

관련 UNECE지역의 각 국 통계기관이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온실가스 목록 집계에 참여정도를 탐구하기 위한 기관장회의가 계획한

활동을 위원회가 지지.위원회는 또한 기타 UNECE부문별 위원회와

공동으로 교통,에너지,산림 및 주택과 같은 분야에서 기후 변화와 관

련된 가능한 활동을 탐구하기 위한 기관장회의 계획을 언급.

○ 총회는 위원회가 동의한 것처럼 UNECE사무국이 활동 과정중 모든

사항을 사후관리 할 것을 요청.

(3)전문적인 자율성과 책임성 원칙과 정책관련 자료 생산을 위한 위임

권의 조화에 관한 세미나

○ 아일랜드 통계청이 주최

○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이란 측면에서 정책관련 자료 생산권한과 전문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대해서 토의.기본원칙은

통계는 관련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비용절감적인 방식으로

최고의 과학적인 절차를 사용하면서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생산될 것을

요구.개별 통계결과 측면에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현재 통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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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잘 이해되고 있음.그러나 통계프로그램 그 자체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려는 목표의 적용에 대해서는 덜 주의.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출발점은 무엇이 공식통계를 규정하고 다른 통계나 지표와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함임.

○ 전문적인 자율성에 대응되는 것은 공식통계 생산에 할당된 공적 기금을

잘 사용하기 위해 정부,의회 그리고 일반 국민이나 납세자에 대한

책임임.세미나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통계청과 기타 공식

통계 생산자 구분을 토의할 예정.관련 문제는 공식자료의 정확성과

통계생산조직의 성실에 대한 일반의 인식 관리필요성임.

a.통계인과 정책결정자와의 관계 :독립성 유지와 동시에 수요를 처리

○ 영국이 주관.초청 논문은 호주,캐나다,칠레,우크라이나,영국 및 유로

스탯이 준비

○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토대

(a)공식통계의 범위 규정 :범위는 있는가?누가 그 범위를 규정하는

가?무슨 기준에 따른 것인가?

○ 공식통계에 대한 매우 협의의 견해는 그것을 경험적인 측정에 기반한

양적정보로 정책입안자의 명확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정확하게 상술한 기준에 따라 전문적인 통계기관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한정.현 정보시대의 현실은 대부분에서 매우 상이.예를

들어 많은 공공기관은 그들이 관리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체계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통계정보를 생산. 추가로 통계청은 자료출처 범위를

확대하여 질적 형태의 정보와 또한 추정이나 추계 모형에 기반한 자료도

포함.

○ 그러므로 이 세션은 각국이 증명과 표지시스템에 관한 경험을 포함하는

공식통계를 규정하고 별도로 구분하려고 명확하게 시도해온 상황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둘 예정.

(b)정책지지와 여론 정보에 대한 증대하는 수요 시대에 직업적 자율성의

유지:찬성과 반대,위험과 이점

○ 통계청은 점차 그들의 역할을 단지 정책결정자의 수요만이 아닌 사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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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정책 지지자와 이익집단은 그들의

사건을 제출하는 데 특히 공식통계라고 명칭이 붙어 있을 때 정보의

가치를 높이 평가.이런 환경은 더 많은 정보에 대한 늘어 난 수요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무엇이 측정되고 어떻게 그 결과가 제출되는 지에

영향을 미칠 것.통계청의 지위와 역할은 보통 이러한 환경에서 향상

되지만 직업 자율성을 유지하고 편견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도전 또한 증가될 것.

b.공식통계의 생산을 넘어:갈등은 피하면서 시너지 창조

○ 오스트리아가 주관.초청 논문은 라트비아,노르웨이 그리고 UNECE가

준비.

○ 공식통계의 수집과 배부외의 기능을 다룸 :추계와 시나리오 설계;다수

이용자를 위한 행정등록 관리,컴퓨터 센터 운영 등.이 세션은 그런

활동에서 관여하는 통계청의 실제적인 사례를 고찰할 예정.

○ 다음의 주제를 다룸

(a)분석:경제과 기타 분석;모형화,추정 및 시나리오 설계

(b)공식통계 이외의 통계활동(예를 들어 여론 수집)

(c)비통계활동 :등록관리;등록부와 통계와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목적을

위한 행정자료의 이용;선거절차관리;컴퓨터 센터 관리 등.

○ 주요 초점은 이러한 활동이 가져올 시너지효과와 잠재적인 갈등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피하느냐에 대한 것이 될 것

c.예산이상의 책임성:공공의 기대 측정과 처리

○ 이 세션은 프랑스가 주관.초청보고서는 스위스,호주 그리고 불가리아가

준비

○ 이 세션은 책임성과 같은 문제를 고찰할 예정-의회와 통계청의 관계,

통계사무고소의 공식지위,예산독립 및 통계위원회와 이사회의 여부.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으로부터 피드백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통계청 평가에

대한 특정 사례 여부 그리고 통계청이 인식관리를 위해 어떻게 일반과

상호작용할 지에 대해 고찰 예정.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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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들은 오류 있는 해석과 통계의 오용에 대한 의견 피력할 자격이 있음.

문제는 자료가 오용될 때 통계기구가 어느 정도까지 심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

d.일반토의 및 결론

○ 아일랜드가 주관

○ 일반 토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세미나 과정중 제기될 수 있는 권고안과

향후 활동에 대한 제안에 초점

(4)기업체통계의 전략적 이슈에 관한 세미나

○ 캐나다 통계청과 유로스탯이 주관.

○ 기업체 통계향후 직면할 두 가지 주요 도전에 관하여 구성.먼저,사업체에

대한 통계 부담의 지속적 감소 필요성 존재.둘째 세계 시장의 강한

통합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세계화과정과 연계된 새로운 현상은

통계로 설명되어야 함.

○ 응답부담을 줄이는 것과 보다 나은 통계에 대한 필요의 두 가지 도전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님.새로운 자료 요구에 대한 반응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구 자료 수집을 동시에 제거함으로써 뿐 아니라 새로운 자료

수집 방법 사용과 기타 기술 혁신을 통한 응답부담 경감과 양립할 수

있음.

a.응답부담 경감

○ 슬로베니아 통계청이 주관.초청논문은 유로스탯,포르투갈 및 슬로

베니아가 준비.

○ 이 세션은 응답부담을 더 줄이기 위한 전세계의 현재 노력상황을 강조

하고 토의.세션은 기업에서 정보 수집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

등록과 행정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이것은

자료의 이질성과 그것을 수집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가 있을

때 기업체 조사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고 개념을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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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부담경감은 2008년 9월에 빌니우수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계청 국장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2008년 10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제

공식통계협회(IAOS)의 최근 회의에서 이미 토의.이 세션은 확보 가능한

정보를 요약하고 다음 주제에 대해 토의 :실제적인 것과 인식된 응답

부담간의 차별화,응답부담과 통계 품질간의 상충관계,조사에 대한

대체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것의 비용과 이점.

b.기업체통계의 부상분야,새로운 발전 및 사용자 필요

○ 이 세션은 프랑스 통계청(INSEE)가 주관.초청 논문은 노르웨이,스페인

및 미국 경제분석국에서 준비.기조연설은 미국 센서스국의 톰 메선버그

(Tom Mesenbourg)가 할 예정.

○ 이 세션은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체 통계의 떠오르는 분야

에서의 이용자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조직이 직면하는 문제와

도전을 확인하고 토의할 예정.지난 십여 년에 걸쳐 경제와 기술 변화가

국가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쳤고 그들을 세계시장에서 더욱 통합시킴.

이러한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음.이와 관련 새로운 현상을 반영

하고 측정하기 위한 통계기구에 대한 도전은 엄청남.이 세션에서 다룰

문제는 다음 주제에 관하여 기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전략적인

도전과 관련됨 즉 다국적 기업구조와 활동,사업과 혁신 전략 그리고

무형자산(예,지식,선의),기업가정신의 새로운 추세임.

(5)UNECE에서의 국제통계활동협력

○ UNECE지역에서의 국제통계활동 협력과 결정 그리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회의가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권고와 관련.

○ 기관장회의 의장단이 수행한 선택된 통계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심층

검토에 대한 정보는 기관장회의에 제공.심층검토는 향후 5년정도

통계의 전략적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개념적이고 협력적 성격의 통계

조직에 관련된 문제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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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08년 10월과 2009년 2월 이사회가 행한 심층검토 결과

(ⅰ)주택통계

○ 이사회는 2009년 2월 주택통계의 심층검토 수행.기관장회의는 토의

결과에 대해 통보 예정.

○ 더욱이,이사회는 국제적인 단계의 활동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럽

기관장회의 회원국가에서 주택통계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의 주제인가를

알아 볼 것을 사무국에 요청함.이러한 목적으로 사무국은 향후 국제

활동에 대한 우선 분야를 확인해 줄 것을 기관장회의 회원에게 문의.

기관장회의는 자문결과를 토대로 주택통계에 대한 가능한 향후 활동을 토의.

(ⅱ)농림어업통계

○ 이 주제는 2008년 10월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이사회의 결정에 뒤

이어 심층검토논문은 2009년 1월 서면 의견을 받기 위해 기관장회의

회원국에 배포됨.기관장회의 이사회는 2009년 2월에 유로스탯 제안과

각 국과 국제기구의 의견을 토대로 UNECE지역에서의 농업통계의 향후

활동에 대해 토의.

○ 기관장회의는 검토 결과에 대해 통보회고 유로스탯이 마련한 UNECE

지역에서의 농업통계에서의 미래 활동에 대한 안건을 검토.

(ⅲ)노동비용통계

○ 이 주제는 2008년 10월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이사회의 결정에 뒤

이어 심층검토논문은 2008년 12월 서면의견을 위해 기관장회의 회원국에

배포.자문결과는 2009년 2월에 이사회가 검토.

○ 심층검토 결과는 기관장회의에 제공

(ⅳ)통계 배포,의사소통 및 공표에 대한 심층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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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배포,의사소통 및 공표는 2009년 10월 기관장회의 이사회의 심층검토

이전에 2009년 6월 기관장 정기회의에서 토의

○ 토의목적은 통계보급,의사소통 및 발간에서 국제활동의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기여를 추구.이 토의는 이 분야에서의 통계

조직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각 국 통계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통계조직과 국제기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해야 함.초점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부상하는 문제와 가능한 활동중복분야를 확인하는

것에 두어야 함.

○ 토의결과는 2009년 10월 기관장회의 의장단이 수행할 심층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예정.

(6)통계자료 통합의 비밀보호와 비공개 원칙

○ 통계자료통합의 비밀보호와 비공개에 대한 태스크포스는 통계자료통합

프로젝트의 비밀보호와 비공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주석된 지침을

생산하기 위해 2007년 기관장회의 의장단에 의해 설치.의장단은 2009년

2월 회의에서 그 원칙에 대해 토의.의장단 결정에 뒤이어 그 원칙은

2009년 기관장 정기회의에 앞서 전자 자문을 위해 회원국에 송부될 예정.

○ 자문결과에 따라 통계자료 통합의 비밀보호와 비공개에 관한 원칙은

승인들 받기 위해 기관장회의에 제출.

(7)송출국의 이민 자료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이민자료의 이용과 보급에 대한 지침

○ 이민측정에 대한 기관장회의 태스크포스가 송출국의 이민자료를 향상

시키기 위해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이민에 대한 자료의 사용과

보급에 관한 지침을 준비.의장단은 2009년 2월 회의에서 그 지침을 검토.

지침은 기관장회의 의장단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갱신됨.의장단은

지침은 2009년 정기총회 이전에 전자자문을 위해 회원국에 발송할 것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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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결과에 따라 총회는 지침의 승인 요청 받을 것임.

(8)범죄피해자조사 매뉴얼

○ 범죄피해자조사에 관한 태스크포스팀은 범죄피해자조사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총회 의장단은 2009년 2월 회의에서 그 매뉴얼에 대해 토의.의장단은

매뉴얼이 2009정기총회 회기에 앞서 전자자문을 위해 총회 회원국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결의.

○ 자문결과에 따라 총회는 그 매뉴얼을 승인

(9)UNECE통계 프로그램과 총회의 전문가팀의 활동

(a)통계프로그램 :2008년 보고와 2009년 계획

○ UNECE의 2009년 통계프로그램과 2008년 프로그램의 이해에 관한

보고서는 정보로 간략히 제시.

(b)기관장 의장단회의 보고와 총회 산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팀에

진척사항 보고

○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의 총회 의장단회의 보고서,총회 산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팀의 진척보고서 그리고 2008년 6월 개최된 전문가회의

보고서가 정보로 제시.

(10)2010년 정기 총회 세미나 주제 선택

○ 2010년 정기총회 기간중 세미나의 가능한 주제 목록이 UNECE사무국에

의해 총회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자문을 받기 위해 정기총회에 앞서 배부.

의장단은 총회 토의와 승인을 위해 조사결과를 고려한 제안을 제출.

○ 응답은 43개로 그 중 37개는 각국이,6개는 국제기구가 응답.의장단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2010년 총회 세미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제안

○ 통계시스템 기초에 관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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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의 통계시스템에 대한 영향 :사무국이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 결과

-이 세미나는 글로벌 위기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도전 측면에서 경험

교류를 목표로 하고 글로벌 위기와 그 진화 측면세서 공식 통계 전체

적인 견해의 중요성을 강조

○ 부상하는 문제에 관한 세미나

-공식통계의 지역통계와 지역의 역할

-세미나의 목적은 지역자료의 사용에서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교환하고

통계정보의 지리적 측면에 대한 공개적인 접근 방안 토의

(11)2009-2011회기 기관장회의 의장단 선거

○ 기관장회의 의장단의 모든 회원의 현 임기는 2009년 6월 10일 2009년

정기총회 폐막시 종료.따라서 2009년 정기 총회에서 2009년 6월에서

2011년 6월까지의 2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단 선출.

○ 전임 총회 의장이었던 Ms.Wallman가 제안한 차기의장과 부의장단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총회 선출결과

-의장 :Ms.HeliJeskanen-Sundstrom(핀란드)현 의장

-의장단의 부의장 :Mr.BrianPink(호주),Mr.EduardoPereiraNunes

(브라질),Mr.MunirSheikh(캐나다),Mr.GerryO'Hanlon(아일랜드),

Mr.Oystein Olsen(노르웨이),Ms.IrenaKrizman(슬로베니아),Mr.

OleksandrOsaulenko(우크라이나)

(12)기타 안건

○ 총회가 알 필요가 있는 추가적 주제는 이 안건 항 하에서 제기

(13)보고서 채택

○ 총회는 폐회전에 2009정기회기 보고서를 채택.이 보고서는 가능한 정기

회기중 총회가 채택한 결정으로 한정.정기총회의 최종보고서는 정기회기

2주후에 나올 예정이고 UNECE웹사이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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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계위기에서의 통계의 역할 :OECD의 활동계획

STD/CSTAT(2009)1

□ 세계 경제위기로 부터의 교훈

ㅇ 금번 경제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금융위기

가 경제위기와 사회위기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통계 해석방법의 재고

가 필요

□ 특정분야에서 통계가 지니는 의미

ㅇ (경제․금융통계)금융 위기시 SNA는 금융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며,금융자산 및 부채를 측정하기 위한 시장가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됨

-또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위기의 특징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통계당국의 마이크로데이터 수집

필요 등이 요구됨

-아울러 다양한 금융․비금융 회계 개발과 함께 분야별 현상 변화를

나타내는 핵심지표 개발이 필요

ㅇ (사회통계)과거 수년간 빈곤과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개발이

강조되어 왔으나 여전히 단기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움

-경제위기시 소득 뿐 아니라 부(富)에 관한 상태와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

-특히 사회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사회점검시스템(SocialWatchSystem)의 개발이 필요

*현 사회통계는 소득과 부의분배에 관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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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통계적 과제

ㅇ 금융․사회통계가 현실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연구,행정자료

활용 확대,추계방법 개발 등이 필요

ㅇ 경제위기시 대응책 마련을 위해 microdata에 대한 접근방법 연구가 필요

ㅇ 시장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방법이 필요

ㅇ 중립적인 통계작성 역할을 넘어 현실을 분석하고 적합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 통계당국의 주요 활동

ㅇ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 중

-주요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분기계정 개발,소득 및 자산에 대한 조사

실시 확대,행정자료의 활용,SNA의 적시성 향상 등

ㅇ OECD는 경제위기시 필요한 주요통계를 선정하여 2010판 OECD

Factbook을 발간할 예정

-아울러 기존의 OECD 통계 웹사이트를 확장하여 경제위기시 이용

가능한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서비스할 예정

ㅇ 미국,유럽 등의 분기별 국민계정 자료로부터 새로운 집계자료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이용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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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위기에서 통계의 역할에 대한 의견

1)세계위기에서 통계의 역할

○ 최근 금융위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시장전환국을 포함하 는

세계경제 전체에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있음

-경제상황 파악 및 충격 정도 측정과 관련하여 각 국 또는 국제

기구의 통계시스템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통계의 부족은 경제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한 원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존 통계지표들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경제거래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지표로 만들 어

그러한 거래상황을 파악하느냐 하는 것임

-예를 들어 파생금융상품의 국내외 거래,외환 유동성을 포함한

금융자산,부동산 거래 등은 투기적 요인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경제거래의 개념,측정방법,지표작성 방법에 대한 구체

적인 기준이 국제금융기구(IMF,BIS등)에 의해 주도적으로 설정

되어 제시되어야 함

-새로운 금융거래 또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정책당국들이 모니터 링을

하려고 노력하나,통계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지표 로는

그런 경제거래의 동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통계 지표와

연결하여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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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래 경험이 많은 국가(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작성사례를

소개하고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속보지표 및 지표체계를 구축하 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

○ 통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계위기 극복에 공헌하려는 국제기구

들의 노력은 가치 있다고 할 만함

-일부지역 또는 일부국가에 한정하여 발생한 경제위기라도 위기의

단서가 될 만한 경제거래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국가에서 통계지표

작성을 시도하고,개념,자료수집,지표작성 등에 대한 매뉴얼을 미리

준비하여 향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국제기구에서는 각 국의 다양한 위기 극복 경험을 축척함과 아울러

관련 문서(통계지표+사례분석)를 각 국 통계담당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지속적으로 통계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작성자:지역경제통계과 황해범 사무관 47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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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ntheroleofstatisticsinglobaleconomiccrisis

Therecenteconomiccrisisisuniqueinthattheglobaleconomic

system including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nd

in-transitioncountriesisbeingaffectedbytherecession.

Theroleofthestatisticalsystem,withrespecttoanalysingcurrent

situationsandmeasuringtheimpacts,isbeingchallengedandquestioned.

However,theshortageofrelatedstatisticsmaybeapartialreasonforthe

currenteconomiccrisis.

A top priority mustbe given to how we measure economic

transactionsthatareotherwiserarelycapturedbytheexistingeconomic

indicatorsandcompilethem intoindicatorstoanalyzethem.Forexample,

nationalorinternationaltradeofderivatives,monetaryassetswithforeign

exchangeliquidityandrealestatetransactionshavestrongtendenciesto

increaseordecreasemoregloballyduetotheirspeculativefeatures.

Weneedspecificguidelinesandstandardsfortheconceptsofthe

abovetransactionsand forthemethodologyofmeasuresand indicators

involved with these,and they should be launched and guided by

international(monetary)organizationssuchasIMFandBIS.

While policy makers have been endeavoring to monitornewly

emerging financial transactions and products,relying on incomplete

indicators beyond the standards on statistics compilation has strong

possibilitiesofencounteringvariouslimitationsinprofilingthetrendsof

them andinanalysingtheimpactsontheeconomyinconnectionwiththe

existingeconomicindicators.

Werecommend thatthedeveloped countriesincluding the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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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and Japan thatpossess a multitude ofexperience in these

transactions,provide beneficially related practices and produce flash

indicatorsandindicatorsystemsthatarerelatedtothem.

Withfocusontheroleofstatistics,theinternationalorganizations

havemadecontributionsto overcoming theglobaleconomiccrisisand

theireffortsdeservetoberecognized.

Werecommendthat,evenifaneconomiccrisisisconfined toa

nationoraregion,incumbentcountriesconstructthestatisticalindicators

fortherelatedeconomictransactionsandpreparemanualsforconcepts,

datacollectionandindicatorcompilationofthem inordertoproactively

dealwithpossiblefuturecrisis.

Also,werecommend thattheinternationalorganizationsarchive

eachnation'sexperiencesandpracticesaboutcrisisstrategies,aswellas

disseminaterelevantdocumentsincludingindicatorsand analysisreports

thatthestatisticalorganizationofothercountriescanutilize.Webelievea

seriesoftheseactivitieswillcontributetothesustainabledevelopment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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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계위기에서 통계의 역할

○ 통계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표개발

-금번 경제위기에서 나타났듯이 특정국가의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위기로 급속히 전염되는 현상을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

○ 자료의 이용가능성 확대

-많은 원시자료를 통해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고,예측할 수 있도록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와 공유를 통해 사장되어지는 자료의 다양한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통계정보 이용시스템의 정비

-통계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각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는 통계정보를

표준화된 모듈에 따라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 필요

(작성자 :통계정책과 빈현준 사무관 48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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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계위기에서 통계의 역할 :각국 통계청의 통계개선 사항

관련

○ 다양한 제도 부문의 즉,가계의 자산 가격과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모으는 것

-한국의 경우 특히,가계 부문에 있어서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는데,실제 주택가격을 반영하는 적절한 주택가격

지표가 없어서,주택가격 하락폭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 제도 부문에 의한 주요 거시 변수를 위한 분기 계정을 개발하는 것

-한국은행에서 주요 거시변수를 위한 분기 계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1개월 후에 신속하게 발표하고 있음

○ 분포의 변화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빈곤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계 소득과 부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를

수집하는 것

-한국의 통계청에서 ‘금융위기의 통계에 대한 함의’문서의 page

10에 각주 5에 언급된 것과 달리 가계의 소득에 대한 조사는 1년

마다 조사하고 있음.또한,가계의 자산에 대한 조사는 5년마다

조사하고 있음

○ “다차원”측정의 개발을 통해,가구 소득만을 기반으로 하는 빈곤의

정의를 재정의 하는 것

-현재 한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여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촉진하는 빈곤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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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에는 가구 소득과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음.빈곤의 정의를 위해 “다차원”

측정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며,이후 적용할 예정임

○ 짧은 기간 안에 적절한 정책 이슈의 주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적인 접근을 향한 재 작성된 사회 조사 (예를 들어 노동력 연속

조사)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

-한국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노동력에 대한 연속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소지역에 대한 추정도 연구 중에 있음

○ “가치 사슬(valuechain)”의 변화와 세계화에 대한 보다 나은 지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

주)가치사슬:가치사슬(valuechain)이란,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

-“가치사슬”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있어서,우선 부가가치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여야 하는데,한국에서는 생산측면에서 최종 부가

가치만을 측정하고 있고,기업내부 또는 기업간 부가가치 생성되는

과정의 변화에 대한 지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추후 검토할

예정임

(작성자:통계개발원 경제통계실 정규승 사무관 7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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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경제 및 금융 통계

STD/CSTAT(2009)2

ㅇ 이 보고서는 토론을 위하여 IMF가 제공.금융 및 경제 위기로 부터

나타난 정책 과제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 개발 또는 현존 자료 수집

및 편집 과정의 재편을 요구.토론은 OECD와 기타 국제기구가

제출한 제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

ㅇ 주요 내용은 IMF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수행한 국제

지표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과 현재 경제 위기에서 나타난 집중할 분야

1)금융 영역

2)비금융 영역의 대차대조표

3)주택가격과 주택관련 자료

4)최종 위험/신용 이전 기구를 집중할 분야로 인식하고 지표별로

자세히 설명

ㅇ 최근 경제 및 금융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진보.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실물 및 금융자료의 보다 높은 적시성과

빈도를 구할 수 있도록 전통적 통계 생산 과정을 뛰어 넘을 과제와

자료요구를 고지하는데 국제 기구간 협력을 강화할 과제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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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상황에서 경제 및 금융통계에 대한 의견

1)세계위기에서 통계의 역할

○ 최근의 세계경제 침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통계의 미비가 원인은 아님

-통계를 통해 위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진행되고 있는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음

-다만,현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물과 금융시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표가 개발될 필요

○ 예를 들어,금융․외환․원자재․부동산․고용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중심으로 위험수준을 지표화 한다면 경제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위기의 크기와 속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경기회복에

필요한 정책규모 산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

○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나 위기 이후를 대비한

ExitPlan의 시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중요

-금융․경제 상황이 정상궤도에 근접할 경우에 대비해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등이 필요하나,ExitPlan의 시기를 놓지면 또다시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음

(작성자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민경신 사무관 02-215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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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ootsoftherecenteconomicrecessionlieoutsidetherealm of

statisticalinsufficienciesand canbetraced totheglobalfinancialsector

whichhasseverelyimpactedtherealeconomy.

Weareabletoanalyzeaneconomiccrisisbyusingstatisticsbutit

isextremely difficultto identify acrisisin orderto preventitfrom

occurring.

Itisnecessarytodevelopbroadcompositeindicatorswhichcover

thefinancialmarketand realeconomy so thatwewould beableto

preciselyrecognizeafutureeconomicsituation.

Forinstance,ifthestatusofacrisisin an influentialeconomic

dimensionsuchasfinance,foreignexchange,naturalresources,realestate

andemploymentweretobemeasuredandcompiledintoindicators,those

indicatorswould bevery helpfulin proactively recognizing acritical

economicsituation.

Webelievethatindicatorsofthestatusofcrisiscanassistus in

graspingthesizeandspeedofarelevantcrisisanddeterminethescaleof

necessarypolicies.

Itisnecessarytoproactivelyprepareforacrisis,andatthesame

time,weneedtopreciselyrecognizethetimeframeinwhichanexitplan

shouldbeimplementedforthemanagementofthepost-crisis.

Inaddition,anincreaseofinterestratesandabsorptionofliquidity

arerequiredforthefinancialandeconomicsituationtogetbackontrack.

Ifweareunabletoimplementatimelyexit-plan,anotherfinancialcrisisis

likelytoemergeagain.



- 40 -

2)세계위기에서 통계의 역할 :금융위기의 통계적 중요성

○ 금융위기 영향에 있어서 한국의 특수성

-2008년 여름에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음.

다만,2008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의 하락과 환율상승으로 2009년

3월에 사상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불황형 흑자’라는 특징을 가짐

○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주택가격 지표 개발의 필요성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였으나,금융위기 이

후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가격 상승시기에는 필요성이 적었던

‘실제 주택 거래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뒤늦게 개발되었으나 아

직은 미흡한 상황임

○ 금융위기에 의한 빈부격차의 확대 및 정책적 해소방안의 문제점

-최근 주가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상위층의 자산손실을 거의

만회한 반면,저소득층은 자산손실분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금융위기에 의한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넘쳐나는

유동성이 투기시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려 하지만,유동성을 흡수

하기에는 실물경제가 좋지 않아 효과적인 정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작성자:통계개발원 경제통계실 정규승 사무관 7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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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distinctivenessintheimpactoffinancialcrisis

Koreahasbeenengulfedinafinancialcrisiswhichstartedinthe

summerof2008.However,from thesecond halfof2008,Koreahita

historicallyhighrecordinthecurrentaccountofMarch2009,largelydue

tothedecreaseofoilpricesandriseintheKoreanexchangeratefrom

March2009,buttheperformanceisbeingassessedasa'depression-type

blackink'duetothebiggerreductionofimportsthanexports.

Necessityfordevelopingindicatorstoproperlyrepresentmarketprices

Residentialproperty prices had steadily increased prior to the

financialcrisis,but havesinceplunged.Thedecreaseofhousingprices

triggered the developmentofindicatorsto representthe "actualhouse

transactionprices",whichwerenecessaryduringthepriceincreaseperiod.

However,theindicatorsofactualhousetransactionpricesareinsufficientto

accuratelyreflecttheKoreanhousingmarkettrend.

Difficulties in policy-making forreduc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derivedfrom thecrisis

Recentlythehighincomelayershaverecoveredmostoftheirasset

losseswith risesin stock pricesand realestateprices;whilethelow

incomelayersremainmiredinpropertyloss.Recognizingtheseriousnessof

thegapbetweentherichandpoorresultedfrom thebankingcrisis,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control overflowing liquidity from

streaming into the speculation markets,buthad difficultiesin creating

efficientpoliciesasthe actualeconomy isnotconducive to absorbing

liqu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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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 눈에 본 정부”작성에 나타나는 측정 문제

STD/CSTAT(2009)3

ㅇ 이 보고서는 2009년 발간 예정인 정부 개관의 주요 내용인 배경,수입,

투입,과정의 지표 설명과 작성 상 어려움을 1)정부활동과 생산범위의

측정과 비교 2)생산성과 효과성 측정으로 나누어 내용을 소개

-정부활동을 수량화하고 측정함은 관리자나 지도자에게 보다 나은

정책결정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 보고서의 목적은 1)정부활동의 범위 정의,국제비교 관점에서

투입,산출,성과의 양과 질에 대한 지표의 식별과 측정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과제를 설명하고 2)국제기구와 각 국 통계청이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하여 공동 작업을 할 분야를 알기 위한 것임

ㅇ 정부개관은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OECD가 자체의 DB및 ILO DB

등을 활용하여 가공한 자료로 SNA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

-기본 자료의 국제비교성은 정부 개관의 핵심으로 SNA 자료 분류

기준을 사용

ㅇ 사무국은 1)보고서에 주목 2)사무국이 강조한 측정문제 토론과

현 상황 개선을 위한 방법 제안 3)향후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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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부’:정부지표 측정 문제

○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에서

정부지표 측정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정의와

각국으로부터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비교가능한 기초자료의 수집임

-먼저,OECD의 동 프로젝트에서는 정부의 범위를 SNA에서의

규정한 공공부문(=일반정부 +공기업)이외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공공재를 생산하는 민간부문을 포함하고 있는데,이는

공공부문 통계를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통계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임

-또한 동 프로젝트는 일반정부의 기관별 자료,레벨 1과 2수준 의

정부기능별 분류(COFOG)자료,일반정부의 공급-사용표 등 많은 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다행히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OECD가 요구하는 개념에 부합하는 국민계정자료를 대부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OECD의 동 프로젝트가 향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

해서는 정부지표의 국제비교 가능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여,이에

따라 OECD는 각국 통계제공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작성자:한은 국민소득팀 조병수 02-759-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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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OECD report pointed out,I entirely agree that the most

challengingissuesoftheOECD's'GovernmentataGlance'projectareto

prudently define the government domain reasonably and to collect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and comparative data from individual

countries.

Firstly,thegovernmentdomainintheOECD projectincludesthe

public sector defined in the SNA, which consists of the general

governmentandpubliccorporations,andtheprivatesectorfundedbythe

generalgovernmenttoproducepublicgoodsandservices.However,there

seems to be a significant gap between this OECD definition on

governmentdomainandthestatisticalcircumstancesofKoreainwhichwe

areunabletocompilepublicsectordataatthepresent.

Secondly,the projectrequires large amounts of data for the

institutionalsectors of the generalgovernment,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ofGovernment(COFOG)levelⅠ andⅡ data,supplyanduse

tablesofgeneralgovernment.Butfortunately,Ithinkthatthroughsome

supplementary surveys,theBank ofKoreacan provideKorean national

accountsdata,whichmostlymeetstherequirementsoftheOECDproject.

Finally,Ithink thatenhancing the internationalcomparability of

government indicators is key to the success of this OECD project.

Consequently,IthinkthattheOECD should giveatop prioritytothe

educationofdataprovidersinnationalstatistics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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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티글리츠위원회가 OECD업무에 갖는 의미

STD/CSTAT(2009)4

□ 배경

○ 전통적 경제측정 지표인 GDP가 국민의 삶의 질 및 사회발전 정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2008년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구성.OECD또한 이러한 논의발전에 동참

□ 주요 이슈

○ 전통적 경제지표 GDP

-일정 기간 동안 화폐가치로 생산된 재화나 교환된 서비스의 최종가치의

합으로,물질적 삶의 수준만 표현하고 삶의 수준 전체를 표현하지 못함

○ 삶의 질

-지표요소가물질적인경제적 차원을넘어서서건강,교육,여가활동,정치적자유,

환경조건 등과 같이 다차원적임.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

○ 지속가능한 발전

-웰빙의 동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웰빙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

모두 고려.환경문제가 우리 삶의 질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환경과 경제를 통합해 지표화

□ 프랑스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핵심 보고 내용 및 향후 추진 과제

○ 프랑스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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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국민계정 보완에 적합한 변수 탐색 작업

(예:생산보다는 “소비”를,경제전체 보다는 “가구”에 초점)

-특히,지속가능발전의 측정방법 연구는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핵심 사업

○ 글로벌위기시대와 스티글리츠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경제활동 성과를 단순 반영하는 기존

GDP를 넘어선 새로운 GDP를 연구개발 중인 스티글리츠위원회의 활동에

주목

-스티글리츠위원회의 활동은 OECD의 “사회발전측정 글로벌프로젝트”와 밀접.

이와 관련해 OECD는 향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다양한 특별전문가

그룹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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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및 사회진보 측정에 대한 의견

1)경제성과 및 사회진보의 측정

□ GDP(국내총생산)는 생산활동이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경제성과 및 사회진보의 측정치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이번 StiglitzCommission의 보고서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음

o동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GDP의 한계,지속가능한 성장 및 환경

문제는 93SNA하에서도 GNI,NNI,NDI등 다양한 소득지표를

이용하거나 환경경제통합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한 문제임

o또한 삶의 질 및 후생은 심리적․환경적 요인,사회적 균등,부

(富)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국민계정의 틀에서

측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o다만,지표와 체감경기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GDP통계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Stiglitz보고서의 권고사항중 국민계정체계하에서

실행가능한 사항을 선별․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동 작업은

OECD의 ‘사회진보 측정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작성자:한은 국민소득팀 조병수 02-759-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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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ellknown that GDP is a usefultoolfor measuring

productionactivitiesandeconomicconditions,whileithasthelimitsasan

indicatorofeconomicperformanceandsocialprogress.Withthisinmind,

Ithink thata portion ofthe contentsofthe reportofthe Stiglitz

Commissionreiteratespreviouslyidentifiedinformation.

Actually,thekey issuesthatthereportpointsout,such asthe

limitsofGDP,sustainablegrowth and environment,can besolved to

someextentbyusingvariousincomeindicatorslikeGNI,NNIandNDI

orcompiling'integratedenvironmentalandeconomicaccounts'withinthe

1993SNA.Inaddition,itisverydifficulttoestimatethequalityoflifeor

well-beingwithintheframeworkoftheSNA,becausequalityoflife(QOL)

isdeterminedbysuchfactorsaspsychologicalandenvironmentalfactors,

socialequality,andwealth.

However,in order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economic

indicatorsandgeneralperceptionsaswellastoenhancetheusefulnessof

GDPstatistics,itisnecessarytoreview somefeasibleissuesselectedfrom

the recommendationsofthe Stiglitz Commission.And Ithink thatit

would be desirable to committhis work to 'the GlobalProjecton

Measuring the Progress ofSocieties'ofthe OECD so as to avoid

duplicationofefforts.



- 49 -

2)경제성과 및 사회진보의 측정

□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

o최근의 경제위기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볼 때,이 과제가

21세기 지구촌의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008년에 시작된 본 계획은 시의성,적절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

하며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행복,사회발전,삶의 질,웰빙에 다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임.

o“사회발전 측정”이라는 OECD의 야심찬 계획이 조직구성,추진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음.업무진행 체계도 매우

효과적으로 판단됨

□ 한국의 관심 및 관련 활동

o한국에서도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노력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관련 연구활동도 활발히 진행됨

- 2008년도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사회동향 2008

(KoreansocialTrends2008)이라는 사회보고서(socialreport)를

개발하였고,향후 연간보고서(annualreport)로 발간할 예정임

-또한 2009년 4월에 국내에서 “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korean

socialtrendsandqualityoflife)”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이 국내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개최되었음

-특히 올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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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사회발전,삶의 질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임

o스티글리츠 보고서와 OECD사회발전 측정 연구결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향후 이 체계를 반영하여 사회지표 체계개편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 예정

(작성자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이희길사무관 71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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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ciationoftheongoingproject

Therecenteconomiccrisisraisesfundamentalquestionsthatwe

regardasaverytimelyandcoreissueinourglobalsocietyofthe21st

century.

Thisinitiative,launched with timelinessand suitability in 2008,

needsmoreattentionanditisagoodindicationthattheissuessuchas

socialprogress,qualityoflife,andwell-beingconcernusagain.

Themeasurementofsocialprogress,an ambitiousprojectofthe

OECD,isproceeding withoutdelay in structuring itsorganization and

workprocedure.Weconsideritssystemicworkprocessveryefficient.

Ourconcernsandactivities

Theeffortstomeasuresocialprogressisdrawingalotofattention

from OECD countriesaswellasinKorea,andtherelevantresearchesare

activelyunderway.

Wepublished'KoreanSocialTrends2008'forthefirsttimein2008,

andwehaveaplantoproducethesocialreportannually.Inaddition,the

nationalsymposium entitled'Koreansocialtrendsandqualityoflife'for

domesticsociologistswasheldinAprilof2009withtheassistancewith

theKNSO.

The coming 3rd OECD World Forum will provide a good

opportunitytofocusmoreattentiononsocialprogressandqualityoflife.

WecontinuetomonitorthereportsofCMEPSPandtheresultsof

theOECD socialprogressmeasuringproject,and wearescheduled to

implement research for the revision of the social indicator system

dependentonthe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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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티글리츠위원회

□ CMEPSP와 OECDglobalproject의 비교

o스티글리츠 위원회(CMEPSP)와 OECDglobalproject의 관심영역을

보면 개인 차원의 웰빙(혹은 삶의 질),사회제도적 환경,지속가능성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유사함

-두 계획 모두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웰빙 보장에도 관

심을 지니고 있음(지속가능성)

oCMEPSP와 OECD GrobalProject의 연구는 상호보완적이고,또한

협력을 통해 21세기에 적합한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공감할 수 있는 내용임

□ 추가 검토 필요 사항

o다만,EU의 사회지표 체계(Berger-Schmittand Noll,2000)에서

제시된 사회통합(socialcohesion)개념과 같은 사회의 질(quality

ofsociety)논의도 체계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음

-CMEPSP의 삶의 질 접근에서는 환경적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어

사회전체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사회배제(socialexclusion),사회적 유대(socialsolidarity)

그리고 사회자본(socialcapital)등 측정에 대한 관심 필요

(작성자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이희길사무관 71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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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ofCMEPSPandOECDGlobalProject

Both theCMEPSP and theOECD GlobalProjecthavecommon

concerns in the areas of personal well-being (or quality of life),

institutionalenvironmentandsustainabledevelopmentofenvironmentand

focusonthem.

These two initiativesarealso concerned with the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as wellas currentgeneration in the contextof

sustainability.

WeanticipatethattheresearchoftheCMEPSPandOECD Global

Project willprovide a complementary cooperation guideline for the

measurementofsocialprogressinthe21stcentury.

Recommendationforfurtherreview

Weneedtosystematicallyrefertothediscussionsaboutqualityof

society thatarein linewith theconceptofsocialcohesion proposed

within thesocialindicatorsystem oftheEU (Berger-Schmittand Noll,

2000).

TheCMEPSP'sapproachtoqualityoflifeismoreinvolvedwiththe

environmental dimension in that it seems to have more personal

perspectivethansocietalperspective.

Also,weneedtospecificallyelicitconcernswithrespecttosocial

exclusion,socialsolidarity,andsocial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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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티글리츠위원회

□ 삶의 수준에 대한 통계 측정방법과 개인인식 간 괴리감이 갈수록 증대.

이에 다양한 차원의 지표를 개발중인 스티글리츠위원회의 연구방향성과

OECD의 ‘사회발전측정 글로벌프로젝트’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

*이에 우리청에서도 2008년 건강․교육․안전․가족 등 10개 영역에

대해 80개 객관적 지표와 27개의 주관적 지표를 가진 ‘삶의 질’지수 개발

□ 에너지부족과 기후변화가 우리생활에 미칠 영향은 더욱 지대해질 전망.

이에 따라 향후 ‘사회발전 측정지표’로써 환경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및 개발할 필요성 있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제도,환경 중 특히 환경이 중요

요소가 돼야하며,더불어 ‘GDP’,‘삶의 질’과는 달리 미래세대문제

까지 고려돼야 함.따라서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환경에 대한

관심촉구는 당위적

□ 현재,새로운 GDP를 개발하기에 앞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회의 다양한

자본(예:자연자원,인적자본 등)의 실질적인 측정이 어려운 상태.이에

향후 설치될 OECD특별전문가그룹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자본에 대한

구체적 시산방법에 관해 공동연구해 나가는 방안 검토

(작성자:정책과 빈현준 사무관 48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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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p between the statisticalmeasure ofliving standards and

people'sperceptionsaboutthem appearstobemorepronounced today

than in the past.In orderto copewith thisphenomena,CMEPSP is

developingindicatorswhichmayprovideabetterdescriptionofthevarious

dimensionsofwell-being.Weenthusiasticallysupporttheobjectanddirection

ofthisCMEPSP'researchandOECD-hostedGlobalProjecton"Measuringthe

ProgressofSocieties".

TheKNSOdevelopedindicatorsfor'QualityofLife'in2008tojoin

thetrendofthelatestOECD.Theindicatorsfor'QualityofLife'aremade

up of10 factorsthatcan be measured through 80 objective and 27

subjectiveformsofdata.

Lackofenergy resourcesandclimaticchangewillhaveadramatic

effectonourlivesinthefuture.Tofacethesematters,itisnecessaryfor

the OECD to develop indicatorson naturalenvironmentforgauging

sustainabilityofthenaturalenvironment.

Sustainability can be approached by three directions;individual,

system and environment. However, the environment is the most

importantfactoramongthem.Atthesametime,sustainabilityisconsidereda

partofthewell-beingoffuturegenerationsunlike'GDP'or'Qualityoflife'.

Therefore,thepresentgenerationsareurgedtopayspecialattentionto

environmentalindicatorsforfuturegenerations.

Now,wehavedifficultiesinthematerialmeasurementofavarietyof

socialcapitalthathastoprecedethedevelopmentofanew GDPasa

comprehensiveconceptof"sustainableandequitablewell-being".Itistimeto

thoroughlyexaminethejointplaninwhichOECD membersresearchconcrete

calculationmethodsofthesocialcapitaltogetherinad-hocexpertgroups

andtask-forcestobeestablishedinth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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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 경 통 계

STD/CSTAT(2009)6

□ 환경통계에 대한 OECD 작업

ㅇ 사업의 전반적 목적은 환경자료의 국제적 조화를 신장시키고 OECD

회원국 환경자료의 핵심 세트 형성,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OECD분석 및 정책 사업에 대한 강력한 사실적 자료 제공

ㅇ 그 동안의 주요 성과

-OECD 환경자료(84)와 지표(91)의 정기 발간과 92년부터 국가 환경

성과 검토에 이 자료의 체계적 활용 및 발간

-물질 흐름 회계와 자원 생산성을 포함하는 환경 지표 및 회계에 대한

공통의 개념 및 방법 개발

-국가별 활동을 안내하고 공통 접근법을 신장하기 위해 국가별 환경

정보시스템 평가

ㅇ 자원과 환경에 대한 OECD정보시스템(SIREN)

-자료는 분석 및 평가 사업에 사용되며 환경지표 계산을 위한 기초를

제공.이 과정은 주요 자료 품질 이슈와 정보 격차에 대해 국가에

정기적 피드백 제공

ㅇ 환경상태에 대한 질문지(SoE)

- SoE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의 최선의 자료 수집과 자료의 국제적

조화를 신장하여 환경이슈에 대한 정보 사업에 실증적 기반을 제공임

-질문지는 점차 환경자료의 조화와 종합 수집에 대한 국제 참고서가

되었으며 국가 환경정보 시스템 서치를 위한 지침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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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자료 품질 개선을 위한 OECD 활동 계획

ㅇ OECD는 WGEIO 사업 착수하였고 초점은 1)OECD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료 2)국제적 조화 및 비교성,적시성,

연계성,투명성과 해석가능성임

ㅇ 주요 품질 목표는 현존 자료의 품질 강화와 개선,격차를 채우기 위한

개발과 혁신,품질개선을 위한 회원국 지원,비용 효과적인 도구 및

과정 증가임

□ 최근 개발 및 향후 계획

자료 품질 행동 계획에 따라 WGEIO는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자료

수집 및 처리과정을 정립하는데 합의하여 다음 사항을 계획

ㅇ 주요 환경 관련 시리즈를 위한 자료 품질 개선

ㅇ 자료 수집 빈도 검토,SoE질문지 단순화 및 재설계,타 국제기구

자료의 활용 최대화로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비용 효과성 증대

ㅇ 국제협력과 공동사업의 비용 효과성 증대

-자료 수집 빈도 검토

-질문지 단순화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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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발전측정 글로벌 프로젝트

STD/CSTAT(2009)7

□ 프로젝트 구축 및 그 동안의 사업 활동

ㅇ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환경,삶의 질 등을 포괄하는 사회발전 전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

ㅇ 그 동안의 주요 사업 활동

-(조직구축)프로젝트 공식 출범*과 관리구조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08.7월 공식 출범,́09.1월 조정그룹(CG)구성,́09.5월 프로젝트팀 구성

**국제 및 국가 기구간 네트워크 운영 (파트너,협력자,관계자로 구성)

-(활동)웹사이트 및 ICT개발,사회발전 측정 교육,매뉴얼 작성 등

□ 제3차 세계포럼에서의 활동 계획

ㅇ (의의)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발전의 측정을 위한 새로운 자료와

지표를 토론하여 향후 계획추진의 토대가 됨

ㅇ (활동)「부산 로드맵」선언,지표 측정과 촉진을 위한 ICT도구 전시 및 웹

사이트(Wiki)공식발족,사회발전의 통계적 측정과 지표에 대한 각종

세션 및 조정그룹(CG)특별회의 개최

□ 2010-11주요 사업 계획

ㅇ 인적 네트워크 통합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Wiki사이트와 ICT도구 활용,커뮤니티 회원의 지속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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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전측정법에 대한 최적의 지침 개발

-발전측정 지표,측정을 위한 통계기준,지표의 품질 등에 대한 지침

ㅇ 발전측정의 홍보 및 소통을 위한 통계적 ICT도구 개발

-통계와 각종 정보를 저장․공유하는 ICT도구와 웹사이트 구축

*Wiki사이트는 통계자료 및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제공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선결과제

ㅇ 프로젝트의 지속적 확대와 성과 공유를 위한 재정 지원 필요

ㅇ Wikiprogress(다목적 웹사이트)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통계적 측정방법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적 연구 요청

ㅇ 프로젝트의 연구사업과 타 주요 국제통계사업과의 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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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 측정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 제3차 세계포럼을 통한 「글로벌 프로젝트」지원

ㅇ 사회발전은 경제․사회․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문화의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가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함

ㅇ 제3차 세계포럼이 사회발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각 국가 및 국제

기구가 지표 개발과 측정에 대한 참여 결의를 표명하는 장(場)이

되도록 성과물 전시 및 세션 개최 등을 적극 지원

□ 「사회발전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네트워크에 참여

ㅇ 사회발전 지표개발에 대한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사회

발전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네트워크에 참여

-네트워크의 적절한 구성원(파트너,협력자,관계자)으로 참여

*네트워크 참여에 따른 재정지원,공동연구 등 그 역할 및 참여형태에 대한

충분한검토와참여주체(통계청,통계개발원,민간기관등)에대한협의필요

(작성자:정책과 빈현준 사무관 48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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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theOECDglobalprojectviathe3rdOECDWorldForum

The progress of society is a new political and cultural

paradigm inthecontextofeconomy,societyandenvironmentand

theglobalcommunityhasaresponsibilitytoadvanceandshareit.

TheKNSO willdoititsutmostinassistingsubsidiaryexhibitions

and sessions so thatthe 3rd forum willprovide an opportunity to

re-establishtheconceptofsocialprogressandanarenafornationsand

internationalorganization toexpresstheirresolution forparticipation in

developingandmeasuringrelevantindicators

ParticipationinthenetworkoftheGlobalProjectonMeasuringthe

ProgressofSocieties

TheKNSO isgoingtobepartofthenetworkoftheGlobalProject

onMeasuringtheProgressofSocietiestocoincidewiththeglobaleffortsof

thedevelopmentofsocialprogressindicators.

-Participationasanappropriateconstituent-asapartner,anassociateor

acorrespondent-inthenetwork.

-ItisnecessarytoelaboratetheroleoftheKNSO withreferenceto

participatingtypeandentities.

Wecanbeafinancialsupporteroracommonresearcherandthe

potential participating entities can include the KNSO,the Statistics

ResearchInstituteorprivate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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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제비교를 위한 인적자본계정 형성 :사업제안

STD/CSTAT(2009)8

ㅇ 2008.11월 이탈리아에서 인적자본 측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나온 결론은

-점증 소득과 생애소득 할인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 최고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

-이 방법에 의한 인적자본의 가치가 전통적 형태의 자본을 훨씬 초과

하며 견고성은 가정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 의해 검증 가능

-층별 인구 자료에 바탕을 둔 능률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국가에 확장

가능

ㅇ 정기적인 측정을 하는데 사용될 핸드북 발간을 목표로 통계청과 콘소시움

구성 제안

-참가 후보국 :호주,캐나다,노르웨이,미국,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

스웨덴,중국

-의장 :OECD통계국 부국장을 내정

-활동기간 :12개월

ㅇ 대표단은

1)제안에 대한 note

2)사업의 폭과 방향에 대한 코멘트

3)콘소시움 참가의사와 지원 의사를 표명하여 줄 것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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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 측정에 대한 의견

□ 인적자본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중 하나로 이를 일관성

있고 국제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측정하려는 OECD의 시도를 높게

평가함

oOECD의 인적자본 측정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할인된 평생소득 접근법’(discountedlife-timeincomeapproach)은

실행 가능성 및 활용도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됨

o또한 SNA체계하에서 전통적인 경제계정과의 연계성 모색,인적

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자료의 식별,핸드북의 발간 등 인적자본

측정 프로젝트의 방향 및 계획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동

프로젝트가 향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둬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함

o동 프로젝트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은행의 인적,물적 제약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시 자료 제공 등을 통해 OECD활동을 간접

지원할 것을 약속함

(작성자:한은 국민소득팀 조병수 02-759-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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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ighlyappreciatetheeffortoftheOECD andtheirendeavorto

measure human capital,which is one ofthe main determinants for

sustainablegrowth,throughaconsistentand internationallycomparative

method.

Ithink that'the discounted life-time income approach',which

appearstobeoneofthebasicapproachesofthisproject,isaverysound

method from the pointoffeasibility and usability.Furthermore,the

directionandblueprintofthiswork,suchasfindingtherelationbetween

humancapitalframeworkandconventionaleconomicaccountsunderthe

System ofNationalAccounts(SNA),identifyingnecessarydataforhuman

capitalaccountsandpublishingahandbook,seem tobeveryappropriate.

Ihopethisprojectwillbeahugesuccessandthriveinthefuture.

Regardingtheparticipationinthisconsortium,itisveryregrettable

thattheBankofKoreacannotjoinduetotheconstraintofpersonneland

budget.However,wepledgetosupporttheOECD'sworkindirectlywith

continuousinterestandnecessary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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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합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방향:OECD 역할

STD/CSTAT(2009)9

□ 자료와 메타자료의 공유 :SDMX의 이용

ㅇ SDMX는 국가기관과 국제기구간,국가 통계시스템내 그리고 기구내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교환을 위한 표준모델을 제공

ㅇ 주요 목적은 자료와 메타자료 교환을 촉진,기술과 표준의 효율적인

사용,국가 기관의 보고 부담 경감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통계자료와

메타자료의 유용성 향상에 있음

ㅇ SDMX의 적용 이점은 이러한 표준을 이용하는 기구수와 협력하여

DSD를 개발하고 역량증진 활동을 지지하는 국제통계커뮤니티의 역

량에 비례

□ 소프트웨어 공유 :OECD통계정보시스템

ㅇ 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방법은 소프트웨어

요소를 발전시키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모든 국제기구가 사용토록

하는 것임

ㅇ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생산,저장 및 보급과정을 관리하는 OECD

통계정보시스템의 세 주요 요소(StatWorks, MetaStore 그리고

OECD.Stat)는 기타 국제기구와 가장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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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 공유에서 OECD의 경험 :찬반양론

ㅇ 국제기구들이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것이 그

명확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구의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의

복잡성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

□ 국제기구와 국가통계기관이 개발한 기타 소프트웨어

ㅇ OECD외에도 여타 국제기구들도 개별적으로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에

기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공유하나 이들은 전반적인 활동을

다루기보다 특정 단계의 통계자료 처리과정에 특화되는 경향이 있음

- PC-AXIS(스웨덴 통계청), 자료플랫폼 소프트웨어(세계은행),

DevInfo(UNICEF)

ㅇ OECD에서 개발중인 시각화 도구

-OECDeXplorer(웹기반 인터페이스),DataMapper(양방향 자료 시각화

도구),Gapminder/Trendalyzer(통계의 애니메이션용 소프트웨어)

□ 통계위원회에 요청사항

ㅇ 보고서를 주목

ㅇ 이 분야 특히 통계청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소프트웨어 공유 전략에

대해 OECD가 취한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ㅇ 향후 방향에 관한 지침 특히,관리 측면에 관한 지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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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통합국제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을 향하여

STD/CSTAT(2009)10

ㅇ 일부 국제기구가 자료 공표에 대한 새로운 도구와 솔루션을 개발한

한편 자료 및 메타데이터 교환(SDMX)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자료공표와

시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진행 중

ㅇ 현 세대 사용자의 접근 편이성,이해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기능의 제공이 있었으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준에서

통합된 국제 통계 정보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은 장기 과제임.

ㅇ 국가통계서비스(NSS)를 이끄는 호주통계청(ABS)의 통합된 통계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념 개발은 초기 단계임

ㅇ NSS의 개념은 1)일련의 합의된 통계 틀,기준,정책과 자료출처의

통합 2)공식 통계의 통합과 객관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정부,시장,

사업체,및 사회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공유된 가치와 관련 행동 강화임

ㅇ ABS는 하나의 NSS사업을 선도하며 이 사업을 위해서는 통계 기반과

능력이 필요함을 인식.성공을 위해서 유연한 구조와 풍부한 도구가

필요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장려

ㅇ 이보고서는 주제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를 나타내고 ABS는 관심

여부에 대한 각국의 견해 표명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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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동 복지(웰빙)측정;OECD 보고서 교훈

STD/CSTAT(2009)11

ㅇ 각국 정책입안자들의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아동소득빈곤

지표,교육보건지표 등은 다른 아동 관련 측정 성과들과 더불어 아동

삶의 질 평가에 활용

※ 아동은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

ㅇ OECD회원국 아동 복지 개요

-물질적 행복,주거/환경,교육적 행복,보건,위험 행동,학교생활의

질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간 비교 제시

ㅇ 아동복지 분석

-아동복지란 아동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서,통일된 측정 방법은

현재 없음

-복지은 다차원 개념으로 다양한 삶의 양상들을 지표로 구성

-아동에게 직접 그들의 복지에 관해 물어보는 방법

-현재 아동복지는 ‘정신적,심리적,신체적,사회적 단면을 아우르는

다차원 개념’으로 정의하나,미성년자 빈곤 또는 물질적 박탈과 같은

물질적 측면이 결여

-OECD보고서는 이러한 다차원적이며 정책적으로 유용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작성

-아동복지에 관한 국제비교 시도는 UNICEF아동 복지보고서가 대표적

으로,다차원 지표 접근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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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동 복지지표 선정

-6대부문;어린의삶의질측정을위해물질적행복,주거/환경,교육,건강(또는

보건),위험행동,학교생활의 질 등 6대 부문 선정

-지표 선택;6개 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지표를 선별

ㅇ 현재,OECD 사회정책국은 아동복지 측정과 점검을 위해,아동복지

전문가 자문회의 (2009.5월)및 Wikichild프로젝트 등 수행

-아동복지 전문가 자문 회의;OECD,UNICEFIRC,EC 공동 주관

으로 실시되며,관련 정책 점검을 위한 자료 셋 개발이 목적.아동

복지와 관련된 개념,방법론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험,견해를 광범위

하게 수렴

-Wikichild;위키차일드는 아동 복지 연구와 데이터 제공을 위한 온라인

허브로 관련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2009아동 지표

회의 (InternationalSocietyforChildIndicators,2009,11월)에서 공식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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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웰빙)측정에 대한 의견

1)아동복지측정

□ 하위지표로 가족 관련 지표의 포함

o아동복지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및 그 가족으로 확대해서

생각해야한다. 부모의 취업정도,가구소득 등 가구 관련 지표가

아동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아동권리협약의

Children‘sWell-Being하위 21개 지표 중 가구와 관련된 지표는 2

가지로 제시되어있다(가구평균소득,가구평균소득의 하위 50%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또한 21개 하위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가구 관련 지표와 다른 지표간 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즉,

가구 관련 지표는 다른 지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가구특성 및 가구형태(가구구성원 수,부모의 경제활동상태,한부모,

조손가정 등)등 아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관련

요인을 지표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광의의 아동복지 관련 통계생산이 필요

o현재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 통계생산현황을 살펴보면(‘참고.우리

나라 아동복지 관련 통계현황’),요보호 아동에 초점을 맞춘(협의의

아동복지적 관점)입양,보호,학대,가정위탁,장애아동 등의

실태조사와 같은 통계만이 생산되고 있다.통계청의 아동복지 관련

통계는 요보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있지만,

아동을 둘러싼 사회체계의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아동복지

관련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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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RC의 Children‘sWell-Being지표에 Culture&Leisure관련 지표

추가

o아동의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기위해 아동의 문화와 레저

생활,시간사용 등과 관련된 지표의 추가를 권장한다.참고로 국

내외 삶의 질 관련 지수의 구성을 살펴보면,아래와 같다.

•캐나다의 웰빙지수 :생활수준,시간사용,건강,생태계,교육,공동체

지속,시민참여

•홍콩의 삶의 질 지수 :사회문화,경제,환경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 :주거,소비지출,근로,양육,보건의료,여가,

교육,교제/관계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경제적 안녕,자신에 대한 만족,안전,

학업성취,사회적 관계,정서적/정신적 안녕(김신영 외,2006)

(작성자:사회복지통계과 유민정 주무관 48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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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asurementofchildren'swell-beingmustcoverbothchildren

and their household because children's well-being is affected by

household-relatedfactorssuchashouseholdcharacteristicsandhousehold

forms(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parental employment,

single-parentandtwo-parenthousehold,grandparent-grandchildhousehold,

etc).Effortsshould bemadeto includesuch factorsin thechildren's

well-beingindicatorsframework.

TheKNSO produceschildren'swell-beingstatisticsonchildrenages

10-18includingchildreninneedbutsuchworkisnotrelatedtooverall

effortstoimprovethesocialsystem whichaffectschildwelfare.Therefore,

itisnecessarytoproducethechildren'swelfarestatisticsinabroadsense

forallchildren(childreninneed,normalchildrenandchildrenunderage

9).

Werecommendthataculture& leisure-relatedindicatorshouldbe

addedtothechildren'swell-beingindicatoroftheUN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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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복지측정

□ OECD국가의 어린이 복지지표 개발을 위한첫 단계로서 이 보고서는

무엇이 어린이 복지이며,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실천적인 해답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

□ 통계청은 OECD가 UNICEF의 어린이 복지 측정지표 대신 왜 새로운

지표 체계를 필요로 하는지 질문하고 싶다.OECD와 UNICEF지표

체계는 6개 영역 중 4개 영역이 실제적으로 동일하다:물질적 복지,

교육 복지,건강과 안전,위험행동.단지 OECD 체계 중 두 영역

(주택과 환경 및 학교생활의 질)만이 UNICEF와 다를 뿐이다.그러나

30개 OECD 국가의 어린이 복지 순위표(표1)및 어린이 복지 지표

들간의 상관관계 결과(표5)를 보면,물질적 복지와 주택과 환경영역은

국가별 성과결과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두 영역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빈곤한 어린이일

수록 열악한 주택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열악한

지역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이다.우리는

OECD 지표들이 매우 정책적 관점에서 만들어 졌고 어린이 복지의

또 다른 측면을 보도록 만든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좋은 지표들은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 또 다른 의견은 어떻게 자료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있다.국제적인 수준에서 어린이 복지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자료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고,국가간의 개념정의와 범주들을 일치시키는 작업일 것이다.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OECD 지표체계 중에 두 영역에서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못했다.그러나 통계청은 한국이 이미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며,만약OECD가 적합한 자료원을 알려주었다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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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주택과 환경

영역 중 ”인구과밀”지표는 한국의 인구주택센서스에서 지역환경

조건은 한국의 주거실태 조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OECD 어린이 복지지표는 지표체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핵심

토픽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자료수집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학교생활의 질을 괴롭힘과 학교좋아하기로 정의하고

있다.학교 좋아하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매우 간단한 지표이지만

조사마다 물어보는 방식에 다양할 수 있다.예를 들어 주관적 평가인

학교 좋아하기는 매우 좋음에서 매우 싫음까지 4가지 척도로 물어

볼 수도 있고,단순히 예와 아니오로 물어 볼 수도 있다.통계청은

이 질문을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특별조사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자기 주관

적으로 평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물어보느냐와 누가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통계청은 OECD가 어린이 복지지표 자료를 수집한 모

범사례들을 제시해 주길 희망한다.이 섹션의 목적은 다양한 접근

방법들과 이 방법들의 장단점을 보여주고 국가들이 자신의 국내 환경에

적합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일 것이다.

(작성자:인구동향과 이지연 사무관 48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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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firststepinestablishingchildwell-beingindicatorsdeveloped

forOECD countries,thisreportaddressesquestionsandprovidespractical

answersclarifyingchildwell-beingandwaystomeasure.

TheKNSO would liketoknow thereasonsbehind theOECD's

needforanew frameworkforthechildwell-beinginsteadofusingthe

measureofUNICEF.FourofthesixdimensionsintheOECD framework

areeffectively thesameastheUNICEF framework including material

well-being,educationalwell-being,healthand safetyand riskbehaviors.

Twodimensions,housingandtheenvironmentandqualityofschoollife

intheOECD indicators,differfrom theUNICEF.However,asevidentin

theleaguetableofchildwell-beingof30OECDcountries(Table1)andin

correlations between child well-being indicators (Table 5),the overall

countryperformanceresultsarequitesimilarbetweenmaterialwell-being

and housing and environment.Because there isa strong relationship

betweenthem,childreninpovertyaremorelikelytohavelivedinpoor

housingconditionsandexposedpoorlocalenvironmentalconditions.We

know thattheOECD indicatorshavestrong policy focusand aid in

analyzinganothersideofchildwell-being,butoneideaweshouldkeep

inmindisthatgoodindicatorsaremutuallyexclusive.

Another comment concerns improvement in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ofdata.Thebestwaytoachievethecomparabilityofchild

well-beingdataattheinternationallevelwouldbetoinform theavailable

sources of data and harmonize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across

countries.Inthisreport,Koreadidnotreportdataintwodimensionsof

theOECDframework:housingandenvironmentandqualityofschoollife.

However,theKNSO believesthatKoreapossessedthesedataandcould

havereported them iftheOECD had provided information aboutthe

propersourceofdata.Forexample,"overcrowding"datainhousingand

environment condition dimension may be available in the Korean

PopulationandHousingCensuswhile"localenvironmentconditio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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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befoundintheKoreanSurveyofLivingConditions.

TheOECD childwellbeingindicatorsshouldpresentnotonlythe

frameworkbutcleardefinitionsofcoretopicanddatacollectionmethods.

Thisreportdefinedqualityofschoollifeasbullyingandlikingschool.

Althoughtheself-ratedlikingschoolindicatorisaverysimpleconcept,

questions vary from survey to survey.The self-rated liking school

indicatorcanbeansweredeitheronafivepoint-scalefrom "likealot"to

"dislikealot",orsimply"Yes"or"No".A nationalstatisticalofficeshould

ask this question in the Socialsurvey initially designed forgeneral

populationorinthespecialsurveyforchildrenandwomen.Responsesof

theself-rated question depend on how thequestion isasked and by

whom .

Finally,theKNSO recommendsthattheOECD shouldpresentthe

bestpracticesforgatheringchild well-beingdata.Theobjectiveofthis

sectionwouldbetoshow thedifferentapproacheswiththeiradvantages

anddisadvantagesandguidecountriestomakethemostbeneficialchoice

inaccordancewiththeirnational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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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워크숍 결과 보고

STD/CSTAT/RD(2009)2

□ 워크숍 개요

ㅇ OECD주관 :2008.5.5-7,파리

ㅇ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요청 증가에 대한 국가통계기관의 대응,마이

크로데이터 원격접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논의

ㅇ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네덜란드,뉴질랜드,스웨덴,영국,Eurostat,

OECD참가

□ 국가별 현황

ㅇ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정책이 ‘위험회피’에서 ‘위험관리’로 변화

ㅇ 국내법 등의 이유로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해외 연구조사자의 접근불허

ㅇ 국가간 마이크로데이터 정의 또는 관련 어휘 격차 상존

ㅇ 국가간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에 관한 법적 허용기준 차이

-일부국가의 경우,기본적인 자료접근을 모두에게 허용하는 반면,일부

국가는 특정 이용자의 자료 접근을 원천 봉쇄

ㅇ 국가간 자료모델 격차

-식별 불가능한 자료접근 허용 국가,식별 가능한 자료접근 허용 국가

ㅇ 접근 허용 방법 격차

-일부 국가는 자료의 원격접근을 원clr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일부 국가의 경우,원격처리시스템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 접근허용

ㅇ 다양한 보안정책

-전용 소프트웨어,보안 네트워크,자료센터 등

□ 향후 계획

ㅇ 참가국 모두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국제기준 개발에 동의

ㅇ 장단기 로드맵 개발 합의

ㅇ 작업반 구성 (비공식,잠정적으로 호주통계청이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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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회의 의제

ㅇ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수집용 웹사이트 개설

ㅇ 공식통계연구회 저널(SJIAOS)에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관련 내용 수록

ㅇ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공통 인터페이스 개요 작성 (이점,비용 등)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계비밀보호용어집 관련 정의 표준화

ㅇ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들이 이용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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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OECD 산업별 생산성 DB(PDBi)

STD/CSTAT/RD(2009)5

□ 배경

ㅇ 생산성은 경제성과의 핵심적인 척도임.OECD는 오래전부터 이를 경제

분석도구로 이용해 왔으며,2004년 초부터는 OECD생산성DB를 통해

자료를 배포해 왔음.OECD는 현재 다음 3가지 방향으로 생산성

측정을 추진

-생산성 통계작성의 공통적 개념과 접근방법 구축

-기존 통계자료의 평가 및 개선

-통계품질 관리의 척도로서 이용

ㅇ 2008년 초,OECD 통계국과 OECD과학기술․산업국은 공동으로 총

요소생산성(Multi-FactorProductivity;MFP)측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OECDSTAN(STructualANalysisDatabase)DB에 수록

□ 주요 측정이슈

ㅇ 본 자료의 목적은 국민경제적 자본 투입량과 노동 투입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존 OECD생산성DB과 일치하는 통일된 틀 속에서 산업별

MFP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있음

□ 자본 투입

ㅇ OECD는 자본스톡 추정에 영구재고법 (PerpetualInventoryMethod;

PIM)을 사용함

-영구재고법은 먼저 총자본스톡(총고정자본형성의 누계액)을 추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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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여 순자본스톡(NetCapitalStocks)을

구하는 방법임

ㅇ 최초 자본스톡의 수준은 순자본스톡 추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최초 자본스톡 측정에 대한 각국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최근

Kohli(1982)방식 채택이 논의되고 있음

□ 산업별 감가상각률

ㅇ 국제적으로 통일된 산업별 감가상각률 적용은 추계방법상 매우 중요한

요소임.현재 EU-KLEMS*는 자산유형별 및 산업별 감가상각률을

제공하고 있으며,이는 OECD생산성DB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음

*EU-KLEMS:EU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생산성,국제경쟁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2005년부터 EU의 재정지원하에 네덜란드 Groningen

대학이 중심으로 구성,25개 EU회원국 및 기타 참가국의 1970년 이후

72개 산업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ㅇ 특정산업에 대한 감가상각률은 OECD생산성DB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지만,이는 20개국만이 해당됨.나머지 국가는 미국 자료를 이용하는

실정임

ㅇ 산업별 감가상각률은 산업별,국가별,시기별로 달라짐.따라서

OECD국가들로부터의 보다 정확한 정보 입수가 생산성 추계의 정

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함

□ 노동 투입

ㅇ 노동의 투입액 및 투입량은 생산성 측정의 중요한 요소임.투입된

실질 노동시간이 노동투입의 가장 적절한 측정수단이 되고 있지만,

세부산업별로 들어가면 모든 국가들이 작성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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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에서는 산업별 노동시간이 없을 경우 산업별 상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총 노동 시간을 쪼개어 산출함

-노동에 대한 보수액은 평균임금에 총 고용자수를 곱하여 산출

□ 완전경쟁 가정으로부터 이탈

ㅇ 총요소생산성(MFP)측정에 있어서 솔로우 잔차 방식은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의 가정 하에서만 불편추정량(unbiased

estimate)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ㅇ 그러나 OliveiraMartins,etal(1996)과 Hall(1990)은 불완전경쟁 하에

서도 mark-up*방식에 의해 생산성측정이 가능한 것을 시사하고 있음

*mark-up은 가격과 한계비용과의 차이,즉 이윤을 나타내며 불완전

경쟁 하에서는 플러스(+)이지만 완전경쟁 하에서는 제로(0)임

ㅇ 이탈리아 제조업의 경우를 사례로 생산성 추정을 PDBi에 의한 MFP

생산성 추정치,EU-KLEMS의 완전경쟁 하에서의 MFP생산성 추정,

불완전경쟁 하에서의 mark-up방식에 의한 MFP생산성 추정 결과

비교는 완전경쟁의 가정 하에서 생산성 추정이 불완전경쟁 하에

서의 추정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결론 및 향후 논의

ㅇ OECD통계국은 EU-KLEMS를 연계하여 OECD PDBiDB(산업별 생

산성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자 함

ㅇ PDBi(산업별 생산성DB)는 자본투입량을 ICT와 비ICT분야로 분리함

으로써 보다 더 개선될 수 있음.OECD생산성DB와 PDBi는 추계

방법이 일치되어야 함.중간재 투입과 부가가치에서 최종산출물

산출과정에서 측정방법이 보다 개선되어야 함

ㅇ OECD생산성 워크숍이 2010년에 EU와 공동으로 개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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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산업별 생산성 DB(PDBi)자료에 대한 의견

□ 통계청은 OECD의 PDBi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이와

관련하여 OECD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협조할 것임

□ 한국에서는 총요소생산성(MFP)에 대한 연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거의 모든 연구가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불변

보수의 가정하에서 이루어져 왔음

□ 향후 한국에서도 불완전경쟁의 가정하에서의 총요소생산성에 분석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할

경우 통계청은 통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작성자:통계개발원 경제통계실 손상익 사무관 717-0225)

TheKNSO fullyagreewiththeprojectofdevelopingtheOECD

Productivity Database by Industry(PDBi).Accordingly we willprovide

cooperationiftheOECDmakesrequestsconcerningtheproject.

In Korea, so far, numerous studies on Multi-Factor

Productivity(MFP) have been conducted by scholars, especially in

universities,but almost of the studies have been done under the

assumptionofperfectcompetitionandconstantreturnstoscale.

InthefutureweexpectalargeamountofstudiesonMFPunder

thehypothesisofimperfectcompetitionandnonconstantreturnstoscale

inKoreaaswell.IfweconfrontthestatisticalneedsrelatedtotheMFP

studies,wewillactivelyrespondto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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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OECD 확대 ;회원가입 현황 보고서

STD/CSTAT/ACS(2009)6

□ 개요

ㅇ 본 보고서는 OECD 확대를 통계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신규가입국

대상의 통계 행동계획 (2008년 통계위원회 승인),가입 신청국의 통계

체계 및 진행 상황 등 제시.

ㅇ OECD확대 배경

-2007OECD각료이사회는 OECD회원국 확대를 결의

-칠레,에스토니아,이스라엘,러시아 및 슬로베니아의 신규 가입과

비회원국인 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중국 및 남아프리카의 참여

확대 등을 논의

-국가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가입 국가의 회원 자격 등을 OECD위원회

및 기타 국제기구들과 논의.

□ 가입 신청국가 통계체계 검토

ㅇ 검토 분야

-통계관련 법적,제도적 틀 ;관련법률,제도,정책

-자료 품질 ;국제비교 가능성

-자료 통합성(integration);OECD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가능성

ㅇ 품질과 국제비교에 대한 기본기준

-포괄범위 ;항목,기간,지역을 포괄하는 자료 보유 여부

-표준준수 ;개념,정의 및 분류 준수 여부

□ 통계측면에서 본 가입검토 절차 및 진척 보고

ㅇ 1단계,법적,제도적 통계 틀 검토 ;2008.3~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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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유엔공식통계 기본원칙

-검토 대상 ;가입 신청국의 국가통계기관 및 국제기구(IMF,Eurostat)

제공 자료

-공식통계 기본원칙 준수에 관한 요약 평가서 작성

*러시아 제외한 칠레,에스토니아,이스라엘,슬로베니아 평가 준비 완료

ㅇ 2단계,자료 품질과 통합성 평가 ;2008.3~2009.7

-평가 대상;실제 자료,관련 메타데이터,OECD 기준에 합치하는

자료의 지속제공 능력

-활용 자료 ;시계열 범위,주기,개념,방법론,정의,분류체계,국제

보고서,국제 평가보고서 등

-자료 수집 방법 ;인터넷/이메일 설문조사,면접조사 등.

*특별한 경우(ex.국민계정)는 전문가가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 자료

수집/조사.

-평가 종료일 ;칠레(2009.6.15),에스토니아(2009.5.18),이스라엘

(2009.6.8),슬로베니아(2009.5.4),러시아(2010예정)

ㅇ 3단계,전문가 검토 보고 ;2009.5~9

-가입 신청국가별로 각 2개 회원국의 통계 전문가가 전반적인 통계

체계에 관한 검토 의견 제시.

-칠레(호주,뉴질랜드),에스토니아(폴란드,덴마크),이스라엘(미국,

Eurostat),슬로베니아(스페인,네덜란드),러시아(영국,대한민국,시기미정)

ㅇ 4단계,CSTAT결론 ;2009.10~12

-CSTAT는 3단계에서 가입 신청국(칠레,에스토니아,이스라엘,슬로베

니아)대상으로 독자적인 검토의견을 작성

-CSTAT는 3차 OECD세계포럼 (2009.10.26,대한민국,부산)에서 4개

특별세션 구성하여 심의 및 권고안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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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07-2008프로그램 이행 보고서

STD/CSTAT/RD(2009)6

□ 개요

ㅇ OECD 각 위원회 성과 보고를 위한 프로그램 이행 보고서(Program

ImplementationReport)로 PWB개혁 패키지의 일부.PIR은 OECD

성과기반 관리체계의 핵심 요소

-2003년 성과에 근거하여 제 1차 PIR작성(2004),-2005.제 2차 PIR작성

(2005),PIR매커니즘 점검(2006),제 3차 PIR작성(2007),제 4차 PIR

(2009)

□ 목적

ㅇ PIR3대 목적

-사업계획예산 보고 감독;예산지출,정책 품질,시의적절성 등

-정책 평가

-성과개선을 위한 학습 도구

ㅇ PIR구성

-(정책)품질 및 영향력/잠재적 영향력 조사

-성과 및 예산 보고

ㅇ 2007-8품질 및 영향력 평가

-전자조사 활용 (품질 및 영향력 평가,조사결과 취합,성과 및 예산결과

보고 등)

-회원국이외,옵저버 국가,가입신청국,비회원 참가국 등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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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7-8성과 및 예산 보고

-예산위원회,기타 위원회,이사회의 사업성과 및 할당 예산 적절성 등 평가

□ 위원회와 PIR

ㅇ PIR의 본래 목적은 각 위원회 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위원회

자체평가는 아니므로,각 위원회는 PIR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ㅇ 단,OECD 이사회는 다음 사업계획예산 제출이전 위원회들과 함께

최종 PIR내용 검토

ㅇ 또한,이사회는 각 위원회에 현재 사업계획예산 이행,중간결과,관련

재원 이용의 주기적 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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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회의자료(번역)

1. 제6차 OECD 통계위원회

1.통계에 대한 위기의 함의/88

2.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경제 및 금융 통계/101

3.“한 눈에 본 정부”작성에 나타나는 측정 문제/106

4.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118

5.환경통계/124

6.“사회진보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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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합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 개발방향:OECD역할/149

9.통합국제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을 향하여/163

10.아동복지(well-being)측정/167

11.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워크숍 결과보고/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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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07-2008OECD프로그램 이행보고서/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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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2009/1

통계에 대한 위기의 함의

Ⅰ.소 개

1.2008년 여름 시작된 금융위기 사태는 금융기구에 대한 규제의 틀을

넘어서고,공공 및 민간기관간 책임 및 경제성장과 다른 분야의 사회

진보간 균형에 대한 의문을 증폭.위기는 또한 복잡한 경제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는 능력과 자산을 측정하고 수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통계적

취약성을 인지하기 위한 통계 구조의 적절성에 의문을 야기

2.위기의 통계적 함의는 다양함.일부는 주택가격 폭락과 뒤이은 저당

금융 부도와 같은 위기의 도화선을 포함.일부는 가구와 금융 부문의

높은 레버리지,비은행 중개자의 규모와 양상,장외기구의 확산,대차대

조표를 작성하지 않는 실체와 같이 위기의 발발 시점의 경제 및 금융

시장의 구조적 상태와 관련.일부는 가구(자본손실,금융 곤란)및 회사

(신용에 접근,수익성)에 대한 위기 결과의 모니터링에 관계.위기는

이러한 분야의 통계적 격차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

3.위기의 통계적 함의를 알리기 위해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OECD는 향후 가능한 사업방향을 인식하기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한

워크숍과 라운드테이블을 통하여 통계인과 분석가를 연계

4.이 보고서는 위기로부터의 주요 교훈을 처음 강조하고 경제 및 금융

통계 분야에서 위기의 함의를 설명.이러한 배경 하에 보고서는 포괄범위,

적시성,원시자료 이용가능성,계량의 선택,이야기하기와 변화하는

패러다임 등 전반적 통계 이슈를 인식.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문에 대해

OECD와 각국 통계청이 구체화한 예비 활동 계획을 제공

Ⅱ.위기로부터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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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많은 조언가와 분석가들이 세계경제를 흔든 위기의 독특함에는 합의를

한 것 같지만 아직 본질에 대한 완전히 공유된 진단은 없음.예전 금융

혼란과 구별되는 현위기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양상은 아래를 포함

-예전과 달리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중심인 미국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와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염

- 위기의 핵심 지점은 금융영역으로 특히 그림자 은행 분야임.이의

중요성이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규제와 제한을 넘어 90년대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증가.이러한 기구는 단기채 발행,자산과 부채의 만기

비율의 큰 불일치에 의해 많은 대출을 지원.금융시장간 전염성은

대출에 바탕을 둔 큰 규모의 증권발행에 따르는 전략을 반영

-위기는 또한 과도한 부채 특히 저당을 축적한 가계영역의 존재를 반영.

많은 대출 형성은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 기대를 반영.대출은 개인

소비를 유지를 가능케 함

-미국 금융 혼란이 타국과 세계 실물경제에 전파되는 속도는 시장과

지역의 강한 유대를 강조하여 위기를 국제적으로 만듦.위기는 국제화가

새로운 취약성,현존 국가 정책의 부적절성을 암시

2.다른 요인들은 재정 붕괴 결과의 확장임.일부는 OECD국의 경기

순환과 관련.일부는 미국에서 저금리가 대출 요구를 유지시켜 주고 많은

자금의 미국 금융시장으로 유입은 중국의 자국통화 재평가에 대한 주

저를 일부 반영.현재 위기의 명백한 양상은 상기 모든 요인이 상호작용

결과와 빠른 전염성일 것임.산업생산의 감소는 29년 대공황보다 제한

적이지만 감소속도는 주목할 만하며 무역 붕괴의 속도도 빠름

3.위기의 양상도 다양하여 금융위기로 시작하여 경제위기 및 사회위기로

진화되었으며 효과는 장기화.위기의 각 단계는 다양한 사회 부문에

영향을 미침.위기의 시간차와 여러 부문이 영향을 받는 연계는 통계

작업에 함의를 가짐

4.배우와 정책결정자가 위기를 찾고 그 효과를 푸는 방식에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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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취약성과 위기가 가지고 온 신뢰와 자신감 상실 때문임.금융

위기에 따르는 신용경색은 대부분 다양한 기관의 저소유 신용가치를

반영하나 사업체 및 소비자 기대지수의 최근 감소는 예외적임.이러한

모든 면이 모호하고 측정하기가 곤란하지만 기관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필수적.위기의 모호한 실체를 측정함은 공식 통계가 자신의 역할을

해석하던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요구

3.최종적으로 위기는 기대할 수 없는 범주의 효과를 가지고 진행 중으로

OECD국과 세계적 수준으로 정치적 토론을 변화시켰음.일부 OECD 비

회원국을 포함한 G-20정상의 역할 강화와 IMF의 재가동은 새로운 세계

지배 체계로 이끌 잠재력을 가진 두 가지 사업의 예임

Ⅲ.특정 영역에 대한 통계적 함의

경제 및 금융 통계/금융 시장 및 기구

1.위기는 금융 시스템,운영상 투명성,위험에 관해 가용한 정보의

상태에 대해 의문을 증폭.일부는 보다 엄격한 회계요구,비대차대조표

운영에 대한 많은 정보 요구,특정 목적 도구로 완화가 가능하나 일부는

보다 기본적 질문의 증가임

2.금융기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위험 반영 가치 정의는 최근 국제회계

기준과 합의의 목적이 되었음.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SNA 작업에 이전

하는 것은 어려움.하나는 금융자산이 거래되지 않았을 때 가치는 모델에

의존하여 그 결과는 보다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 할 수도 있으며 시장

검증에 종속되지 않음.심지어 자산이 거래되었을 때도 최근 경험은

시장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 있는지 의문을 증폭.위기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의 혼란 초래하여 금융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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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련의 요소가 금융기구의 포지션을 약화시키기 위해 결합되었지만

SNA자료가 해법을 주었는지는 의문.첫째 SNA자료는 부동산과 저당에

대한 금융 영역의 완전한 노출을 기록하지 않는데 이는 이러한 기구의

회사채 보유는 회계에서 인식되지 않는 많은 양의 구조적 금융 생산품을

포함하기 때문임.둘째 금융부문의 다양한 부문의 자료 통합은 자산과

부채간 레버리지와 만기 불일치를 조금 나타낼 뿐임.마지막으로 분야별

통합은 상대기구 노출의 증가를 은폐

4.여러 측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IMF주관하에 기구간 그룹 설립.

TF활동의 보고서가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 될 예정.2월 OECD분석가와

통계인의 브레인스토밍에서 나타난 아래의 사항은 관심을 끌 만함

-금융시장의 상태와 기능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금융

혼란의 규모와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기 외한 분석가의 능력을 제한

-전통적 통계는 금융시장과 기주의 상태를 완전히 설명하는데 부적합 할

수도 있음.단지 브룸버그와 같은 사전 자료원에서 전통적으로 수집

하여 이용가능 하게 한 사장 자료만이 적절한 현상을 인식하게 해 줌

-국제 금융 시장의 투명성은 개선되어야 하고 보다 세분화되고 적시의

원시 자료가 감독기구에 의해 수집될 것을 요구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일부 통계 자료는 위험과 불균형을 인지하는데

도움.그러나 긍정적인 메시지는 위험 하강을 지적하던 시장분석가와

경제학자의 목소리임.가용 자료의 소통과 위험을 묘사하는 보다 나은

방법의 발견은 필수적임

대차대조표,자산 가격과 비금융분야 회계

1.위기는 현재 실물 경제에 영향.SNA를 통해 조직되고 통합된 경제

및 금융 통계는 위기 시 각국의 상태와 취약성과 실물경제로의 효과

확산을 평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그러나 SNA가 현위기 이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ale음은 환상.기본적인 문제는 자료의

부족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자료를 인지하여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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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현 SNA가 적절한 자료를 완전히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이러한 관점에서 SNA내용,자료

수집 빈도와 적시성간에는 구별이 유용

2.내용 측면에선 미국 가구의 금융 포지션에 대한 일부의 현재 한계가

SNA 자료에 나타남.이러한 자료는 미국 가구 부채 형성이 다양한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임을 강조.가구는 90년대 중반 과도한

투자와 저축률 저하로 순 대부자에서 순 대여자로 전환.그러나 가구

대차대조표의 이러한 고부채는 가구자산의 재평가에 의해 상쇄.가구

순자산은 2006년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이었으나 이후 주택과 주식가격

하락에 의해 감소.2008년까지 저축,신용시장과 같은 유동 자산 보유는

평균적으로 부채의 가치를 초과.이러한 관점에서 가구 부채의 축적은

자산 가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아래 가구 대차대조표 취약성을

평가할 것을 요구.통합 SNA 자료는 많은 가구가 수 규모 주택 가격

하락에도 순 부채에 직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실패

3.이러한 교훈의 함의는 명확.즉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금융 및 비금융

회계는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빠지거나 아주 늦게 생산.분기별 금율

및 비금융 회계를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회계의 복잡성으로

통계인은 분야별 포지션 변화를 강조하는 주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함

Ⅳ.사회 통계

1.위기의 사회적 충격은 보다 명확히 되어가고 있음.경제 위기는 현재의

도구로 적절히 모니터가 가능하지만 사회적 영향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에 대한 평가가 긴급.위기는 단기적으로 국민의

사회적 상태를 바꿀 수 있으며 그 효과를 잠재우는 데 장기가 필요할

수 있음.현재의 개발은 사회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고 높은 빈도의 가계

조사에 의해 모니터 될 수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전 사회 통계 시스템에

고민을 안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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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통계

1.현 도구가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첫 번째 분야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경향에 대한 모니터링임.과거 수년간 가구 소득 통계에서

강조된 경향은 경제 시스템 취약성에 대한 이유의 하나로 인용되어 왔음.

2000년대 초반 이후 여러 OECD 회원국은 상위계층에 소득이 집중

현상을 경험.많은 하위 및 중위 소득자는 부채로 소비와 삶의 기준을

유지.이는 가구의 의무와 자산 가격에 내재하는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

는데 실패하였음을 반영

2.소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위기에서도 옅어지지 않음.가까운 시기에

소득 불평등 측정법을 개발한다고 말하기는 곤란.자본 소득과 손실은

직접적 경로로 금융위기가 가계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는데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었지만 소득 정의에는 미 포함.반대로 금융 위기의

효과는 실물 경제로 전이되어 실업,근로시간 및 소득 감소는 많은

가구의 삶의 질을 불공평하게 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높은 수혜 요청

부담에 따라 편성하게 함.경제 성장 및 불황 모두 절대소득의 변화는

삶의 질에 중요

3.불행하게도 소득 불평등에 대한 위기의 영향에 관한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것은 장기일 것임.여러 회원국은 소득 분포에 대한 연간조사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표까지의 시간이 장기적임

가계의 부

1.위기는 부를 삶의 기준의 핵심인자로 관심을 지붕.가계 부의 변화

효과는 그룹과 개인에 따라 차이.주식지장의 붕괴는 부에 손실을 초래

근접하는 퇴직은 사설 기구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시장 손실을 초래.

비슷하게 주택가격 하락은 중간층을 강타하여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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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러한 효과 포착은 가계 부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필요하나 한계는

명백.많은 수의 국민이 적절한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유동자산이 부족.

비슷하게 유럽 가계는 국가별 및 채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측면의 부채에 대해 현금을 보유.두 지표 모두 특별한 성격으로 가계 중

취약성 집중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사회 상태 모니터링 :사회 감시 시스템을 위하여

1.사회 통계의 제한은 소득과 부의 분포에 대한 적시성 있는 자료 부족

이상으로 위기가 국민의 상태에 대한 금융적 측면의 정책 토론으로 관심

이전.사회 통계는 자료 수집 빈도의 제한과 장기 처리 과정으로 단기

개발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맞춤화 되어 있지 못함.이러한 한계는 각국

및 국제기구가 사회 상태에 대한 “사회 감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중대한 장애.2009년 3월 OECD는 학계 전문가,국제기구,통계청과

이러한 부족과 한계에 대한 제안을 토론하기 위해 라운드 테이블 조직.

결론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영향을 모니터하기 위한 사회

통계의 사용 기회는 많아질 것임

-국민의 다양한 혜택 요구에 대한 행정자료 사용 확대.일부 국가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행정자료의 이용이 가능하여 빈곤자 수의 경향

대한 좋은 조기 정보를 제공.행정자료로부터의 정보는 또한 주택 재

소유자,미시행 대출,채무 과다 가구 수를 추적하게 해 줄 수 있음

-사용 가능한 월간 또는 분기별 노동력 조사의 정보를 사용하여 노동

시장 이완,근로 시간 및 소득 측정과 이러한 조사에 소득과 물질적

상태에 대한 간단한 질문 포함 검토.

-가구의 금융 상황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소비자 기대지수 자료를

활용하고 광범위한 질문 포함으로 확대.단계는 공식통계 밖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접근법까지 범위 화장.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갤럽

일일 풀은 좋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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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주요 통계적 과제

1.위기에 의해 증가된 대부분의 통계적 과제는 위에서처럼 분야별로

특정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주제를 단순화 가능

-범위 :위기는 통계 정보가 중대하게 제한된 영역을 노정.금융 분야

에서는 대차대조표와 자산 가격에 대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는 부채

축적의 지속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적합.가계 상태와 사회통계간에는

중대한 격차가 존재

-적시성 :위기는 적시성과 정확성간의 균형에 의문을 제기.대부분

OECD회원국은 금융 통계 이용에 2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소득,부,

일부 금융 기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가계조사의 시차는 더욱 장기임.

시차 감소는 추가 투자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지만 예산 제약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요 변수의 쉬운

추계법 개발과 대규모 가구조사에 특정 항목 포함,결과를 빨리 전달

할 수 있도록 조사 재설계로 적시성과 정확성간 상쇄관계 완화 가능

-원자자료에의 접근 :대부분 통계 시스템은 중앙값 측정에 의존.

그러나 주요 경제 변수의 전체 분포는 시스템 측면에서 위험 인지를

가능하게 해줌은 명백하고 그 효과는 전체 경제 및 사회로 확산.원시

자료로의 쉬운 접근은 위기 결과를 보다 잘 관리하게 하여 줌

-대체 측정법의 개발 :위기에 의해 증폭된 심화 주제는 경제 계정에

있어서 시장 가격의 역할임.자산 가격에 대한 시장 능력의 한계는

이미 제기 되었지만 시장 가격 사용에 대한 의문이 경제 생산으로

확장.일부 가정하에 기관의 한계 분석은 시장 균형과 사회적 낙관으로

나아가게 하므로 시장 가격은 경제 통계의 기초.실제에는 이러한

가정이 항상 유지되지 않으며 최근 GDP성장은 이러한 가정이 금융

서비스,보험,건강 관리 등 문제가 될 만한 분야의 성장을 반영.일부

분야에선 통계인이 시장가격의 한계를 인식하고 PPP와 같은 대체

측정법을 개발.다른 분야의 대체 측정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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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기(storytelling):일부 브레인스토밍의 참가자는 금융 위기에

대한 일부 경고 사인이 1)통계인의 자료의 경향에 대한 코멘트 하기를

주저 2)자료 생산과 해석간 엄격한 구분으로 포착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시.최근은 통계 작업이 자료의 제공을 넘어 코멘트와 이야기를

포함하도록 나아갔지만 이러한 유감은 이 방향에 대한 진전이 더

있어야 함을 제시.이는 특히 단기 개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중요

-경제성장으로부터 지속 가능하고 균등한 웰빙으로 페러다임 전환 :

위기는 집합적 활동 및 정책 결정을 위한 나침판 으로서의 GDP성장과

대부분 경제 토론에 내제되어 있는 지속가능성 의미의 협소성에 관심

증대.지속가능서의 필수 정의는 아직 논쟁 중

Ⅵ.활 동

통계청 활동

1.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수행 중.특정주제에 국한한

OECD 브레인스토밍은 이용 가능한 일부 대안의 인식하게 하여 관련

활동응 통계청과 OECD가 채택하도록 함.상기 토론은 위기 시작을

예측하고 모니터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공표 시스템 분야에 초점.일부

분야에서는 진전이 빠르게 가능하지만 일부는 중기 과제로 아래는 특히

중요하게 보이는 사항임

-다양한 구조적 분야에 대한 자산 가격과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보를

보다 복합적이며 적시성 있게 수집

-분야별 주요 거시 경제 변수에 대한 분기 계정 개발

-2010-11인구 및 경제 센서스 수행과 국민 계정 계산 결과 사용

-소득 분포와 상대적 및 절대적 빈곤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가구 소득

및 부에 대한 조사를 보다 자주 시행

-가구 소득에만 바탕을 둔 정의를 넘어 다면적 측정의 개발

-단기 시차로 적절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주요 결과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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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사회통계의 재구성 가능성 검토

-무역 자료 기준에 대한 필요한 조정의 가속화와 가치 연계에 있어서

국제화와 변화에 대한 보다 나은 지표 개발.

-사회 현상을 모니터하기 위해 행정 자료의 활용

-정확성에 대한 결과 평가와 OECD/Eurostat가이드라인에 기초한

개정 분석을 모니터 함으로써 조사와 국민계정의 적시성 향상

-이야기하기에 관심을 증대시켜 자료로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과

뉴스의 소통 개선

2.이러한 일부 활동은 현 통계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한 자금 제공을

위하여 정치적 수준의 강한 지원이 필요.시급한 개선 분야는 사회

통계임.추가 투자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OECD는 향후 정책위원회와 6월의 장관급 회담에 이 이슈를 포함할 계획

OECD활동

1.국가 활동에 추가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추가 활동이 필요한데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국제 기구간 김밀한 협력이 필수.OECD와의 조정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경제 및 사회 위기 통게에 대한 조화 그룹(HG)”이

설립.아래는 HG로부터 받은 혜택으로 두가지 그룹으로 구분 가능.또한

이러한 활동은 예산제약으로 모두 수행될 수 없으므로 CSTAT의 가이드

라인이 우선권 설립에 도움

현존 자료의 공표와 소통 개선

1.OECD 자료 접근에 대한 사용자 압력 증가와 조직의 가능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계국장은 위기 분석에 적절한 자료의 공표를 향상시키는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국장을 면담

2.위기에 대해 이용 가능한 일부 주요 통계는 2010년 Factbook"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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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에 공표할 예정.Factbook은 전통적으로 연간 자료에 의존하여

up-to-date평가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기 틀에 바탕을

두고 위기를 묘사할 수 있는 Factbook초점 개발 필요.이 주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OECD”통계 정책 그룹“이 할 것임

3.위기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포함한 웹 페이지가 OECD웹 사이트 상에

구축.현재 빠진 것은 다양한 인구 그룹과 부문에 대한 위기의 효과로서

위기를 단계별로 인식도록 도와주는 완전한 설명임.통계국은 보다

풍부한 사이트로 개발할 계획

4.OECD는 통계청에 요약 자료의 빠른 전달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요청하여 적시에 G7국가의 자료 발간을 가능하게 하였음.비서실은 경제

및 사회위기를 모니터 하는데 적절한 자료를 포괄하기 위해 추가 언론

공표 또는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

자료 이용 가능성 확대

1.통계국은 Euro지역,미국 및 일부 국가에 대한 분기별 국민계정으로

부터 주요 합계의 수집 가능성을 고려 중.특히 비서실은 가구 부문 에

관계되는 일련의 변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것을 제안.아래는

아직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합계를 계산하지 못하는 것임

-분기별 피용자 보수와 명목 가처분 소득(분기):임금 소득은 가구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임.그러나 세금 납부와 보조금 수령과 함께 빈곤과

자영업자의 소득은 그들의 경제적 웰빙에서 중요.이는 피용자 보수와

명목 가계 가처분 소득 시계열로 연결될 것임

-실질 조정 가계 가처분 소득(분기):삶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명목

소득이 아닌 실질 소득임.이런 지표는 실제 개인 소비의 가격지수에

의해 디플레이터 된 1인당 혹은 소비단위별 실질 조정 가처분소득을

따라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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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과 투자(분기):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가계는 저축,소비,자본재

구입 여부를 결정.가계의 순저축과 순대출 구성은 가계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게 도움

-금융 자산의 취득과 처분(분기 혹은 연간):각게의 저축이 투자를

초과할 때 금융자산을 취득.형태별 금융자산의 순 취득 구성을

보여주는 시계열은 가계 금융 자산 취득과 처분 구조를 제공하여 주며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줌

-재평가와 대차대조표(분기 혹은 연간):가계는 금융 및 비금융 자산

에서 이득을 얻기도 하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과 더불어 이러한 재평가는 대차대조표 변화를 초래.재평가와

대차대조표에 대한 시계열은 자산가격 변화의 관점에서 포지션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 하게 하여 줄 것임

2.상기 작업은 OECD가 경제 및 금융통계에 대한 기구간 회의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일환.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다른 사업은

예측 가능한데 가능성을 탐구하여 보는 것도 가치 있을 것임

-금융회계에 있어서 다양한 금융도구 및 금융 중개자에 대한 하위분류

확장 소개.이는 위험에 따라 도구를 그룹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새로운 측정법 개발 포함

-일부 주요 지표에 대한 조기 추계치 생산 및 중요 단기 경제 변수에

대한 세계 합계의 반짝 추계 도입.세계 합계의 반짝 추계는 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사용하여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OECD 통계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기 GDP

추계할 수 있도록 중국 통계청을 보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결과는

2010초애 나올 것으로 기대

-모니터 목적으로 보다 종합적인 사회 통계 수집.G8사회 대표의

결론은 국제기구는 사회 및 경제 정책간 연계를 모니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지표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핵심 제안은 소득

분포자료의 연동 update와 노동시장 이완,근로시간,소득에 대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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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법 도입,월간 소비자 조사에 바탕을 둔 가계의 금융 상태에 대한

지표 수집으로 나아가는 것임.OECD는 위기를 모니터하기 위한 국

제 기구간 사회통계에 대한 TF를 제안

Ⅶ.결 론

1.통계위원회는 1)비서실이 제출한 문서와 행동 계획을 양지 2)위기의

통계적 함의에 대해 코멘트 3)차기 단계를 위한 가이드 제공을 위해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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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2009/2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경제 및 금융 통계

1.이 보고서는 아젠다 2항목의 토론을 위하여 IMF가 제고.금융 및

경제 위기로 부타 나타난 정책 과제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 개발을 요구

또는 현존 자료 수집 및 편집 과정의 재편을 요구 할 지도 모름.토론은

OECD와 기타 국제기구가 제출한 제안에 초점을 맞출 것임

2.주요 내용은 IMF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수행한 국제

지표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과 현제 경제 위기에서 나타난 집중할 분야를

1)금융 영역 2)비금융 영역의 대차대조표 3)주택가격과 주택관련 자료

4)최종 위험/신용 이전 기구를 집중할 분야로 인식하고 지표별 자세한 설명

3.최근 경제 및 금융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진보.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실물 및 금융자료의 보다 높은 적시성과 빈도를

구할 수 있도록 전통적 통계 생산 과정을 뛰어 넘을 과제와 자료 요구를

고지하는데 국제기구간 협력을 강화할 과제를 부여

Ⅰ.배 경

1.비록 위기가 공식통계의 부족의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태는 적시 및 높은 빈도의 경제 및 금융 지표를 얻기 위해 전통적 통계

생산과정을 넘어 보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중요성을 강조.위기의

본질과 실물 경제 전망의 악화 때문에 이용자는 보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적시적이며 빈도 높은 자료를 요구.또한 공식통계의 소통의

개선 필요성도 있음

2.이 보고서는 새로운 주요 국제 지표 웹사이트,기구간 합동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IMF와 국제기구가 위기 때 나타난 자료

요구를 인식하고 알리는 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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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주요 국제 지표 웹사이트

1.2008년 후반 경제와 금융통계에 대한 합동 그룹을 발족.그룹에는

BIS,ECB,Eurostat,OECD,UN,WB가 참여.사용자로부터 압력에 직면

하여 그룹은 2009년 2월 공통의 공공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합의

-미 확정 통계 전시 및 중앙은행,규제기관,통계청을 위한 G-20국

가의 국가별 웹 사이트,SDDS,NSPD에 link.

-그룹 구성 기관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이트 link.

2.주요 국제 지표(FGI)사이트는 2009년 4월 21일 개통하였으며 각

기관이 자료를 제공.사이트는 FGI목록 개발과 비 G-20금융 안정

위원회 회원과 같이 많은 국가를 추가하여 확장할 예정

3.기관간 접근의 이득은 현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각 기관의 상대적인

장점형성과 협력적 분위기에서 자료 공유 지원임.국제기구는 선택한

국가 자료 계열에 들어가면 광범위하게 국가간 비교 가능한 자료 제공

Ⅲ.자료 요구 소개

1.과거 15년 이상 통계 사회는 거시 경제 DB의 통합의 신장을 이룸.

실물분야,정부,은행,금융 및 외채 등에 대한 일관성 있고 명확한

경제통계시스템 개발은 매우 중요.거주,경제 영역과 도구에 대한

정의가 조화되었으며 증식 회계와 평가 방법을 일관성이 있으며 통합되

었음.또한 SNA가 중앙 조직 틀로 용인

2.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gap해소 및 고지의 취약성 분야에서 많은

자료 요구를 노출.아래는 자료요구를 인식하고 작업한 단계의 개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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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구간 작업

집중할 4개의 중요 분야

1.사용자와 자문에서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그룹은 1)금융 영역 2)비

금융 영역의 대차대조표 3)주택가격과 주택관련 자료 4)최종 위험/신용

이전 기구를 집중할 분야로 인식

2.금융 영역은 위기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하므로 자료 가용성을 증가

시킬 필요가 있음.왜냐하면 비은행 공사와 같은 금융 자료의 보고 시

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3.위기는 대차대조표 외의 항목,복합구조 생산으로부터 나타난 것,

국경을 넘나드는 상대 노출 등에 의해 은행에 부과된 구조적 위험에 관한

정보 격차를 야기.이러한 이슈는 규제자,회계사에게 관심이 있으므로

통계인은 그들 사업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음

4.비은행 공사는 전통적으로 은행보다 잘 포착되지 않았음.최근 소위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 개발되어 규제에 저촉되지 않게 은행 형태의

실체를 포함.위기는 이러한 기타 공사의 구조적 중요성이 저평가

되었음을 제시

5.비금융 회사 및 가계를 포함하는 비금융 영역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자료가 부족.이는 경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분야별 대차대조표

생산에 중요.또한 평가,성숙도 분석,국제투자 포지션의 빈도 등에 대한

이슈가 대두

6.분야별 대차대조표의 중요성은 위기에 의해 강조되었음.금융회계와

대차대조표의 증가된 이용가능성은 구조적 위험,취약성 분석과 실물부문과

금융영역 활동간 관계 분석을 지원.국가 대조표에 대한 지원 작업을

위해서는 비금융 기업의 금융적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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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진행 중인 SNA 수행 계획과 연계되어 있으며 적시성,빈도,

국가 범위 개선을 포함

7.경제의 외부 대조표는 국제 투자 포지션(IIP)임.현재 50개국 이하의

국가만이 IIP자료를 분기별로 IMF에 보고.그러나 위기는 외부 포지션

자료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기존의 거래 자료에 대한

관심을 보충.금융통계가 원 만기 바탕으로 작성되는데 최근 위기는 유

동성 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잔존 만기 자료의 중요성도 강조

8.가계 순 부에 대한 주택 가격의 영향은 현재의 위기와 매우 관련되어

있지만,이러한 자료를 생산하는 국가의 시행은 동일하지 않음.가계

금융과 같은 기타 가계 관련 자료의 이용가능성도 국가별로 상이

9.부동산 가격,총 대출에 대한 부동산 관련 대출과 상업적 부동산

대출은 모두 FSIs목록에서 파악 되었으나 방법론 개발과 자료 이용

가능성 증대의 필요성이 있음

10.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지수 주제에 대한 여러 워크숍이 개최.

가격통계에 대한 기구 간 작업 그룹의 후원 하에 부동산 가격 지수에

대한 핸드북을 개발 중

11.어디에 위험이 존재하고 그 규모를 나타내는 최종 위험/신용 이전

기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전통적 틀이 적절하지만 최종 위험과 신용

위험 이전의 개념의 탐구가 필요.왜냐하면 위험의 존재와 규모는 경제간

상호관련성을 위장하는 정보가 부족하게 때문.이 이슈는 개념 틀 개발,

존재하는 경험 유인 등을 포함

12.최종 위험은 누가 최종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구 단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신용위험 이전으로부터 분리 가능.최종 위험기반에서

외채의 측정은 금융통계와 외채 가이드에 대한 기구간 TF에서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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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위험 기반에 대한 강화된 은행 자료로 BIS작업 수행

13.신용 위험 이전은 신용 부도 swap과 같은 위험 이전에 사용된 기구에

관심을 증대.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BIS위원회는 현재 신용 위험 이전

자료를 찾는 중이며 ECB가 의장인 TF도 구성.보고서는 여름에 기대

14.최종 위험 및 신용 위험 이전 이슈는 복잡하고 이보고서에서 토론된

다른 이슈와 분리는 불가능

B.향후 방향을 위한 G-20와 IMFC추인

1.기구간 사업은 G-20작업 그룹 #2국제공조 강화와 금융시장에 대한

통합 신장에 규정

2.최근에는 IMF의 국제 통화 및 금융 위원회(IMFC)의 이사회가 구조적

위험에 대한 보다 나은 지표를 제공하고 자료 격차를 고지하기 위한

IMF와 FSB의 작업을 환영

Ⅳ.결 론

1.최근 경제 및 금융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진보.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실물 및 금융자료의 보다 높은 적시성과 빈도를

구할 수 있도록 전통적 통계 생산 과정을 뛰어 넘을 과제와 자료 요구를

고지하는데 국제 기구간 협력을 강화할 과제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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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2009/3

“한 눈에 본 정부”작성에 나타나는 측정 문제

요 약

1.이 보고서는 2009년 발간 예정인 정부 개관에 대한 주요 내용인

배경,수입,투입,과정의 지표 설명과 작성 상 어려움을 1)정부

활동과 생산의 범위의 측정과 비교 2)생산성과 효과성 측정으로

나누어 내용을 소개

2.정부개관은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OECD가 자신의 DB및 ILO DB

등을 활용하여 가공한 자료로 SNA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

3.위원회는 1)보고서를 양지 2)비서실에 의해 강조된 측정문제

토론과 현 상황 개선을 위한 방법 제안 3)향후 작업의 우선순위

인식을 위해 초빙

Ⅰ.소 개

1.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재화 및 용역 전달,사업체와 개인의 행위

규제,소득 재분배 등 모든 사회 분야에서 주연임.2007년 OECD국가의

정부지출이 GDP의 30~53%를 점할 만큼 경제의 상당량이 정부활동에

기인.따라서 정부활동을 수량화하고 측정함은 관리자나 지도자에게 보다

나은 정책결정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추가로 정부구조와 관계 묘사는 국가간 중대한

차이와 유사성을 나타낼 수 있어 상호 학습에 도움

2.정부활동의 측정은 매우 도전적인 작업으로 방법론 이슈와 자료의

획득 가능성이 여기에 관계.지방정부에 대한 세부 자료 부족이 분석을

제한하며 비시장 분야의 측정은 방법론 및 자료 제공 문제가 혼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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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임.따라서 통계청과 국제기구는 조화적이며 제도화된 자료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함

3.이 보고서는 정부개관에 대한 OECD 공공정부 및 지역 개발국이

수행한 사업을 설명.출판안은 코멘트를 위해 CSTAT에 이미 제출.

따라서 이보고서의 목적은 1)정부활동의 범위 정의,국제비교 관점에서

투입,산출,성과의 량과 질에 대한 지표의 인식과 측정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과제를 설명하고 2)국제기구와 통계청이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하여 공동 작업을 할 장소를 인식하기 위함.자료 이용성 개선 관점

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많으며 이상적이며 장기 과제임.어려움 리스

트는 길고 이상적이며 장기적 목표이나 국제기구와 통계청이 단기관점

에서 자료 제공 개선을 위한 분야를 인식하기 위한 토론의 출발점을

제공함이 희망적

4.섹션2는 다가오는 정부 개관 출간의 주요 틀을 제공하고 섹션3은 자료

요구 설명

Ⅱ.정부 개관

Ⅱ.1정부개관의 주요 목적

1.정부개관은 2009년 10월 발간 예정인 격년간 출판물로 좋은 정부와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요 지표를 제공할 것임.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자신의 사업과 성과를 보다 잘 이해하고 비교하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현 측정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각국에 대해서는 정부개관이 분석의 공통 단위 사용,실무자간 구조화

된 대화를 촉진하는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음

2.장기 시계열과 산출과 성과 지표의 도입으로 정부개관은 정부활동을

전반적인 결과와 연계하고 개혁 아젠다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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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결과적으로는 아래에 대한 OECD-wide교훈 습득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분야별 효율성과 구조적 효과성

-공공분야 생산과정의 틀 내에서 관찰된 관계

-흡수 능력

3.정부개관은 정부 생산과정 묘사,지표로서 배경,수입,투입,과정,산출

및 상과 6개의 주요 카테고리 인식으로 구성

4.정부개관의 초점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지원하는 자원,

집행,정책을 포함하는 행정부 사업임.행정부의 기능에 대한 국제비교

자료가 적어 아쉬움

Ⅱ.2정부 개관 초판의 내용

1.정부개관의 초판은 배경,수입,투입,과정의 지표를 포함.또한 재정

및 비재정적 자료,수량 및 질적인 자료를 포함.초판은 현재 이용 가능한

OECD자료에 초점을 두고 불가능할 경우 EC,UN,세계경제포럼 자료를

사용.OECD자료는 회원국이 제공한 것에 바탕

2.대부분의 지표는 각국 정부와 특별히 한정된 조사를 통해 수집.조사는

표준 정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질문의 해석과 응답과정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OECD는 자료를 정리하고

검증하였음.행정부로부터 자료 수집에 대한 대안은 전문가로부터 수집

이지만 편자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기가 어려움.향후 OECD는 온라인

조사의 도입과 광범위한 동료 검토의 사용으로 자료 수집 기술을 향상

시킬 계획

3.제공된 자료는 SNA에서 묘사된 정부 정의에 바탕.수입과 지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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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노동력 특징과 공공관리과정은 중앙정부

자료만 제공.고용에 관한 자료는 정부의 정의를 공기업 및 유사 공기

업을 포함하도록 확장

Ⅱ.3향후 발간 내용과 방향

1.향후 발간에는 초판에서 소개된 핵심지표를 증가시키며 정기적으로

자료를 update할 것임.핵심지표는 표준화된 지표 항목의 사용으로 비교

가능하여야 함.동시에 중요성이 인정된 지표를 추가할 수 있도록 공개

된 개념이어야 함

2.핵심 지표에 대한 자료수집에 추가하여 차기 발간에는 아래의 3가지

주요 방법적 분야에 집중 할 것임

-모든 정부 활동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법의 비교를 촉진하는 자료의 인식과 수집

-국가간 정부 생산성 및 효과성 비교 시작

-현존 자료의 품질 개선

Ⅲ.정부 개관에 있어서 측정 과제

Ⅲ.1정부활동과 생산의 범위의 측정과 비교

1.정부개관 주요 측정문제 중 하나는 자료가 표준 정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정부의 범위가 비슷해야 함을 보장하는 것임.이러한 이슈를 알리고

국제비교를 촉진하기 위해 수량자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제공 개념과

측정은 SNA로부터 제공 받아 형성되었으며 SNA틀로부터 제공되는

자료에 크게 의존.이보고서와 정부개관에 나타난 자료는 아래의 분류에

바탕

-SNA로부터 제도적 부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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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C부문과 정부기능분류(COFOG)1,2

2.SNA가 유용한 분류구조를 제공하지만 1)SNA 적용이 국가별로

동일하여야 하며 2)의미 있는 방법으로 정부 활동의 범위를 한정하고

개념화하기 위한 틀의 사용이라는 문제가 존재

Ⅲ.1.1분류기준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정부개관에 적용

1.기본 자료의 국제 비교성은 정부 개관의 핵심으로 정부개관은 SNA

자료 분류 기준을 사용.그러나 공공분야 개혁과 SNA 분류기준의 느슨

함으로 국가별 차이가 심할 수 있음.따라서 국민계정과 기타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중요

2.OECD국민계정 질문지는 일반정부 분야의 구성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요구.정부 개혁 등으로 파생하는 정부 범위를 검정하기 위해 OECD는

정부개관에서 분류된 조직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할 계획

3.ILO DB에서 보고된 공공분야 고용 자료는 메타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아 OECDDB와 조정이 어려우며 국가간 비교도 방해.

Ⅲ.1.2공공 영역 :새로운 분류 시스템의 개발

1.SNA가 정부 지출 규모에 대한 비교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재화

와 서비스의 생산에 관한 정부활동범위에 대한 보충 정보가 없으면

의미가 떨어짐. SNA 2008의 정의는 모든 정부활동을 포착하지 못함.

이는 비영리 및 민간조직에 의한 공공 서비스와 생산을 제외하기 때문

으로 공공생산에 참여 또는 공적자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영역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2.이 이슈에 대응하여 OECD는 공공 영역 개념 개발로 비교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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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개발.공공 영역은 정부에 의해

지급되는 공공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는 민간분야를 포함하도록 영역을

확장.따라서 정부개관에 나타난 생산개념은 공공분야 자체 보다 광범위

3.정부개관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 영역 개념을 재정(SNA)및 고용

자료에 적용함은 정부 파생 상품의 규모,정부 책임,생산의 양상을

국가간 비교하는데 도움.또한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경제의 생산적

분야에서 생산되는 비중을 결정 가능

4.공공영역의 개념은 SNA상 공공 분야 개념에 바탕을 두었으나 새로운

특징은 기존의 기금 자료를 활용

5.비정부 실체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회 물품 이전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는 실체를 파악하는 것임.그러나 이는 공기업 부문이

일반정부로부터 사회 물품 이전을 받는다면 중첩이 있을 수 있음.이중

계산은 산업분류별로 사회이전 물품을 분해하여 어느 정도는 감소 가능.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형태의 생산에 귀속된 사회이전 물품에

대한 자료가 필요.이는 부분적으로는 COFOG 수준2자료의 사용으로

달성 가능

6.일반적으로 일반정부의 중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 자료는 명확하게

정의되며 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쉽게 연계.주요 문제는 정부에서

사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산업과의 연계인데 이는 산업의 생산

계정과 고용 자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

7.정부와 생산자간 합의에 바탕을 둔 비시장 서비스는 찾기가 더욱

어려움.이러한 산업의 범위에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생산할 책임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대부분의 자금을 지출한 산업을 포함.

그러나 보조금과 기타 현금 이전은 공공영역에서 제외.비시장 영역은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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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래는 공공 영역에 대한 OECD 국가의 자료 개발 노력에 있어서

잠정적 다음 단계임

-정부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적용 가능한 분류기준으로서 공공영역의

개념 개발 토론

-이용 가능한 자료셋에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가능성 토론

Ⅲ.2생산성과 효과성 측정

1.발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간 생산성과 효과성의 비교를 시작하기

위함임.이 분야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행정부의 투입과 선정된 산출

및 성과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지표를 인식하는 것임

Ⅲ.2.1세부 지출 자료

1.공공분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투입 조합이 지출 자료로 인식 가능.

투입은 피용자 보수,중간재 소비,자본 형성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과정

에서 구체화되므로 정부 생산의 산출과 성과에 연계되어야 함.이러한

분석은 생산성과 효과성 차이의 비교 시작 가능.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SNA,ISIC/COFOG 분류에 의한 공공영역의 세부 지출 자료가 필요.

또한 얼마나 정부가 생산에 자기의 자원을 사용하고 어느 부문에서 자원

구입을 결정하기 위해 세부 공급 및 사용표가 필요

2.지출 자료 수집의 기본 틀은 이미 존재.IMF정부재정자료,UN,

OECD,EC의 일반정부 계정이나 기본적 국민계정임

3.문제는 이 틀 내에서는 모든 OECD국가의 세부자료의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임.다른 문제는 공ㄱ기업이 종종 사기업과 분리되지 않아

자료의 통합과 분석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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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래는 세부 정부지출자료의 수집과 보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한

다음 행동임

-각국은 OECD,EC,IMF의 현 SNA기반 자료에서 요청한 모든 정보를

제공 가능

-각국은 공기업과 모든 공공영역의 부문별 계정 형성 가능

-각국은 일반 정부와 그 하위 영역에 대한 공급 및 사용표 제공 가능

Ⅲ2.2노동력의 규모와 질에 관한 지표

1.노동력의 규모와 질에 관한 자료가 국가간 노동의 사용과 생산성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해 필요.추가로 건강,교육 같은 정책 분야의 고용에

대한 자료는 ISIC 와 COFOG 분류를 사용하여 국민계정 틀을 통하여

재정자료로 결합 가능.이는 각각의 생산에 투입된 인력 량과 정부 부담

생산에 관계된 사적영역 피용자를 제공하기 위함

2.성별,교육정도 등과 같은 기본적 질적 정보는 국가간 및 산업별

고용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임금 격차를 분석하는데도 필수적.추가로 이러한 자료는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 투입과 산출을 연결하여 사영 가능.마지막으로

일반정부의 비시장 서비스의 산출의 품질 조정을 수행하는데 사용 가능

3.노동력 측정에 있어서 2가지 어려움은 1)자료 가용성 2)국가가 자료

비교가능성임.첫째로 공공영역에 있어서 공공 및 사적 실체에 대하

종합적임 고용 자료는 쉽게 이용 불가능.현재 ILO가 가장 복합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세부자료는 몇 개국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분적임.

또한 ILO는 제도적 영역,ISIC,COFOG 기능에 의한 자료는 수집하지

않음

4.추계 방법에서 영역의 기준 차이가 총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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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비교하기 곤란.또한 풀타임 환산(FTEs),피용자 및 직업 수에

대한 국가간 보고 차이도 국제비교를 어렵게 함

5.추가로 일부국가는 OECD 국민계정 상 노동비용에 정보가 ILO에

제공된 고용과 차이가 있어 공공부문과 타 영역과의 고용 배분이 잘못

되었음을 나타냄

6.공공 영역 노동력 자료 수집과 보고에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잠정

행동.

-ILO로 보고하는 노동력 자료와 국민계정의 보상 자료간 범위와 실행

조화.이는 부문적으로 제도적 영역의 고용 분류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메타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 가능

-현 ILODB를 공공 영역 고용에 대한 제도적 영역,ISIC영역으로 완료

-현재의 국제 DB를 update하는 대안으로서 OECD의 요구에 따라 공공

영역 고용 통계 개발과 제공을 위한 가능성 토론

-동일한 제도적 하부 영역 내 ISIC에 대한 고용 자료 제공.COGOG

그룹으로 분류된 고용자료 제공 가능성 토론

-제도적 하위 영역과 ISIC영역에 따른 성별,교육,직업별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일반정부 고용에 대한 자료 제공

-FLEs관점에서 고용 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옵션 토론

Ⅲ.2.3산출과 성과 측정

1.산출은 하나의 단위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예를 들어 완성

된 심장병 처치는 병원에 의해 생산된 하나의 산출.성과는 산출로부터

일어난 최종 결과로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예를 들어

국민의 건강상태는 의료 서비스,환경상태,라이프스타일 등의 성과임.

성과측정은 정부활동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

세부 산출 및 성과 자료는 어떠한 공공 생산 배분이 보다 효율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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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투입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적합한 조합과

조직구조를 인식을 가능하게 함

2.산출 측정과 관련하여 1)행정부에 대한 적합한 생산 측정의 개념화

2)안출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하고 타당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음

3.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입법,규제,국방,사업을 포함하는 일반

정부의 종합서비스에 대한 산출 측정 개발임.일부 산출 측정은 개발

되었으며 경찰,사법서비스에 대한 일부 국제 DB는 존재하나 입법과

규제관리에 대한 DB는 개념의 어려움으로 존재하지 않음

4.정부개관은 정부 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내부

서비스 과정의 모니터링에도 관심.이러한 중간 산출은 예산,도서 보관,

인적자원 관리,채용 등과 관련될 것임.국민계정에서 이러한 활동은 최종

소비 또는 종합 서비스 항목에서 계산.이러한 활동에 대한 중간재 산출

및 성과 지표를 인식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음

5.공공 영역 산출을 측정하고 집합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용한 방법이

아직 진화 중.정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한 완성된 자료는 가치,

가격에 대한 재정 자료와 물량에 대한 비재정 자료 포함.최근까지 대

부분 국가가 국민계정상 가격자료의 부족으로 투입 물량으로 산출물량

추정.2007EC 결정은 정부서비스의 가격과 물량 측정을 위한 원칙

규정하여 2006년부터는 투입 물량으로 산출물량 추정하는 것은 불법

6.이러한 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시장 정부 생산의 산출 측정을 위한

국제 및 각국의 접근법이 다양.EU 소속 대부분 OECD 회원국은 EU

요구 때문에 국민계정에서 일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산출 측정을 생산.

다른 국가는 자발적으로 산출통계를 수집하고 발간 할 것임

7.OECD 통계국은 교육 및 보건국과 공동으로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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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물량 산출 측정을 위한 핸드북을 준비 중이며 PPP기반 자료도

개발 중임.최종안은 2009년 6월말까지 CSSTAT의 검토를 위해 이용 가능

성과

1.성과자료는 산출의 생산에 의해 달성된 결과에 초점을 두며 정부

활동의 효과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이론적으로 가장 큰 장애는 성과

에서 정부활동까지 무엇에서 기인하는지,무엇이 외부력의 영향인가를

분리하는 것임

2.대부분 성과 측정은 교육정도,기대수명,출생,공기 질 등 사회 복지

지표임.OECD는 잠정적 “집행 관리 성과”를 인지하기 시작.이는 크게

공적 자존심,평등,재정/경제적 안정성으로 구성될 예정.공적 자존심은

정부 신뢰,정부정책의 예측성과 수용성에 관련된 이슈를 포함.평등은

서비스와 수익의 측정된 분포를,재정 및 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 등

정부의 목표를 달성ㅎ기 위한 기록이 포함

3.현재 “집행 관리 성과”를 공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료

비교가능성임.많은 회원국이 이 분야의 조사를 수행하지만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조사 도구가 없음

4.다음은 산출과 성과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잠정적 행동임

-일반 공공 행정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토론 지속

-방법론 개발과 조화

Ⅳ.결 론

1.공공 관리 자료 개발의 목적은 공공분야의 제도적 및 관리적 제구축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실증적 기초를 제공.구조,투입,과정 자료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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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관에 포함되었으며 주요 방법론과 측정 문제는 표준화되었음.

정부의 범위는 국가별로 달라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한 자료의 인식과

수집을 어렵게 함

2.통계청으로부터의 자료는 정부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의

근간을 이루며 OECD의 선호 자료출처는 제공 자료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통계청임 또한 통계 사회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

가능하고 결합가능하게 만드는 데 명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3.국제적 측정에 있어서 주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자료 제공을 위한

표준틀을 인식하는 것임.자료 정의와 보고를 조화하기 위한 상당한

작업을 국제통계사회가 수행.통계사회는 산출과 성과 측정 개발에 대한

강력한 기여자일 수 있음

4.위원회는 1)보고서를 양지 2)비서실에 의해 강조된 측정문제 토론과

현 상황 개선을 위한 방법 제안 3)향후 작업의 우선순위 인식을 위해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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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2009/4

경제 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

Ⅰ.배 경

1.경제 성장,인플레이션,불평등,국민의 감정 등과 같은 주요 사회 경제

변수의 표준 측정간 중대한 격차가 존재.격차는 크고 세계적이어서 화폐

환상 또는 인간 본질의 정신적 특징에 의해서만은 설명 불가능.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프랑스는 2008년 초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 창설을 결정.위원회의 목적은 GDP의 한계를 인식하여 보다

적절한 지표로서 생산에 요구되는 추가 정보 검토,적합하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법 토론,대체 측정 도구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

2.사회적 웰빙 또는 삶의 기준 지표로서 GDP의 한계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 측정과 국민의 관념간 격차는 최근 두드러짐.

이는 불완전한 측정과 현 지표의 개념과 범위의 결함에서 기인할 수도

있음.전통적인 경제지표를 대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측정은 정책토론을

풍부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고 살고 잇는 사회 상태에 대한 국민의 견해를

알려줄 기회를 제공

3.위원회는 현 통계 체계의 일부 실패/취약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동의

하여 가장 일반적 측정 시스템에 대한 추정된 충격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경제 성과와 사회 진보를 보다 잘 묘사하는 지표를 제안할 예정

4.위원회 산출은 3개 독립 영역에 대한 기술적 및 비기술적 문서와

개관으로 구성될 예정.보고서는 7월초까지 토론을 위하여 위원회 웹사

이트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2009년 여름 프랑스 대통령

에게 제출될 예정.OECD는 OECD 수석 통계인 참가와 문서 초안 등

참여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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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고서 발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 토론을 유발하고 위원회 권고

안에 대한 최선의 후속작업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을 기대.이 문서는

지금까지 작업에 대한 주요 지표를 제공하고 OECD의 가능한 후속작업에

대한 잠정적으로 제안

Ⅱ.주요 이슈

1.위원회 사업은 1)전통적 GDP이슈 2)삶의 질 3)지속가능한 개발로

구성

2.전통적 GDP이슈는 물질적 삶의 기준이라고 칭해지는 웰빙의 특정

측면으로 다른 웰빙 측면과 달리 화폐단위로 나타나고 집계.대부분은

SNA 틀을 따르며 소득 및 부의 분포와 이러한 정보를 SNA로 통합하는

방법에 특별한 관심

3.삶의 질은 경제성장과 물질적 삶의 기준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삶을

가치있게 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이러한 요소는 다면적이며 상호 교류

하며 주관 및 객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 가능하며 국민의 자기 평가,

자기감정 보고,건강 측정,교육,사회관계,개인 활동,정치적 견해,,

환경상태,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포함.이러한 지표를 단일지표로

결합하기는 쉽지 않음.삶의 질과 물질적 삶의 기준은 현재 웹빙에 대한

측정을 제공.

4.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웰빙을 담보하는 웰빙의 역동적인

측면으로 현 인류 활동의 결과를 미래세대에 전달하고 웰빙의 다양한

측면에서 조건부 개발에 대한 판단의 전달을 암시.웰빙에 기여하는 자산

스톡과 인간 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것에 대한 물리적 측정에 대한

고려를 요구

5.시간과 세대의 특정 지점 웰빙에 추가하여 이는 분야별로 나누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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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반복되는 이슈는 1인당 GDP와 같은 평균에서는 개인적 상황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임.따라서 공식 통계에 소득 분포에 관한 정보도

개발되고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소득 분포는 소득 및 부 뿐만

아니라 보건,교육과 같은 다른 측면에도 관심.소득 불평등에 대한

정보는 자체적으로도 중요하며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측정

6.위원회 토론의 일부 측면은 OECD주최 사회 진보 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OECD통계국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최종 항목과

측정 권고는 연말 위원회 보고서 발간으로 이용 가능

Ⅲ.주요 메시지와 제안된 활동

1.위원회 사업의 많은 부문이 국민계정과 관련된 측정 문제에 투자.가끔

국민계정이 단순히 GDP금액을 산출하는 통계적 도구 이상이라는 사실이

잘 이해되어져 있지 않음.시민의 물질적 삶의 기준을 측정하는데 보다

의미 있는 변수는 아래와 같음

-생산 측정에서 소득 측정으로 관심 전환은 삶의 기준을 잘 모니터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 방법.소득 관점에서는 총소득 보다 순소득을

측정하여 자산의 감가상각을 수정할 수 있게 하여줌.또한 국제적

이전과 소득흐름을 반영하는 측정이어야 하는데 이는 가처분 소득

측정에 의해 달성 가능

-총 경제 기대보다 가계기대의 채택은 경제 분야별 소득 개발의 차이를

허용할 것임.여러 OECD 회원국의 실질 가계 소득 증가율은 물량

GDP성장률과 큰 차이를 보임.이는 가계 통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으로 극복 가능

-가계 소득과 소비 측정은 시장 소득뿐만 아니라 정부가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금 환산액을 반영하여야 함.제공된

보건과 교육 서비스 량의 측정은 어렵지만 보다 많은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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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소득은 가게,회사,정부가 얼마나 부유한가에 대한 이야기

부문을 전달.자산,부채,순 부의 측정이 소득 흐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지금까지 부와 대차대조표 통계는 단편적으로

보다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함

2.웰빙의 다른 측면과 함께 소득과 부의 분포 측면은 횡단면적 이슈로

현 경제 통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함.그러나 분포정보를 국민

계정에 부가하는 데 주요 장애는 국민계정의 소득 정의와 가구조사의

정의와의 차이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임

3.경제활동은 국민계정에서 포착된 생산과 소득 이상으로 특히 가사

서비스 제공은 국민계정에서 무시.가구 생산 활동과 그 가치는 기준

소득과 소비 정보에 유용한 추가로 주요 내용은 일관성 있고 비교가능성

있는 시간 활용 조사에 의해 제공 가능

4.지속가능성과 측정은 위원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지속가능성 측정은

물질적,자연적,인적 및 사회적 자본을 포괄하는 광의의 자본 측정으로

일부만이 국민계정에 포함.다양한 자산에 대한 실제 측적의 개발과

SNA범위 확장 검토는 향후 작업에서 중요한 우선권을 가짐

5.OECD가 위원회가 권고에 따라 새로운 측적과 분석도구를 개발하는데

적합.일부는 이미 OECD 통계국에서 진행 중이며 다른 가능한 사업은

아래를 포함

-새로운 국민계정 발간 :OECD는 국민계정에 대한 가장 큰 DB의

하나를 관리.지난 수년간 국민계정 자료를 제공하는 관련 발간은

전통적 표로 구성.작년 금융 회계,일반정부 회계를 포괄하는 3권이

추가.정부 개관이 개발 중으로 GDP와 함께하는 주요 국민계정

지표를 제공할 것이며 위원회 사업으로부터의 적절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임.가계 소득 통계의 정기적 공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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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 활동 측정 :OECD 핸드북에서 보건과 교육 측정은 완료되었

으며 국가간 PPP기반 보건 서비스 자료 개발이 진행 중.결론 형성은

정부 개관 출간에 따라 수행될 것이며 OECD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임.

-금융자산 :OECD는 수년간 가계 금융 자산 자료를 집계하였으며 부채

포함 여부를 검토 중.그러나 기초자료의 누락이 여러 국가에서 있으며

연간으로 수집되어야 하므로 적시성 이슈가 있음

-비금융자산 :비금융 자산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하였지만 이 분야에 대하여 보다 많은 강조가 필요

-시간 활용 조사 :OECD는 최근 국가 조사에 기반을 둔 시간 활용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비교가능성 확보는 생산주기,국가별 조사

실시 차이와 합의된 국제 정의 부족으로 험난한 사업임.조사 방법과

자료 수집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주기적인 노력이 나타날 것임

-인적 자본 :OECD는 인적 사업 측정에 대한 사업에 착수.인적 자본

측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투입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와 가계

위성 계정 측정 제공

6.위원회 사업은 시민이 웰빙에 대해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다면적

성격을 도출.사회 긴장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이해와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기 모든 주요 지표를 파악함으로써 가능.사실 위기는 경제

정책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서 GDP에 대한 위원회 사업에서 나타난 많은

관심을 강화시켰음.위기 과정에서 경제 개발을 모니터하기 위해 GDP

에만 의존하는 것은 의문.가계 실질 소득 상태와 같은 사회 위기의 많은

측면은 GDP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점수에 나타나야 함

9.CMEPSP의 일부 주요 메시지는 OECD사회 진보 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와 유사.특히 웰빙의 주요 측면,삶의 질 목록은 글로벌 프로

젝트가 개발한 사회진보 분류와 매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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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원회 권고안 범주는 OECD통계국 능력을 능가하므로 최종 보고서

발간에 따르는 OECD 위원회의 자문이 예정.일부 사후 작업은 기존

작업반에 의해 쉽게 달성 가능.일부는 임시 전문가 그룹이나 TF설림

또는 웰빙 그룹 측정에 대한 새로운 그룹을 요구

Ⅳ.결론

1.OECD 통계위원회는 1)이 문서와 CMEPSP보고서를 양지 2)2009

년과 향후 2년 사업 우선권을 정하기 위해 CMEPSP에서 나타난 예비

메시지 관점에서 OECD비서실 사업에 조언 3)위원회 사업에서 강조된

일부 문야 측정에 대한 작업반과 TF설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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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2009/6

환 경 통 계

사무국 NOTE

1.이 보고서는 자원과 환경 정보의 OECD시스템(SIREN)과 환경 상태에

대한 질문(SoE)을 포함하는 환경통계에 대한 OECD 사업을 설명하며

범주,포괄범위,역사와 최근 개발,주요 성과,국제협력,타기구와의

공동 사업을 강조

2.또한 아래에 바탕을 둔 환경 자료 품질 개선을 위한 행동 계획을 설명

-현존 환경자료의 품질 강화 및 개선

-격차를 채우기 위한 개발과 혁신

-비용 효과적인 도구 및 과정 증가

3.최근 개발과 향후 사업계획이 토론을 위해 제공.특히 아래의 사항을

강조

-주요 환경 관련 시리즈 자료 품질 개선(타당성,적시성,해석가능성,

시계열 연계성,국가 및 세계 지역과의 연계성)

-자료 수집 빈도 검토,SoE질문지 단순화 및 재설계,타 국제기구자료의

활용 최대화로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비용 효과성 증대

-국제협력과 공동사업의 비용 효과성 증대

-자료 공표와 접근 증대

4.위원회는 전반적 계획과 OECD 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도록

초빙

Ⅰ.환경통계에 대한 OECD작업

1.환경정보 및 전망에 대한 OECD와 작업반은 30년 이상 환경 정보

분야에서 활동적으로 80년대에 환경 자료의 조화와 발간을 선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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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에는 환경지표를 발간

2.사업의 전반적 목적은 환경자료의 국제적 조화를 신장시키고 OECD

회원국 환경자료의 핵심 세트 형성,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OECD분석 및 정책 사업에 대한 강력한 사실적 자료 제공을 하기 위함

3.사업은 여러 OECD위원회 권고에 나타나고 1991년 개발목적의 적절한

조정과 신뢰할 만하고 비교 가능한 통계를 보장하기 위한 OECD 환경

장관 회의에서 동의한 회원국 소망에 따라 강화되었음

4.사업은 회원국 활발한 지원과 관련 국제기구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개발.OECD의 환경 자료 수집과 환경 지표에 대한 기본 틀은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유사활동에 영향

5.주요 성과는

-OECD환경자료(84)와 지표(91)정기 발간과 92년부터 국가 환경성과

검토에 환경자료(84)와 지표(91)의 체계적 활용 및 발간

-물질 흐름 회계와 자원 생산성을 포함하는 환경 지표 및 회계에 대한

공통의 개념 및 방법 개발

-국가별 활동은 안내하고 공통 접근법을 신장하기 위해 국가별 환경

정보 시스템 평가

Ⅰ.1자원과 환경에 대한 OECD정보 시스템(SIREN)

1.사업은 자원과 환경에 대한 자료 수집의 국제적 전략에 흡수되어

자원과 환경에 대한 물리적 및 경제 자료가 생산

2.자료 수집은 다양한 경로를 통함.가장 중요한 회원국은 환경상태에

대한 질문지를 통하였으며 다른 자료 출처는 OECD와 IEA그리고 기타

국제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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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는 처리,조화되었으며 국가와 같이 품질 점검되어 분석 및 평가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환경 지표 계산을 위한 기초를 제공.이 과정은

주요 자료 품질 이슈와 정보 격차에 대해 국가에 정기적 피드백 제공

Ⅰ.2환경상태에 대한 질문지(SoE)

1.SoE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의 가용한 최선의 자료 수집과 자료의

국제적 조화를 신장하여 환경이슈에 대한 정보 사업에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

2.질문지는 점차 환경자료의 조화와 종합 수집에 대한 국제 참고서가

되었으며 국가 환경정보 시스템 서치를 위한 지침서로 사용.현재 한국어,

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로 번역

내용 및 구조

1.질문지는 주요 환경 영역별 자료의 종합적인 포괄로 특징되어 지는데

OECD 자료 요구와 회원국의 평균 자료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개,

공기,내수,해양환경,국토,산림,야생생활,쓰레기,소음,환경보호 비용

및 수입의 9개 섹션으로 구성

2.질문지는 타 국제기구와 협력 및 공동 작업으로부터 혜택.조화 보장과

시너지 획득,노력의 중복 방지는 필수적

정기 개편

1.질문지는 경험으로부터의 혜택 축적,보다 비용 효과적 사업,국제

수준에서 중복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편.각 개편은 정의와 분류를

포함하는 환경통계에 대한 각국의 진전과 환경 우선순위와 관심변화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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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첫 개편은 자료 요구의 단순화를 마지막 개편은 보다 세분화된 자료

요구와 함께 질문지 섹션 확대를 초래

Ⅱ.환경 자료 품질 개선을 위한 OECD활동 계획

1.80년대 중대한 변화가 환경 자료와 보고에 나타났지만 큰 변이성이

존재.핵심 환경 자료의 가용성과 품질 개선과 잔존 격차를 채우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여 OECDWGEIO사업 착수

2.초점은 1)OECD 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료 2)

국제적 조화 및 비교성,적시성,연계성,투명성과 해석가능성에 두었으며

4개 주요 품질 목표로 구조화

-현존 자료의 품질 강화와 개선

-격차를 채우기 위한 개발과 혁신

-품질개선을 위한 회원국 지원

-비용 효과적인 도구 및 과정 증가

Ⅲ.최근 개발 및 향후 계획

1.자료 품질 행동 계획에 따라 WGEIO는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자료

수집 및 처리과정을 정립하는데 합의하여 아래를 계획

-주요 환경 관련 시리즈를 위한 자료 품질 개선

-자료 수집 빈도 검토,SoE질문지 단순화 및 재설계,타 국제기구

자료의 활용 최대화로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비용 효과성 증대

-국제협력과 공동사업의 비용 효과성 증대

-자료 공표와 on-line접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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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주요 환경 관련 시리즈를 위한 자료 품질 개선

1.이러한 시리즈를 국가별로 제출하여 점검,문서화,자료 update할

기회를 주어 국가별 연간 품질 보증을 획득 가능

2.선택된 관련 시리즈는 환경 지표 계산에 필요한 자료,각국의 환경성과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 자료,연간 OECD 발간과 통계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

3.관련 시리즈를 제공할 때 과거 수집과 처리 과정과 타 국제적 자료

출처로부터 자료로 미리 채워진 형태로 제공할 것을 제안

4.국가는 장기 시계열의 연계성,적시성,국제적 조화,국가 및 세계

지역간 연계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청 받을 것임.관련

자료의 문서와 메타데이터 uptodate를 편집하고 유지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자료 처리는 OECD비서실이하고 국제기구와 조정을 거칠

예정

Ⅲ.2.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비용 효과성 증대

자료 수집 빈도 검토

1.환경 관련 시리즈의 연간 품질 보장에 대응하여 종합 격년 자료

수집이 확실한 분야에 대한 저 빈도와 함께 단순화 될 것임

2.OECD 환경성과 검토 프로그램에 따라 검토된 국가는 적절한

update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할 때 일부 섹션과 통계표에

응답하도록 요청 받을 것임

질문지 단순화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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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E최신판은 제공된 자료와 포괄범위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지만 국가의 응답부담과 비서실의 처리 부담을 부가.동시에 일부

통계표에 대한 응답률은 낮으며 국제 정책 사업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가치도 제한적임

2.따라서 자료 요구 단순화를 목적으로 질문지를 재검토,관리 가능한

규모로 축소,타 국제기구 자료 최대한 활용,국가와 비서실의 사업 부담

경감이 제안.이는 실제 자료요구의 재검토,자료 계층상 핵심 자료

시리즈 인식,잔존 자료 격차 파악,평균 자료 이용 가능성 평가,공통

핵심 통계표와 부가적인 표를 구별하여 질문지 재구성을 가능

3.OECD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자료와 이용가능성이 저조한 자료는

삭제 또는 단순화를 제안.기타 국제 자료원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자료는

통계표에 사전에 수록하고 국가에 의해서 검토를 제안

4.농업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질문지 섹션이 핵심 농업 환경 지표를

나타내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개발될 예정으로 농업과 환경에 대한

합동 작업반이 이를 수행할 것이며 WGEIO와 Eurostat과 긴밀히 협조

할 예정

Ⅲ.3.국제협력과 공동사업의 비용 효과성 증대

1.환경 자료 분야에 대한 국제 활동이 확대되어 많은 기구가 관계되어

국제기구간 잘 관리된 협력과 국제 활동의 조정이 더욱 중요.질문지

검토가 국제협력,타 국제기구 자료와 중복 여부,자료 흐름을 최적화하여

중복을 피하는 방법 검토 기회를 제공

2.최근 EU의 공유 환경 정보 시스템(SEIS)시행을 위한 노력은

Eurostat과 타 EU 파트너와의 공동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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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Eurostat과 공동 작업에 관해서는 합동 처리,공동 관심사에 따른

환경자료의 타당성,자료 흐름의 보다 나은 조직과 MOU개발이 계획

Ⅲ.4.자료 공표와 online접근의 개선

1.자료공표와 온라인 접근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OECD 핵심 환경

지표의 전자 간행물이 1)통계표와 메타데이터 2)추가 문헌적 개념 3)

관련 국가 웹사이트에 연계 추가로 개선될 것임

2.정기 간행에 추가하여 공개가 가능한 관련 자료는 OECD 통계 기반

및 웹 포탈을 통해 이용 가능.이는 자료 이전 혹은 공통 OECD기반으로

정기적 이전을 필요로 하는데 2009-10사업계획과 예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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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2009/7

“사회진보 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

요약

1.이 보고서는 2008년 7월 사회진보 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한 후 수행한 사업과 2010-2011프로젝트를 향한 차기 단계를 검토.

이는 연도별 사업 진전 검토와 지배구조 설명,2009년 사업 설명으로 구성.

또한 2009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통계,지식,정책”에 대한 제3차

세계포럼에서 기대되는 성과도 포함.그리고 포럼 후 2010-2011프로젝트를

향한 다음 단계 검토,위원회에 동 프로젝트에 포함될 통계사업에 조언을

구하기 위함

2.프로젝트 공식 출범 12개월 동안 관리구조 형성,파트너,협력자,관계자

와의 네트워크 확대,사업계획서 작성,시행을 위한 활동을 시작.여러

결과가 2009년 말까지 생산될 예정이며 제3차 세계포럼은 수행한 작업의

품질평가와 향후 프로젝트 특히 연구 분야를 설계하는 유일한 기회를

대표하며 연구와 실무자의 소통을 위한 유익한 이벤트가 될 것임.

3.2010-11사업계획서는 3가지 과제를 보고하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될

것임.동시에 증가하는 파트너,협력자,관계자가 프로젝트의 개발에 기여

하고 현재 정치 환경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는 프로젝트 결과의 량과

품질을 고양시키고 전반적 충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임

4.또한 경제위기와 글로벌 프로젝트,부산에서 개최될 제3차 세계포럼,

진보측정을 소통하기 위한 ICT도구의 하나인 WikiProgress의 진행상황을

설명

4.위원회는 이 진보 보고서를 양지하고 2009년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코멘트와

2010-11사업계획서 개발을 향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받기 위해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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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소 개

1.이 보고서는 2008년 7월 사회진보 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한 후 수행한 사업과 2010-2011프로젝트를 향한 차기 단계를

검토.이는 연도별 사업 진전 검토와 지배구조 설명,2009년 사업 설명

으로 구성.또한 2009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통계,지식,정책”에

대한 제3차 세계포럼에서 기대되는 성과도 포함.그리고 포럼 후

2010-2011프로젝트를 향한 다음 단계 검토,위원회에 동 프로젝트에

포함될 통계사업에 조언을 구함

Ⅱ.글로벌 프로젝트 원년

1.프로젝트는 통계위원회의 추인 하에 2008년 7월 공식 발족.첫 12개월

대부분은 프로젝트 설립과 잠재적 협력자 및 관련자와의 관계 구축에

소비.

-프로젝트 위원회 설치.UNPD,EC,UN 아태지역 경제 및 사회위원회,

WB,InterAmerican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은행,국제회계감사기구

(INTOSAI)와 MOU체결

-OECD위원회는 조정 그룹(CG)의 내규를 승인.이 그룹은 프로젝트의

개선과 개발을 위한 권고와 가이드라인 제공,OECD회원국이 정보와

경험을 교환할 수수 있는 포럼으로의 역할,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촉매,

OECD 회원국간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모색이

권한.그룹은 2009년 1월 공식 활동하여 의장과 2명의 부의장 선출

-2008년 8월 공식 웹사이트 개설,2009년 4월 13,000건 조회 기록

-모스크바,Rennes,Strasbourg,교토,카이로에서 회의 개최

-프로젝트 훈련과정이 이탈리아,슬로바키아,요르단,일본,캐나다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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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의미”가 최종화 단계로 2차 검토를 위하여 배부.“실무에서의

진보 측적”에 대한 매뉴얼 준비 중.성공적 지표를 위한 요소완 온라인

지시기반 DB완료.웰빙 측정에 대한 핸드북과 “진보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에 대한 2차 조사는 준비 중

-WikiProgress사이트와 혁신적 ICT도구의 도서관 역할을 할 사이트는

개발 중

-제3차 월드 포럼 준비는 잘 진행 중

Ⅲ.프로젝트 네트워크

1.프로젝트는 국제 및 국가기구 네트워크의 공동 사업형태로 운영될

예정.구조는 파트너,협력자,관계자로 구성

-파트너는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하여 핵심역할,자원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주요 국제/초국가 기구임.각 파트너는

프로젝트 위원회에 소속되며 협력 내용은 OECD와의 MOU에 기재

-협력자는 프로젝트의 특정 활동(홍보,연구,훈련 등)에 기여와 이스

탄불 선언에 의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관심이 있는 공공 및 사적 국가

및 국제기구.협력자 조직은 OECD와 편지 교환으로 구성.위원회는

잠재적 협력자의 신뢰도에 코멘트하고 협력자로부터의 상호 이익 분석,

제안된 사업에 대한 코멘트하여 줄 것으로 요청

-관계자는 국가 및 지역별로 자회 진보의 측정에 대한 사업을 지원

하기를 희망하는 조직.관계자는 프로젝트 네트워크의 공직 조직으로

해당지역에서 프로젝트 신장을 기대.위원회는 관계자의 신뢰도와

프로젝트의 목적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코멘트하여 줄 것으로 요청

2.현재 파트너는 아프리카 개발은행,EC,InterAmerican개발은행,국제

감사 협회,서아시아 UN 경제사회 위원회,아․태 UN 경제사회 위원회,

UN개발 계획,세계은행(WB)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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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009년 프로젝트 사업계획

1.2009년 5월 프로젝트 팀은 11명 직원과 1명의 파트타임으로 구성.

프로젝트는 OECD,EC,이탈리아 경제개발부,Atkinson자선기금(케나

다),Willam andFloraHewlett기금(미국),SteveKillelea자선기금(호

주)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음

2.현재 1)웹사이트 및 의사소통 도구 개발 2)지역 작업 그룹의 설치와

조정 3)주제별 회의/워크숍 개최 4)제3차 세계포럼 5)사회 진보 단계별

정의 6)“실무에 있어서 진보 측정”을 위한 핸드북 7)진보의 특정 단계를

측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8)저널 발간 9)진보 측정의 촉매로서의 지식

기반 10)훈련 및 측정 11)웰빙과 진보를 측정하고 촉진하는데 있어서

시민과 단체를 참여시키는 가이드 북 12)주요 지표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요인에 대한 보고서 발간 완료 13)어떤 시민이 사회 진보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모듈 완료 14)혁신적인 ICT도구 도서관 15)미디어를

통한 통계와 지표를 공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16)메타데이터

개발로 투명성과 해석가능성을 향상 17)혁신적인 ICT도구 개발 향상

18)WikiProgress사업을 하고 있음

Ⅴ.경제위기와 글로벌 프로젝트

1.현 경제 위기는 프로젝트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한편으

로는 각국 정부는 위기의 직접적인 효과를 저지하고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다른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조언가

및 정치인은 현재의 경제 성장에 대한 강조를 종합적인 활동과 정책결

정의 나침판으로 다시 생각할 것으로 요청.많은 국민이 직업,집,저금을

잃었음.반면에 위기는 시장의 건전성과 정부의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혼란을 초래.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의 전반적 진보 측정법과

신뢰할 만한 측정으로 관점의 확대는 매우 중요.1930년대 공황은 국민

계정의 개발로 이어졌으며,오늘날에는 진보와 성과의 측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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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기준에 대해 비슷한 새로운 사고를 하도록 자극할 것인가 여부

2.해답은 자원,정치적 지도력,정부와 시민 사회간 관계,새롭고 신뢰

할 만한 측정 개발을 위한 경제학자와 통계인의 능력,통계사업의 자원

이용가능성 등 여러 요소에 의존.가능한 2가지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으며 후자의 시나리오가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는 증거 제안

-위기는 GDP와 전통적 경제 측정에 대한 관심을 재강조

-위기는 대안 개발을 촉진하고 웰빙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측정을

촉진할 것임

3.명백한 것은 변화를 구하는 시기에 글로벌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

것임.결론적으로 프로젝트가 1)정치지도자에 대한 강력하고 확신적인

방안 개발 2)이해관계자 관여와 지지 3)현재 세계에서 수행되는 사업을

합치는 능력 4)강력하고 고품질,가시 결과 전달 5)전체 규모를 증대

시키도록 적합한 기금 증대에서 능력을 보여 준다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영향은 향후 2년간 증가할 것임

Ⅵ.제3차 세계포럼

1.프로젝트는 진보,웰빙,삶의 질,지속가능한 성장의 측정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에 3가지 주요 방법이 가치를 부가함을 인식.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포럼으로서의 역할

-진보 측정법과 공표에 관한 최적의 실무 요령 개발

-실무에 있어서 진보의 홍보

2.프로젝트의 신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과 기구를

함께 활동하도록 동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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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보 측정을 보다 부각되게 만드는 일

-연구 및 실무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사람들을 위한 포칼 포인트

대변

-정부와 비정부 기구간 대화의 장 개설

-통계의 공표와 소통을 위한 새로운 도구에 대한 경험 교환 신장

3.부산의 제3차 세계포럼은 프로젝트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

포럼은 위기와 장기 대응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임.저명한

학자가 참석 예정.21세기 문제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와

지표가 포럼에서 제기되어 향후 2년간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을 형성할

것임.

4.많은 세션이 특정 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설계.프로젝트의

산출물이 부산에 전시될 예정

5.포럼은 기존 연구자와 기관의 네트워크를 유인해야 함.예를 덜어

UNDP는 포럼에 국가적 인간 개발 보고서 준비에 협력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대동할 예정

6.“부산 로드맵”이 이스탄불 선언에 대한 후속으로 공표될 예정.선언은

진보측정에 대한 중요성 기술임.로드맵은 OECD와 파트너가 2010-2011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활동을 포함할 예정

7.세계포럼에 대한 언론홍보는 9월에 착수할 예정이며 “경제 성과와 사회

진보의 측정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 공표가 효과를 더해 줄 것임

Ⅶ.2010-11사업 계획

1.글로벌 프로젝트 위원회가 프로젝트의 작업 프로그램을 결정하지만

CSTAT이 기술적인 이슈에 대한 자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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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로젝트는 진보측정에 대한 세계적인 참고 포인트가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종 성과는 사회 변화를 장려하고 국민의 웰빙을 개선시키는

것이며,이에 대한 유사 사업이 많으므로 프로젝트가 이를 잘 통합할

필요가 있음

Ⅶ.1포럼으로서의 역할

1.2004년 제1차 포럼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합할 이벤트와 토론이 지속

되어야 한다고 제안.프로젝트 웹사이트,서한,이벤트와 활동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

2.이러한 성공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취약점은 향후 2년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의 다양한 이벤트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진정한

“community”의 구축

-community회원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web2.0도구의 위력 확인

-선진국 및 개도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맞춤형 이벤트와

사업

3.새로운 WikiProgress사이트와 타 ICT도구의 활용이 이 분야에서

주역할.동시에 부산 포럼과 준비 이벤트는 아래의 사항을 적절히 연계

-포럼을 2~3년간 계속적으로 개최되는 이벤트로 하기 위한 부산 이벤트

기간 중 타 기관에 위성 회의 조직 가능성 제안

-세계 경제 포럼이 설립한 “사회의 진보 벤치마크”에 대한 글로벌

위원회가 프로젝트에 “세계 진보 DB"개설에 WikiProgress를 사용할

것을 요청.이는 진보의 다양한 면에 대한 지표를 통합하기 위함임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신장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도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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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AP이 개발한 e-learning모듈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 가능

4.통계청과의 대화에 특별한 주위를 기울여야 함.Stiglitz위원회의

결론은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

Ⅶ.2진보 측정법에 대한 최적의 지침 개발

1.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한 이래 보다 많은 관심이 이 분야에 기울여 져

많은 주요 결과가 2009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는 진보측정에 대한

핸드북,진보측정을 위한 기본 틀,진보 지표에 대한 품질 틀을 포함

2.향후 2년간 연구 프로그램은 진보측정을 위한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수행할 예정.자원이 허용되면 2개의 연구가 가능

-자문과 연구를 통한 최적의 지침과 통계기준 인식

-단계별로 인식되는 의미간 주요 간격 보완

3.진보의 측면에서 보다 가치있는 개념적이고 개발 및 잠정적 분야는

1)웰빙 측정에서 비시장 분야 측정 2)주관적 지표의 사용과 객관적

지표의 통합을 통한 삶의 질 평가 3)웰빙의 세대별 측면 4)인권 및 시민

참여 5)자유와 자기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임

Ⅶ.3진보측정이 세계 사회에 미치는 이익을 나타내어 진보 측정 홍보

1.이 목적은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필수적.초기에 프로젝트는

GDP를 넘기 위해 고안된 많은 사업의 인지에 성공.또한 정책 결정자의

인식 증대에도 성공적.기존 사업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이 대두

2.인식 증대와 행동 촉진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면 보다 많은 국가

에서 사업을 발족할 것이며 기술적 지원을 모색할 것임.활동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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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러한 능력이 2010-11년간 최우선 사항중 하나일 것으로 기대.

그러나 프로젝트는 현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할 자금이 부족

3.특히 개도국을 위해서는 프로젝트는 기존의 사업과 연계 보장.2009년

에는 연계를 위한 방법에 대한 제안이 향후 2년 시행을 위해 형성 될

예정

4.훈련과정이 대중화 되었으며 2009년 예정된 과정은 이 사업의 중요

성과 자체 자금조달의 중요성을 나타내 줄 것임.2010-11에는 e-learning

도구의 개발로 훈련의 획기적 확대가 기대

5.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도국에서 프로젝트의 목적과 가능

성에 회의론이 만연.이는 프로젝트 목적에 대한 의사소통의 부족과

통계를 위한 자원부족에 기인

6.부처와 통계 기관의 고위직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확실한

이득을 전달하여 줄 것이 필요.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접근법은 “사회

X의 진보 에 대한 보고서”를 개발하기 위한 패키지 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일 수 있음.제한된 노동과 IT자원을 사용하여 생산된 이러한 보고서의

공표는 사회진보 측정법에 대한 관심을 자극할 수 있음

Ⅷ.진보 측정을 소통하기 위한 ICT도구 개발

1.이스탄불 선언에서 인용된 목적 중 하나인 “변화상태의 광범위하고,

공유되며,일반 대중의 이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사업의

한 방향은 통계를 소통하기 위한 ICT의 개발 촉진임.

2.많은 ICT도구가 개발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개발되어지고 있으며

GIS개발과 같은 진정한 이 분야 커뮤니티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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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난 수년간 OECD의 이벤트와 제2차 월드포럼의 전시에서 이러한

커뮤니티 구축의 가능성을 증명.따라서 프로젝트는 이 분야의 국제

포럼으로서의 역할과 최선의 처방 개발을 촉진할 계획

-2009년 7월 개최될 “통계를 지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에

대한 컨퍼런스는 통계를 현대 대중에게 이해가능하고 매력적이게

만드는 예술에 관한 것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도구”에 대한 제2차 국제전시가

부산 세계포럼에서 예정

-온라인 도서관은 가장 적절한 ICT도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연결

지점이며 또한 프로젝트는 관심 있는 사용자에 의한 공공 사용을 위한

SW 개발을 권장

Ⅸ.WikiProgress

1.wiki의 주요 특징은 저자가 자신의 지식을 하나의 보관소에 기부하

였다는 것임.보관소는 집합적 지식이 특정 주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통합을 대표하도록 설계.WikiProgress의 목적은 사회진보의 측정에 대한

세계에 존재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인식 증대를 위해 이해

관계자의 사용하고 그들에게 주요 경제,사회 및 환경 경향을 알려주어

명확한 증거에 의한 관련 이슈를 토론하도록 하기 위함.따라서

Wikipedia는 “whoisthis","whatisthis"과 같은 질문에 응답

2.WikiProgress의 목적은 전문가와 실무자가 지표선정,계산,공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주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가 되는 것임.최종적으로 WikiProgress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위한 도구를 대표하여야 함

3.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WikiProgress는 다목적 웹사이트이어야 함.

2개의 주요 부문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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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Wiki(현재 Wikigender와 비슷)로 1)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고

파트너와 협력자에 의해 기부된 사항 2)현존 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보 3)특정 현상의 측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

-통계적 Wiki는 자료와 메타데이터가 공유되며 평가 후 품질 확신

단계에서 upload.또한 잔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혁신을 대표

하는데 사용자는 아래의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함

*자료 및 메타데이터의 upload와 품질 평가를 위한 제출

*국가별,주제별 통계 검색,자료 및 메타데이터 검색,통계표와 그래프

작성 및 파일형태로 저장

*특정 측면이나 관심 주제에 대한 검색,가장 빈번히 증가 된 이슈

혹은 방문 페이지 인지

*다른 사람/전문가와 질문 및 상호 소통

기술적 이슈

1.프로젝트는 성공적 위키가 되기 위해 다양한 자원에 접근.다양한 학계,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분석을 소통하고 통계를 공유하며 각자의 경험으

로부터 배우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WikiProgress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

2.현재 2개의 장으로 구축 중인데 첫 채 원형은 아래의 3개의 핵심

도구에 의존할 것임

-Aback-officespace는 전문가가 통계 품질의 평가를 가능하게 함

-자료와 메타데이터 중장 저장소로 통계정보를 사용자가 이용 가능

-시각 분야로 상요가가 도표,그래프 등의 생성이 가능

3.현재는 알파단계로 OECD내부에서만 이용 가능.베타 단계에서 보다

광범위한 검토와 update를 위해 송부될 예정.공식 발족은 부산 제3차

세계포럼에서 있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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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구조 이슈

1.WikiProgress의 개발은 통계적 관점에서 고 품질의 기준을 유지하는

중대한 과제를 부과.모두가 자료를 upload할 수 있어 문제는 최소한의

품질 기준과 자료 비교성을 담보하는 방법임

2.이러한 과제에 대응하여 1)일련의 진보 지표를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품질 보장법 제공 2)글로벌 프로젝트와 관련 커뮤니티가 모든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 제공을 위하여 “품질 틀”을 개발 중.

3.이 틀은 1)지표의 품질 2)과정의 품질 3)지표 공표 품질을 다룰

예정이며 2009년 하계 세미나에서 완성되어 검토를 위해 공람될 예정

Ⅹ.결 론

1.프로젝트 공식 출범 12개월 동안 관리구조 형성,파트너,협력자,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확대,사업계획서 작성,시행을 위한 활동을 시작

2.여러 결과가 2009년 말까지 생산될 예정이며 제3차 세계포럼은 수행한

작업의 품질평가와 향후 프로젝트 특히 연구 분야를 설계하는 유일한

기회를 대표하며 연구와 실무자의 소통을 위한 유익한 이벤트가 될 것임

3.그러나 여러 과제가 산제하여 적합한 응답을 요구하는데 아래의

사항을 포함

-프로젝트의 유지가능성과 기대되는 결과의 전달 능력은 재정 및 기부

유인 능력에 크게 의존

-Wikiprogress의 성공은 국제 통계 및 연구 사회에 프로젝트가 작업의

새로운 방법의 이점과 품질관리를 담보함을 보여주는 능력에 의존

-개도국의 관여는 현존 정책 및 통계과정에 연계 뿐만 아니라 능력형성에

많은 투자를 요구

-프로젝트의 연구사업과 타 주요 국제통계 사업과의 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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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0-11사업계획서는 3가지 도전을 보고하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될 것임.동시에 증가하는 파트너,협력자,관계자가 프로젝트의

개발에 기여하고 현재 정치 환경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는 프로젝트

결과의 량과 품질을 고양시키고 전반적 충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임

5.위원회는 이 진보 보고서를 양지하고 2009년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코멘트,2010-11사업계획서 개발을 향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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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2009/8

국제비교를 위한 인적자본계정 형성 :사업 제안

요약

1.2008.11월 이탈리아에서 인적자본 측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나온 결론에 기초.결론은

1)점증 소득과 생애소득 할인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 최고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

2)이 방법에 의한 인적자본의 가치가 전통적 형태의 자본을 훨씬

초과하며 견고성은 가정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 의해 검증 가능

3)층별 인구 자료에 바탕을 둔 능률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국가에

확장 가능임

2.통계청과 정기적인 측정을 하는데 사용될 핸드북 발간을 목표로

컨소시엄 구성 제안

1)참가 후보국 :호주,케나다,노르웨이,미국,이탈이아,일본,

네덜란드,스웨덴,중국

2)의장 :OECD통계국 부국장을 내정

3)활동기간 :12개월

3.대표단은 1)제안에 대한 note2)사업의 폭과 방향에 대한 코멘트

3)컨소시엄 참가의사와 지원 의사를 표명하여 주기 바람

4.검토의견 :생애소득 할인에 바탕을 둔 인적자본 측정은 국민계정체계

(SNA)의 한 분야로 한국은행 소관임

Ⅰ.소 개

1.경제성장의 결정,발전 방향의 유지,사회적 소외 회피 전략의 인자

로써 인적자본의 중추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적 자본의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만이 광범위한 인정.공통의 방법 및 표준 정의의

부족이 국제비교 및 정책 토론에 제한을 가져왔고,사회적 목적에 대한

인적 자본의 기여를 신장하는 최선의 방안 인식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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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합적으로 인적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합의된 방법의 개발은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에 실제 내용을 부여하기 위해 중요.“자본구조에

의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측정에 대한 UNECE/OECD/Eurostat공동

작업반의 접근법은 다른 형태의 자본을 소홀히 할 때 웰빙 개념도 결국은

변질될 것임.이 접근법은 광범위한 형태의 자본 측정을 요구하나 보고서

에서 제안한 실재적 지표는 단지 개념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며,

인적자본의 축적을 지속하는 다양한 경로 반영에는 실패

3.이러한 이슈에 부응하여 OECD는 2008.11.이탈리아에서 인적자본

측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적합한 측정 구조는 생애 소득 할인

개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합의.이 보고서는 이러한 바탕 아래

인적자본에 대한 진보된 통계적 작업을 위한 가능한 사업에 한정

Ⅱ.인적 자본과 비시장 계정

4.인적자본의 금액 측정을 위한 방법의 개발은 최근에 대두.종합적이고

신뢰할 만한 계정은 동일한 회계방법을 사용하여야 구축 가능.다양한

비시장 활동에 대한 계정구축을 위한 실질적 지침서는 미국 국가 과학

원에서 보고서를 제공.보고서는 비시장 활동의 투입과 산출을 독립적

으로 측정할 방법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또한 인적 자본 분야에서 비

시장 측정은 처음에는 정규교육에 제한,점차 정규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성인의 직업 교육 등으로 확대 될 수 있음을 제안

5.정규교육을 위한 종합 위성 계정은 다양한 교육과정에의 투입과

생산된 산출의 가치를 합계하는 것이 될 것임.이는 투입,산출 계정의

가장 중요한 항목 인식과 특정한 측정 문제를 풀어야 함

-투입부문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가계와 교육기관의 교사와 지원

인력에 대한 지불과 학교설립,장비 및 SW 등을 위한 자본 투입에

대한 금액적인 지출임.투입은 또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생자신의

헌신,부모와 타인의 지원 등 지불되지 않은 시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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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부문에서는 교육서비스는 고소득과 생산성으로 측정 가능.타

항목으로는 교육의 레저 활동에서 느끼는 보상 등 비시장 생산성에

대한 효과와 시민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보답 등을 포함 가능

Ⅲ.인적자본 측정 :생애소득 할인법

6.실무에선 인적자본의 종합 계정은 비록 공식 교육에 한정될 지라도

단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지속 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연구의 초점은

인적자본의 총량과 이의 변화에 두기 쉬움.다른 접근법은 회계상 잔차

방법과 현재의 인적자본보상 계상법이 있음

7.실무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각자의 생애소득 할인법에 바탕을 둔

직접적인 측정을 선호.이 방법은 교육 상태별 관찰된 소득에 바탕을

두고 미국의 Jorgenson과 Fraumeni이 개발.이론은 교육 상태별 임금

보상은 자체적 경쟁력의 신호이며 생산성 향상에 대한 교육의 효과 보다

학교 시스템에 따라 개인을 분류라고 하는 가정.실무에선 임금의 프리

미엄이 생상선 향상에 대한 교육의 효과라는 관점

8.생애소득 할인법 변수에 따른 실증적 추정이 OECD국내 다수 존재.

이러한 추정의 가정과 포괄범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애소득 할인법은

기존의 국부 추정보다 광범위하고 추정량이 많다는데 동의.또한 교육

정도별,성별,나이별 인적자본 구성의 설명을 가능하게 하며,다양한

관점에서 인적자본 축적의 속도를 분해할 수 있도록 하여줌

9.이 방법 채택의 장점은 1)국제적 및 시계열상으로 비교 가능한 유일한

금액 측정법 제공 2)금액의 분해 가능성은 향후 상황을 예측을 가능케 함

3)모든 범주의 투입과 교육 형태를 포함할 때 여러 정부기관간 정책

대화에 선호될 것임

Ⅳ.인적자본 측정에 대한 OECD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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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OECD는 다량의 교육지표의 수집과 배부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SNA상 교육성과 측정에 대한 방법 개발에도 활동적

11.인적자본 측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면과 요소를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워크숍 개최.워크숍의 기본 목적은

나아갈 방향과 인적자본 측정에 대한 표준 회계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토론의 결론은 1)점증 소득과 생애소득 할인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

최고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 2)이 방법에 의한 인적자본의 가치가 전통적

형태의 자본을 훨씬 초과하며 견고성은 가정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

의해 검증 가능 3)층별 인구 자료에 바탕을 둔 능률적 접근법을 사용

하는 국가에 확장 가능

Ⅴ.프로젝트 설립

12.이러한 결론에 따라 비서국은 컨소시엄 설립을 제안.컨소시엄은

통계청 대표자,대학 및 리서치 센터의 연구자를 포함할 것임.참가자는

1)다양한 접근법과 방법에 대한 토론 2)인적 자본 틀과 전통적 경제

계정에 사용한 틀과의 관계 토론 3)선호 접근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요구 인지와 OECD통계시스템 내에서 사용가능한 자료요구와 비교

4)비교 가능한 가정과 공통 정의에 바탕을 둔 총 인적자본량의 추계를

하게 될 예정

13.인적자본 구축 경험을 제출한 호주,케나다,노르웨이,미국을 포함

하여 이탈이아,일본,네덜란드,스웨덴과 비유럽지역은 중국이 이 분야의

경험과 관심으로 컨소시엄에 관여 가능할 것.컨소시엄은 2009년 가을

발족하여 12개월의 시작 기간 동안 운영하며 OECD 비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것.참가자는 주로 비디오 시스템 및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 활동할 것으로 예정.이 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는

핸드북 발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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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 분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통계인이 이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됨.전문가는 OECD 직원과 선도적 학자들과 협력하여

컨소시엄을 조정하며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는 OECD 자료 은행을 개발

할 것임.OECD 통계국은 노르웨이 통계청과 OECD 부국장을 전문가로

출발하기로 합의

15.대표단은 1)제안에 대한 note2)사업의 폭과 방향에 대한 코멘트

3)컨소시엄 참가의사와 지원 의사를 표명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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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2009/9

통합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방향:OECD 역할

요 약

자료와 메타자료의 교환에 대한 지침과 자료 보급과 시각화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지난 몇 년에 걸쳐 시작되어 왔고 한편

몇 몇 국제기구는 그들 자료를 보급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

(platforms)과 솔루션(solutions)을 개발해 옴.위원회는 기술 상태를 토

의하고 더욱 통합된 국제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는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음

Ⅰ.소 개

1.Twewin(2008)에 따르면,글로벌 통계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

◦ 세계와 지역단위로 통계를 제공하는 국제기구

◦ 유엔통계위원회(UNSC)와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와 같은 연합

포럼

◦ 국제통계활동관리 원칙

◦ 국제통계표준

2.지난 10년간에 걸쳐 국제통계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어 왔음.어떤 경우에도,비록 개별 기구에 대한 임금 부여가

많은 발전이 있었고 국제기구간 협력이 많은 점에서 향상되었지만 국제

기구의 전망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유사하게

비록 점차 많은 참가국이 국제통계시스템(ISI)특히 표준 향상을 위해

위원회의 최고 역할을 강화시켰지만 통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급변

하지 않음.마지막으로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는 최근 권한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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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국제통계활동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국제기구(IO)의 활동 조정에

더욱 체계적인 접근법을 갖추려고 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통

계시스템(ISI)의 전반적인 관리에서의 그 역할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

3.반면,ICT의 발전은 국제기구가 자료와 메타자료(metadata)를 수집,

처리 및 보급하는 방법의 혁명을 가져옴.더욱이 이러한 정보기술 발전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고 각국 자료 제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국제

기구가 수집하는 자료와 메타자료의 교환과 재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자료와 메타자료교환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2001년에

시작되었고 그 결과 지금 Trewin의 목록은 SDMX를 글로벌 통계정보

시스템의 제5요소로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함

4.이제는 제 6요소인 범용 소프트웨어가 그 목록에 추가될 수 있을 것.

지난 몇 년에 걸쳐 몇 몇 통계청과 국제기구가 다른 기구가 재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메타자료 수집,처리,보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 옴.동시에 민간

부문과 연구기관 또한 시각화 도구와 매쉬업(mashups)과 기타 웹2.0

도구를 통한 통계와 기타 형태의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플랫폼의 개발을

위해 투자해 오고 있음

5.이 보고서는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의 마지막 두 요소에 초점을 두고

OECD가 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역할을 소개.특히,보고서는 ⅰ)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교환(SDMX)프로젝트 실행에서 이룬 진전 ⅱ)다른

기구와 OECD 통계정보시스템(SIS)공유 경험 ⅲ)통계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 통계청이 시작한 기타 시도들 ⅳ)통계의

시각화와 소통을 위한 ICT도구의 개발에 협력하는 현재 시도.마지막

으로 보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활동이 더욱 통합된 글로벌 정보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에 초점

Ⅱ.자료와 메타자료의 공유 :SDMX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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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SDMX는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교환 표준임.OECD의 관점에서

SDMX는 국가기관과 국제 기구간,국가 통계시스템 내 그리고 기구내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교환을 위한 표준모델을 제공.SDMX는 유엔통계

처(UNSC)가 인정하는 선호되는 표준이고 그 주요 목적은 자료와 메타

자료 교환을 촉진,기술과 표준의 효율적인 사용,국가 기관의 보고 부담

경감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통계자료와 메타자료의 유용성 향상에 있음

7.전년에 새로운 SDMX관련 프로젝트의 실행 혹은 기존 프로젝트의 발전

그리고 자료교환에 대한 글로벌 표준으로써 SDMX의 활성화에서

OECD측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이러한 OECD활동은 참가 기구에 의한

많은 다른 것과 함께 파리에서 개최된 2009글로벌 SDMX에 초점을 둠.

이 회의에는 65개국과 거의 20개 국제기구로부터 240명 이상이 참석

8.SDMX에 관련해 OECD가 취하는 조치는 어떤 새로운 통계 절차나

혹은 소프트웨어 발전도 자료 교환 메커니즘으로써 SDMX와 통합되어야

하고 기존 시스템은 투입과 산출 모두 SDMX에 제공해야 하는 것임.

이러한 노력이 포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기존 CD-ROM에 기초한 OECD와 IMF간 자료교환 방법은 현재 폐

지중이고 SDMX를 이용한 자료 웨어하우스 대 자료 웨어하우스

(data-warehouse-to-data-warehouse)방식(웹서비스)으로 대체됨

-OECD자료의 재판매업자는 OECD자료 수령의 표준 절차로 SDMX의

계획된 채택의 일환으로 현재 CD-ROM 대신 SDMX웹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수영하는 방법을 시험 중

-독점형태를 사용하는 기존 상업적인 CD-ROM 보급 플랫폼을 SDMX와

어떤 플랫폼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일반적 리더(reader)로 대체하는

시험이 진행 중

-SDMX 투입과 산출은 계획되었거나 OECD.Stat데이터웨어하우스

(DataWarehouse)와 StatWorks생산 소프트웨어에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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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스탯,OECD,UNESCO합동 교육자료 수집시 SDMX를 활용하는

시험을 진행 중

-IMF,세계은행,유로스탯,ECB,BIS그리고 OECD와 함께 SDMX를

합동 위기 자료에 사용하는 시험 진행 중

-스웨덴 소재 NCVA 연구소가 OECD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OECD

탐색자료 시각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포괄적 정보(input)로 SDMX가 사용

9.기타 국제기구는 SDMX에서 자료를 받고 보급하고 공유하기 위한

그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사한 프로젝트를 개발 중.그러나

2009년 파리 회의에서 인정한 것처럼 SDMX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글로벌 표준으로 만드는 데는 여전히 몇 가지 과제가 존재.이것은

다음과 같음

-SDMX는 전반적인 통계작성 과정에서 전략적인 사고와 그의 충분한

통합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적용은 통계적인 것만큼 순수 IT관련

활동이라는 인식 제고

-사용자 포럼은 국가 기관과 기타 기관이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고

글로벌 SDMX커뮤니티 개념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요청 됨

-국제기구는 보고 표준에 합의하고 국가 기관들이 자료 보고를 위해

SDMX의 장점을 취하도록 허용하도록 더 많은 자료구조정의(DSD)를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단계별 훈련 교재를 만들어 각 국 기관이 SDMX 표준의 적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글로벌 SDMX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각 국 전문가의 포럼과 지역

회의 필요

-업무과정에서 SDMX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은 최고 관리자에게 그

이점에 대해 설득하는 좋은 방법일 것

10.파리에서 열렸던 2009년 회의에서 도출된 절차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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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제고와 표준 사용에 대한 이점과 사업사례를 촉진하기 위해서

SDMX커뮤니티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투입될 예정

-SDMX 형 자료구조정의(DSDs)와 개정되거나 새로운 방법론적인

발전에 부가되는 코드 목록을 개발하고 발간하는 데 국제기구에 의한

통합 접근법을 취해야 함(예를 들어,국민계정체계-ISWGNA는 이미

개정 2008SNA를 위해 국민계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토의)

-후원기구가 상업 자료 판매상에게 보급하는 자료와 메타자료 제공

에서 SDMX표준과 지침 이용에 통합 접근법을 취해야 함

-이용 가능한 도구를 검토하고 무슨 조정이나 추가적 도구가 SDMX

역량 증진과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한 권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e-learning도구 개발 계획은 그것을 SDMX웹사이트에 게재한다는

점에서 사무국이 제안해야 함

-세계 SDMX커뮤니티를 다루는 지역 세미나 프로그램은 훈련센터와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개발되어야 함

11.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와 국제적 수준에서 몇 년 후 SDMX의 완전한

적용을 촉진해야 하지만 통계청과 국제기구의 장들의 적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SDMX의 적용 이점의 크기는 이러한 표준을 이용하는

기구수와 협력적으로 DSD를 개발하고 역량증진 활동을 지지하는 국제

통계커뮤니티의 역량에 비례

Ⅲ.소프트웨어 공유 :OECD통계정보시스템

12.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수단은 소프트

웨어 요소를 발전시키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모든 국제기구가 사용

토록 개발하는 것임.첫 발표를 위한 개발 작업이 2003년 되자마자

OECD는 그 통계정보시스템(SIS)을 공유하기 시작.유엔통계국(UNSD)과

협동으로 합동 교역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구축하고 이행에 있어 성공적인

실행에서 이것은 계속 되고 그런 합동 시도는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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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접근방법의 이점은 명확해 짐.결과적으로 OECD는 SIS발전이 여러

회의,세미나 그리고 기타 포럼 동안 일어날 행사로 공유를 위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기타 기구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임

13.OECD는 그 이후 기타 국제기구,통계청,대학 그리고 민간 회사로

부터 OECD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에 대한 많은 추가적 요청을 받음.

그러므로 2008년 협력기구와 양해각서를 토대로 한 더욱 형식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비용 회수의 요소를 포함하기로 결정

14.기구들이 통계나 혹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많은 명확한

이유가 존재.이러한 이유 중 가장 명확한 것은 다른 기구의 처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기술 솔루션 재사용과 채택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임.덧 붙여 협력 당사자중 하나가 결과적으로 개발하는 어떤

새로운 특징은 기타 협력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공유하고 재사용 가능.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시스템 사용은 구조와 내용 모두에서

통계 표준의 이용을 촉진하고 가능케 함.예를 들어 통계정보시스템

(SIS)요소는 SDMX표준을 입력과 산출로 광범위하게 사용.마지막으로,

통계자료관리용 동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사용은 기구간 합동 자료

수집이나 보급 결과를 촉진

15.통계자료와 메타자료 생산,저장 및 보급과정을 관리하는 OECD

통계정보시스템의 세 주요 요소(StatWorks, MetaStore 그리고

OECD.Stat)는 다른 국제기구와 가장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응용 소프트

웨어임.다음 도표는 어떻게 각 요소가 전반적인 OECD통계정보시스템

구조에 조화되는 지를 보여줌

16.StatWrokrs소프트웨어는 자료 입력,확인,계산,질의 및 출력을

다루는 자료 관리 도구와 함께 통계적 양적 및 질적 자료에 대한 일반

적인 SQL기반 저장소를 제공.이 애플리케이션은 OECD의 SIS의 기타

요소와 완전히 통합되도록 설계.StatWorks는 현재 UN-ESCAP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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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UNESCO통계처와 뉴질랜드

통계청에 의해 평가 받는 중

17.MetaStore는 통계의 구조와 참조 메타자료에 접근하고 관리하기 위해

웹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일반적 툴킷임.구조 메타자료는 다차원의

데이터셋 구조를 설명하고 차원의 코드와 이름과 대응하는 차원수를 포함.

참조 메타자료는 데이타셋 내 자료의 성격을 기록하는 텍스트 정보로

구성되고 전형적으로 데이터 셋의 다차원 구조의 다른 차원에서 자료의

수집,처리,목적 및 품질에 관한 정보를 포함.MetaStore는 다음과 같은

기구에 의해 사용되거나 평가 중,즉 유네스코 통계처,유엔통계처

(UNSC),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FAO,유럽중앙은행,CBS(네덜란드

통계청),호주 통계국,뉴질랜드 통계청,영국 통계청 및 세계보건기구

18.OECD.Stat은 내부적인 자료 공유와 외부적인 보급에 사용되는 통합

자료 웨어하우스.이 시스템은 OECD활동의 모든 부문과 기타 국제기구의

공유나 혹은 공표 가능한 자료에 조화되고 플랫폼으로부터 독립적인

접근을 제공.이 이스템은 생산 자료와 메타자료,분석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 그리고 웹,종이 그리고 전자 자료 생산물을 통한 통계 보급을 위한

OECD의 통계정보시스템의 기타 요소와 완전히 통합.OECD.Stat는

다음과 같은 기관 즉 IMF,호주 통계국,뉴질랜드 통계청,영국 통계청

및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사용 또는 평가되고 있음

Ⅳ.소프트웨어 공유에서 OECD의 경험 :찬반양론

19.기구들이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프로젝트에 협력토록 하는 것의

명확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동 모험 시도는 여러 동업 기구의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20.OECD의 관점에서 양자협력의 가장 직접적인 예는 합동 연간 무역

시스템 개발에서 유엔통계처(UNSD)와의 협력임.이 경우에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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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양 기관이 공동의 시점을 갖고 양쪽에서 명확한 구분을 정하는

전반적 활동계획에 동의하도록 함.이것은 개발 작업이 약간 또는 중첩

없이 나란히 진행하고 여러 부분이 매우 적은 추가적 관리 비용으로 제

자리를 잡음

21.StatWorks와 MetaStroe의 경우에 OECD는 원래 갱신된 것과 요청에

따라 신제품을 제공하면서 완성품을 사용하기 원하는 기타 기구에 당시에

완성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음. 단 한쪽(OECD)만이 이

단계에서 개발 작업을 하고 그 결과 낮은 추가 관리비용을 들기 때문에

이제품은 매우 쉬운 것으로 입증됨.이것은 소프트웨어 공유의 경우

이지만 모든 개발이 단지 한쪽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협력이 아님

22.OECD.Stat자료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은

가장 복잡한 협력 시나리오라는 것이 입증됨.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는

IMF에 SIS요소를 제공하였고 그 제품의 개발도 향상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이것이 당초 OECD 밖에서 사용되거나 배치되는 것을 설계되지

않은 복잡한 시스템이기에 상당한 투자가 개발자에 대한 필요한 전문지식

이전에서 OECD와 IMF양쪽에 대한 시간과 노력에서의 상당한 투자가

요청됨.더욱이 양해각서와 양 기구에 합동 IT 프로젝트을 운영하는

업무량에 동의하는 데 있어 상당한 관리 비용 존재.이러한 경험에 이어

우리는 추가적인 개발 파트너가 새로운 요구사항,새로운 우선순위 및

리소싱의 지속적인 추가로 인해 어떤 추가적 개발 파트너도 추가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이런 협력 과정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OECD는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IMF가 이룬 많은 발전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장점 또한 있음

23.OECD는 현재 후속적으로 계속 기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쉽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고 중간의 모든 선택과 더불어 가장 복잡한 개발 파트너의

컨소시엄에서 개발활동과 보급 코드를 협력하는 한 기관의 가장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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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이르기 까지 다른 선택권을 검토하는 것임

Ⅴ.국제기구와 국가통계기관이 개발한 기타 소프트웨어

24.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에 기여하는 통계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많은 여타 기구 존재.이러한 애플리

케이션은 전반적인 활동을 다루기보다 특정 단계의 통계자료 처리과정에

특화되는 경향이 있음.다양한 참여자들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각각의 도구가 특정 필요를 충족하는

전체 시스템의 보충적인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 지는 탐구해야하는 것을

강조해야 함.물론 다음 목록은 결코 완벽하지 않고 단지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시

PC-AXIS

25.PC-Axis는 원래 스웨덴 통계청이 개발한 통계자료 저장,보급을 위한

시스템임.스칸디나비아 통계청들의 컨소시엄이 이 시스템에 대한 모듈 의

추가 개발에 관여해 왔고 이 시스템은 그 이후 통계의 보급을 위해 기타

기구에 의해 폭넓게 채택.현재 몇 개의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전 세계의

약 40개 기구에 의해 사용.이 시스템은 통계 데이터 웨어하우스,인터

넷으로나 혹은 오프라인 미디어로 보급 그리고 고품질의 간행물 생산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모듈 셋을 포함

세계은행 자료플랫폼 소프트웨어

26.데이터 플랫폼(DP)은 세계은행이 그 고객들이 그들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자료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개발한 웹기반 시스

템임.데이터 플랫폼은 경제,금융 및 사회자료 그리고 똑 같이 중요한

메타자료와 같은 양적자료의 사용과 관리를 위한 틀(framework)을 제공.

데이터 플랫폼은 자료를 관리하고,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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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 가능.사용자는 자료를 탐색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즉,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데이터베이스 지도와 도표 생성,내용 생성(보고서,도표,

지도,이들의 결합),자료 보급과 이러한 자료의 웹상에 발간,자료 조직,

내용 관리,엑셀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자료 받음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DP)에서와 웹상에서 보고서,도표 및 지도형태로 자료

관찰 등임

DevInfo

27.DelInfor는 UN시스템을 대신해 UNICEF가 관리하는 인적개발에 관한

자료작성과 보급에 사용되고 전체 UN 시스템에 대한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그것의 특정 목적은 기존 자료를

저장하고,MDG지료의 부족함을 알고,MDG 지표 자료에 대한 유일한

입력점을 제공하고 정보를 보급에 있음

글로벌통계정보시스템의 블록 쌓기

28.다양한 소프트웨어 요소가 아래 표에 요약된 것처럼 상이한 통계

처리과정의 일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

OECDSIS Devinfo PC-Axis WorldBank

원시자료 입력 ×

자료 검증 ×

산출시계열 계산 × × ×

메타자료 관리와 통합 × × × ×

중앙저장소로 출력 × × × ×

보급 × × × ×

시각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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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소프트웨어 개발과 공유에서 증대되는 중요부문은 통계를 전달하고

통계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시각화 도구임.2007년

이후 OECD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에 기여하고 장려할 특정 목적으로

다양한 그래픽과 기타 시각화 도구에 관한 일련의 연간 세미나(2007로마,

2008스톡홀름,2009워싱턴 디시)의 조직을 활성화함.이러한 세미나는

사회 진보측정에 관한 OECD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었고

이는 시각화 도구가 “상당한 변화나 부족한 지식 분야를 강조하는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폭넓고 공유되는 공공의 이해”라는 이스탄불

선언에서 언급한 목표중 하나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30.또한 국제통계시스템 외부의 기관과의 이러한 대화의 촉진 덕분에

많은 중요한 개발이 OECD에서 현재 진행 중.즉,

-OECDeXplorer:이것은 지역통계를 탐색하고 분석하기 위한 웹기반

인터페이스임.이 상호작용적 도구는 사용자로 하여금 관심분야에 대한

선택과 분석을 허용하는 여타 시각적 프리젠테이션과 지도를 결합.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음.

OECDeXplorer의 개발은 OECD와 MikaelJern교수가 이끄는 스웨덴

Norrkoping에 국립 시각분석센터(NCVA)간의 협력의 결과임.NCVA의

개발팀은 도구의 개선하고 OECD가 제기하는 모든 수요에 맞춰

집중적인 활동 지속.OECDeXplorersms많은 기타 통계에 대한 맞춤형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변경 가능.현재까지,“지역개관”(Regions

ataGlance)과 OECD 팩트북 자료의 간행물에 포함된 지역자료

보급에 사용됨

-DataMapper:이것은 자료에 접근하는 직관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의 자료 시각화 도구임.자료는 세계지도나 풀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개별 국가로부터 혹은 지역과 기타 집단에 대한 선택된

자료가 될 수 있음.지도와 도표는 완전히 쌍방향의 것임

-Gapminder/Trendalyzer:이것은 원래 스웨덴의 HansRosling's갭

마인더 기금에 의해 개발되어 구글사가 2007년 3월 취득한 통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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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현재의 베타판은 세계 각국의 발전에

관한 통계와 역사적 자료를 사전 탑재한 플래쉬 애플리케이션임.몇

개의 Trendalyzer소프트웨어의 몇 요소,특히 플래쉬 기반 동영상

도표 장치는 구글 시각화 API의 일부로 일부의 이용이 가능.이

장치는 2008년 이후 “OECD팩트북”자료 보급을 위해 사용해 옴

31.스톡홀름에서 개최된 2008년 그래픽 세미나의 결론중 하나는 통계

청과 국제기구와 같은 통계기구와 연구기관,대학 및 독립기업가간의

합동벤처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음.OECDeXplorer에 대한 OECD와

NCVA간 활동의 성공은 이러한 접근법의 성공을 강조:이 도구는 시계

열과 지역 정보 모두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고 지금 다른 기구들이 이러한 솔루션 공유에 관심 표명

32.OECD는 2008년 스톡홀름 회의로부터 계속 이어서 통계의 시각화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 작업 중.이 그룹은 아이디어의 교환과 새 도구의

개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그래픽 시각화 도구에 대한 2009세미나는

7월 15,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것이고 통계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울 많은 새로운 혁신을 제시할 것임.세미나 기간 중 사회 진보

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후원 하에 Kessler기금이 구축한 네트

워크의 회원간 소프트웨어 공유와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새 웹사이트가

제시될 예정

가능한 다음 단계

33.위의 테이블과 이전 장은 통계의 수집,처리,보급 및 전달용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풍부함뿐 아니라 다른 시도의 더 나은 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간의 가능한 시너지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한 기회를 제시.

다른 기구와 통계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OECD는

이것이 비용 절감 이유와 국제표준의 촉진을 위해서 좋다고 확실하게

믿음.프로젝트 협력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유의 복잡성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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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이 단점보다 크고 이러한 접근법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더욱 널리

채택되고 장려되어야 함

34.명확히 소프트웨어 공유에서 앞으로 나가고 글로벌 통합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과제가

있고 그것은 다음과 같음

-중앙집중관리시스템에서 컨소시엄 접근법에 이르는 공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나리오 발견

-중앙집중관리 소유 소프트웨어나 혹은 공개 소스에서의 선택

-비용복구에 관한 적절한 균형 발견

-어떤 소프트웨어 요소가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후보 결정

35.OECD는 이러한 실행에 관련된 많은 단계에 개입.그것은 어떤

기구와의 협력에도 적용될 표준양해각서를 기초,평가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의 완성 그리고 다른 기구와의 평가연구의

지속적인 장려를 포함

36.OECD는 각국과 국제기구의 투입과 경험을 구함.즉 ⅰ)무엇이

일관된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블록(buildingblock)이 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 ⅱ)그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규칙에 합의 그리고

ⅲ)향후 참여하고 그들 시스템을 공유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채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최소한의 표준의 개발 촉진하기 위함

37.기술적인 측면에서 OECD는 우리가 개발해 온 SIS는 최소 표준의

주요 특징을 알기 위한 좋은 출발점을 제공하고 또한 그것은 국제기구

에서 전통적인 통계 과정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유일한 도구임

38.이러한 활동의 보다 좋은 협력에 대한 가능한 과정의 관리에 관한

현재 국제적인 통계 커뮤니티가 만나고도 함께 하는 몇 개의 중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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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최근 소프트웨어와 방법의 공유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통계정보시스템관리(MSIS)에 관한 UNECE그룹,자료와 메타자료 교환에

관한 OECD작업반,OECD 주관 글로벌 프로젝트와 그의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의 네트워크,IT주제에 관한 유로스탯 그룹 디렉터 그룹을 포함.

이런 작업을 조정하는 가능한 방법은 기존 CCSA(그러나 이 조직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는 비포함)나 혹은 기존 조직의

이용(MSIS같은)

39.활용 가능 자원의 부족을 고려시 우리는 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여타 기관에 의한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이 없도록 해야 함.이 분야에서

더 나은 활동 조정이 긴요하고 또한 UNDATA같은 자료 보급과 전달을

위해 국제기구가 시작한 대규모 시도가 또한 특정 SDMX에서 합의된

표준의 사용을 통해서 완전 통합된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함

40.통계위원회는 다음을 위해 초빙됨 즉,

-보고서를 주목

-이 분야 특히 통계청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소프트웨어 공유 전략에

대해 OECD가 취한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향후 방향에 관한 지침 특히,관리 측면에 관한 지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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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2009/10

통합국제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을 향하여

요 약

1.이 보고서는 아젠다 항목 8의 토론을 위해 호주 통계청이 준비.

2.일부 국제기구가 자료 공표에 대한 새로운 도구와 솔루션을 개발한

반면에 자료 및 메타데이터 교환(SDMX)의 가이드라인을 개발과 자료

공표와 시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사업이 지난 수년간

착수되었음.

3.위원회는 개발 상태를 토론하고 보다 통합된 국제 통계 정보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초빙.

1.중대한 통계 기능을 하는 국제기구와 더불어 호주 통계청은 동일 혹은

비슷한 미션,사업체 모델,통계 설계,구성요소와 의무를 가지므로 국제

통계 사회가 방법,구조,과정,경험과 기술 공유의 오랜 역사는 놀라운

일이 아님

2.일부 사례는 1)SNA 2008,MDG's과 같은 UN,BMP6과 같은 IMF의

틀 형성 2)EurostatMETIS와 같은 틀 형성 과정 3)기술적 접근과

산출물 4)비밀 보호 방법과 원격 접근 자료 저장소 기구 5)통계 자료와

관련 메타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SDMX채택을 포함

3.비록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기구에서 집중 되지만

통계청과 국제기구에서 착수한 많은 최근의 사업은 특히 디지털 정보

세대와 인터넷의 성장을 반영하는 자료 공표 문제에 관심 집중.기구간



- 164 -

자료공유 지원을 위한 도구와 솔루션 개발이 있었으며 현 세대 사용자의

접근 편이성,이해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기능의

제공이 있었음.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준에서 통합된

국제 통계 정보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은 장기 과제라는 사실임

4.이러한 상황은 호주에서도 유사.국가통계서비스(NSS)를 이끄는 ABS의

통합된 호주 통계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념 개발은 초기 단계임.NSS는

호주 국가 및 지방 수준의 정부기관으로 정의되며 보다 정보화된 호주를

위한 풍부한 통계 구축

5.NSS의 개념은 1)일련의 합의된 통계 틀,기준,정책과 자료출처의

통합 2)공식 통계의 통합과 객관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정부,시장,

사업체,및 사회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공유된 가치와 관련 행동 강화임

6.ABS는 NSS측면과 국제적 측면에서 통합 통계 정보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고려하여 왔으나 단일 정답은 없으며 ABS의 관점은 다수의 주요

단계는 성공의 가능성을 신장시킬 것임.첫 번째 단계는 1)통계청 메타

데이터 전략의 조정과 통합 2)기준 개발 3)진보적 수준에서 SW와

콤포넌트의 진정한 공유 달성에 대하여 향후 수년간 달성 가능한 작업에

집중된 토론을 포함

7.ABS는 이미 타 통계청이나 ABS와 관계되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많은 통계 기반 요소와 접근법이 있음을 인지.ABS는 하나의 NSS사업을

선도하며 이 사업을 위해서는 통계 기반과 능력이 필요함을 인식.성공

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나 유연한 구조와 풍부한 도구가 필요한데

독자적이 아닌 협력을 모색하며 장려

8.ABS는 사업 과정 재설계,기술투자와 관련하여 타 통계청과 보다

효과적이고 목적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일부 접근법은

광의로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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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기준과 공개 자료원 접근법의 많은 사용에 대한 통계적 허용

-일반 사업모델과 언어를 향하여 가속화된 사업

-공유된 통계 틀에서 보다 많은 기술 영역 인식

-강한 공조를 위한 고위 관리 수준 지원

-타 통계청과 국제기구의 투자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위한 메커니즘

9.ABS의 아이디어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범주

-통계청과 관련 국제기구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틀,기반,응용에 대한

재고 조사 수행

-통계청에 의한 투자나 재고처분 정보 공유

-"통계적 toolbox"에 대한 UN/OECD가 수행한 사업 점점

-공유를 장려하는 기술사용 고려

-일반 사양서 개발

-공동 사업에 대한 통계청의 메커니즘 형성

-직원 교환 또는 파견 가능성 검토

-통계청 기술직원에게 통합 통계 정보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방법을 토론하는 기회 개발

-공공 지배 메커니즘을 설치하고 공동 사업을 위한 구조 가능성 검토

10.많은 구조적 및 기타 장애가 예상되나 이 보고서에서 토론된 것은

보다 효과적인 공조의 가능서이 있음

-자신의 SW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 감소

-사업의 특정 분야에 대한 보다 집중된 투자 가능

-통합 통계 정보 시스템 출현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기반의 이용

가능성 가속화

11.ABS는 모든 목적을 위한 하나의 솔루션 혹은 모든 조직은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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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솔루션이 있다고 제안하지 않음.아래의 사항이 있는 전반적

시스템을 위한 구조의 개발을 기대

-무엇이 이미 가용한 레버리지인가

- 다른 국제기구가 다른 콤포넌트에 “plugin"허용

- 새로운 콤포넌트와 능력 채택

- 국제기구간 새로운 계획에 대한 협력적 기획 허요

- 콤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로지르는 협력 지원

- 효과적인 end-to-end통합 콤포넌트에 집중

12.이보고서는 주제에 대한 예비 아이디를 나타내고 ABS는 관심여부에

대한 동료들의 견해 표명을 위한 기회를 환영.ABS의 견해는 통계청 및

국제기구 수준의 사용자에게 국제통계사회가 이 과제를 해결한다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

13.토론을 위한 가능한 이슈

-무엇이 우리의 공통요구 인가?

-무엇이 우리의 공통 도전인가?

-협력으로 얻을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이 기회이고 장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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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2009/11

아동복지 측정

개요

1.아동복지 측정에 있어 자료수집 메커니즘과 관련된 윤리 문제 및 기

준인구 특성으로 야기된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개선방법과 OECD 보고

서로부터 얻은 교훈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committee)소집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OECD 아동 복지지표 기본 틀 및 OECD 회원국의 아동 복

지 측정 툴로서 정책적으로 유용성 있는 지표 연구 성과 제시

2.OECD아동 복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발된 아동 복지 기본 틀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측정가능 개념으로서 아동 복지,이론적 분석,경험적

사례 내용과 방법론,OECD 아동 복지보고서에 제시된 관련지표 및 현

실적 한계,부문별 아동 복지지표,관련통계 평가 등을 다루고 있음

3.위원회 회원은 아동 복지지표 기본 틀과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견해,

자료 관련 -자료 품질 및 가용성 견해 등을 피력하고 국가별로 시행되

고 있는 아동 복지 관련 사업과 정책을 보고하며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아동 복지 측정을 위한 제언 및 권고사항 제시 요망

4.아동 복지 측정에 관한 OECD 보고서에서 얻은 교훈은 각국 정책입

안자들의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아동 소득빈곤지표,

교육보건지표 등은 다른 아동 관련 측정 성과들과 더불어 아동 삶의 질

평가에 활용

5.본 보고서는 크게 4대 부문으로 나뉘어,(1)아동 복지 개념,측정 관

련 이론적 쟁점,국가별 비교 경험 사례와 방법론,(2)OECD 아동 복지

지표 기본 틀,측정 분야,현실적 한계,(3)부문별 아동 복지지표,관련

통계 평가,연령별/성별/국적별 아동 복지지표,(4)아동 복지 통계

프로젝트 -2009아동 복지 전문가 자문 (2009.5월),WIKICHILD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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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회원국 아동 복지 개요

6.표1은 정책중심의 아동 복지 측정을 나타내고 있으며,물질적 행복,주

거/환경,교육적 행복,보건,위험 행동,학교생활의 질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간 비교 제시.위 6개 분야는 각각 수개의 핵심지표들로 구성되며,

색깔과 수치로 국가별 현황 표시

-예를 들자면,밝은 회색 -OECD 지역 평균 이상,짙은 회색 -

OECD지역 평균 이하,흰색 -OECD평균,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아동

행복 성과 달성 의미.

-이러한 6대 부문 비교를 통해 국가간 성공/실패의 명확한 비교가

가능하고,국가별 취약부문을 용이하게 밝힐 수 있으며, 상대적 선두

그룹과 후위 그룹 간 비교가 가능

아동복지 분석

7.아동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서,통일된 측정 방법은 현재 없으며,

(첫째)행복은 다차원 개념으로 다양한 삶의 양상들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거나 (둘째)아동들에게 직접 그들의 행복에 관해 물어보는

방법이 아동 복지 정의와 측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2가지 접근법

8.현재 아동 복지는 ‘정신적,심리적,신체적,사회적 단면을 아우르는

다차원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아동 빈곤 또는 물질적 박탈과 같은

물질적 측면이 결여

9.최근에 Ben-Arieh& Frones는 ‘아동 복지는 광범위한 삶의 질을

일컫는 것으로,경제적 여건,친구관계,정치적 권리,개발기회 등을

아우르며,아동 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측정은 웰빙과 연관성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정의.이러한 접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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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스스로의 복지에 대해 표현하게 하며,일부 삶의 단면과 지표를

들어 평가하는 것을 방지

10.OECD 보고서는 이러한 다차원적이며 정책적으로 유용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아동들이 자신의 주관적 행복에 관해 적절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한,자료와 이론의 실질적 한계는 있음

아동복지 측정의 이론적 분류

11.아동복지,오늘과 내일;미래를 위한 인적자본과 사회기술 축적에

초점을 맞춰온 발전론자 관점에서 아동복지는 ‘well-becoming'일 터이나,

아동 권리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OECD 보고서에 인용된 지표들은 아동 미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18세 이하를 ’child'라 규정하고 있는 유엔 정의를

감안할 때,인생의 1/3을 아동으로 보내게 되므로 현재 행복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됨

12.아동 복지,긍정적 측면에서의 측정과 부정적 측면에서의 측정;어떤

이들은 빈곤아동 복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아동 복지를 긍정적인

연속변수로 인식하는 이들도 있어.역사적으로 어린복지 측정은 문제행동,

심리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집중한 ‘결함적 접근법’으로 효율성,

평등과 같은 정책적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아동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 힘과 능력에 대한 측정을 누락할 위험이 있음

복지측정에 아동 참여

13.국가간 비교:아동 복지에 관한 국제비교 시도는 UNICEF아동복지

보고서가 대표적으로,다차원 지표 접근법 이용.(표2)자료 부족으로

오스트레일리아,아이슬란드,일본,대한민국,룩셈부르크,멕시코,

뉴질랜드,슬로바키아,터키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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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스웨덴이 가장 상위 그룹이면,영국,미국은 가장 하위 그룹

-이러한 조사가 선진국 아동 복지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갖게 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파악하게 됨

.영역별로 필요한 지표 구성에 대한 분석이 없어

.보건/소득/교육 등 분야별 복지 측정일분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측정 부재

.적합한 (측정)이론 부재로 지표와 영역별 가중치 사용

.자료 적시성이 낮고 국가별 개념 격차 상존

아동 복지 지표 선정

14.6대 부문;어린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 물질적 행복,주거/환경,교육,

건강(또는 보건),위험행동,학교생활의 질 등 6대 부문 선정

-지표 선택;6개 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지표를 선별하였으며,

지표 선정 기준은,

.가족이 아닌 아동 중심의 분석 (아동 빈곤,행복)

.가능한 한 최근(또는 최신)지표 선정

.표준화된 자료 수집에 의한 지표 선정 (국제비교 가능한 행정자료,

통계조사 자료 등)

.0세 -17세 인구 대상의 지표 선택

.가능한 한 전 OECD회원국 포함하는 지표

.부문간 상호보완성 있는 지표 선택 -한 지표가 특정 연령/범위/

시기를 대상으로 할 경우,다른 지표는 이를 제외한 연령/범위/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 선택

.(표3)-21개 지표

-현실적 한계

.위 표에서 보듯 많은 지표에서 국가별 정보가 부족하며,21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만이 전체 회원국 비교 가능.

.또한,출생부터 17세까지 아우르는 지표는 7개뿐이었고,태아/영아/

유아/어린이 관련 지표는 없거나 매우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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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OECD아동 복지지표

물질적 행복;아동의 물질적 행복 측정을 위해 평균소득,소득빈곤,

교육기회박탈 3개 지표 선정.

.평균 소득;도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미성년 가족의 평균소득은 국가

별로 격차가 있으며,이는 1인당 GDP격차를 반영.하위 국가는 터키

/멕시코,상위 국가는 미국/룩셈부르크로 하위 국가보다 6-7배 높아.

.아동 소득빈곤;전체인구의 평균 가족소득의 50%를 이하 가족의 미성

년 비율로 작성되었으며,국가별 격차가 매우 커.미성년 빈곤비율

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40명당 1명이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반면,미국,폴란드,멕시코,터키의 경우 5명 이상당 1명이 빈곤상태.

.교육기회박탈 (또는 교육격차);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측정하는 지표로,

8개 필요 자원 가운데 4개 이하 항목만을 갖는 교육박탈 상태는 15세

청소년이 가장 심각.8개 필요 자원(또는 항목)은 공부할 책상,조용한

장소,학교숙제를 위한 컴퓨터,교육용 소프트웨어,인터넷,계산기,사전,

교과서 등.아이슬란드/독일의 경우,200명 가운데 1명이 교육박탈

상태에 있는 반면,멕시코/터키의 경우,10명 가운데 1명이 교육박탈

상태에 있어.(멕시코의 경우,아이슬란드보다 아동이 교육박탈 상태에

놓일 확률이 34배 높아)또한,미국,일본은 높은 가족 소득에도 불구하

고,상대적으로 교육박탈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거 및 환경

.과밀;가구내 거주자 수가 부엌과 목욕탕을 제외한 가구별 방 개수보다

많을 때,과밀로 정의하며,OECD모든 회원국에서 10명당 1명 이상이

과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체적으로,3명의 OECD

아동 중 1명은 과밀한 환경에서 거주.네덜란드/스페인은 낮은 반면,동

유럽을 포함한 그리스,이탈리아는 매우 높음

.주변 환경수준;가정/지역 내 소음,먼지,오염,쓰레기 등을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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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평균 4명당 1명의 아동이 열악한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오스트레일리아 및 북유럽 국가는 양호한 반면 (1-2명

/10명당),네덜란드/독일은 1/3이상의 아동이 열악한 주변 환경에 노출

-교육

.교육 성취도;다른 지표와 비교할 때,국가별 교육성취도 편차는 상대

적으로 낮아.상위 그룹은 핀란드,대한민국,캐나다 등이었고,그리스,

이탈리아,멕시코는 하위 그룹.핀란드,대한민국,캐나다가 교육면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로 나타난 반면,체코,멕시코,이탈리아는 가장 불평

등한 것으로 나타나.교육 불평등과 국가별 평균 교육성과는 상당한

상반관계에 있어,높은 교육성과는 낮은 교육 불평등과 밀착된 연관성 가짐

.NEET지표;정규교육과정 이후,취업이나 상급교육을 받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한 지표로 12명 중 1명이 NEET에 속하며,5개 회원국은

이들의 비율이 전체에서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15-19세,스페인,

영국,이탈리아,멕시코,터키)폴란드,핀란드,노르웨이,네덜란드는

4% 미만으로 낮은 반면,터키는 네덜란드의 12배 높아.통상,남성의

NEET비율이 높으나,일본,뉴질랜드,멕시코,터키는 여성이 더 많음

*NEET-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구직 의사가

없고 취업/교육도 받지 않은 젊은이들

-보건 안전

.영아사망률;대부분의 회원국 영아사망률은 낮거나 매우 낮은 편으로,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은 최저 수준의 영아 사망률을 기록한 반면

(1000명당 2~3명)멕시코와 터키는 상당히 높아.터키의 경우,아이슬

란드의 10배에 해당하는 등,상위국과 하위국간 편차가 큼

.저 체중아 출산율(low birthweight);저 체중아 출산율은 북유럽 국가가

가장 낮았으며,낮은 영아사망률을 보였던 일본은 높은 저 체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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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나타내.터키의 경우,전체 신생아 가운데 10%이상이 저체중아인

것으로 나타나.다른 지표와 비교할 때,저 체중아 출산은 국가별

편차가 작음

.모유수유 시도율(breastfeedinginitiationrates);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모유 수유 시도율이 50% 이상.서유럽 국가 -벨기에,

프랑스,스페인 및 아일랜드는 낮은 반면,북유럽 국가 (98%이상),

멕시코,터키 등이 높아.동유럽 국가(헝가리,슬로바키아)예방접종(홍역,

백일해)율은 98%이상이었고,멕시코,터키또한 양호(90% 이상)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85%이하로 나타남

.신체 활동(량);참조기간(주)동안 신체활동량을 조사대상자를 통해 직접

조사.국가별 순위는 조사대상자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슬로바키아는

조사대상 전 연령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났으며,프랑스는 여자 어린이의

신체활동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

.아동 사망률;도표17은 100,000명당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으며,연령에

대해 U자 형태.룩셈부르크가 가장 낮은 아동 사망률을 보인 반면,

주변국가인 벨기에는 두 번째로 높아.잠재적 정신건강지표인 청소년

자살률의 경우,뉴질랜드가 가장 높고,그리스가 가장 낮아.모든 국가

에서 남자 청소년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높음

-위험 행동

.음주 흡연;OECD 국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율은 다른 지표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흡연율은 10% ~30%로 여성이 약간 높아.(슬로바키아,

폴란드,핀란드,덴마크,스위스,이탈리아 제외)음주율은 모든 국가

에서 13-15세가 가장 높았고,캐나다,아이슬랜드,노르웨이,스페인,

영국의 경우,여성 음주율이 높음

.10대 출산율;멕시코,미국,터키의 10대 출산율은 OECD 평균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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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 반면,일본,대한민국,스위스,네덜란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10대 출산율의 국가별 편차는 매우 높아,멕시코의 경우,일본의 20배에

가까움

-학교생활의 질

.집단 괴롭힘;정신적/신체적 괴롭힘,따돌림 등 괴롭힘의 유형이 포괄

적이고 정의가 광범위해 이라,국가별 특징 및 유형에 대한 국가간

비교가 쉽지 않아.집단 괴롭힘의 국가간 편차는 큰 편으로,터키,

그리스 높은 반면,북유럽국가,스페인,이탈리아,체코,헝가리는 낮게

나타남

.학교 만족도 (childrenwholikeschool);학교 만족도는 주관적일 수

있으나,이를 측정함으로서 정부의 관련 정책 -환경,교과과정,규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집단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터키 아이들의

학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난 유일한 국가.체코,이탈리아,슬로바키아,

핀란드는 5명 가운데 1명 미만이 학교 활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남

16.본 보고서는 아동 복지의 국가간 비교를 위한 새로운 틀을 선보였고,

국가별,성별,연령별,출신국적별로 구분하여 제공.모든 국가에서 아동

삶의 개선 여지가 있어,본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정부 역할의 이해를

돕기 위해,아동 연령별/여건별 사회적 지출,빈곤가족을 위한 세금,

복지제도 관련 내용도 제공

-현재,OECD사회정책국은 아동 복지 측정과 점검을 위해,아동 복지

전문가 자문회의 (2009.5월)및 Wikichild프로젝트 등 수행

-아동 복지전문가 자문회의;OECD,UNICEFIRC,EC 공동 주관

으로 실시되며,관련 정책 점검을 위한 자료셋 개발이 목적.아동

복지와 관련된 개념,방법론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험,견해를 광

범위하게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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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child;위키차일드는 아동 복지 연구와 데이터 제공을 위한 온

라인 허브로 관련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2009

아동 지표 회의 (InternationalSocietyforChildIndicators,2009,

11월)에서 공식 착수 예정.OECD 사회발전측정 글로벌 프로젝트의

온라인 플랫폼인 Wiki-progress아래 Wikigender와 함께 서비스할

계획. Wikichild 관린 컨소시엄; OECD사회정책국, UNICEF

Innocenti연구센터,ISCI(InternationalSocietyofChildIndicators),

오클랜드 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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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RD(2009)2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워크숍 결과 보고

□ 워크숍 개요

◦ OECD주관 :2008.5.5-7

-목적;마이크로데이터 접근 요청 증가에 대한 국가통계기관의 대응,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논의

-참가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네덜란드,뉴질랜드,스웨덴,영국,

Eurostat,OECD

□ 국가별 현황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정책이 ‘위험회피’에서 ‘위험관리’로 변화

◦ 국내법 등의 이유로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해외 연구조사자의 접근

불허

◦ 국가간 마이크로데이터 정의 또는 관련 어휘 격차 상존

◦ 국가간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에 관한 법적 허용 기준 차이

-일부국가의 경우,기본적인 자료접근을 모두에게 허용하는 반면,일부

국가는 특정 이용자의 자료 접근을 원천 봉쇄.

◦ 국가간 자료모델 격차

-식별 불가능한 자료접근 허용 국가,식별 가능한 자료접근 허용 국가

◦ 접근 허용 방법 격차

-일부 국가는 자료의 원격접근을 원천적으로 허용하는 반면,일부

국가의 경우,원격처리시스템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 접근 허용

◦ 다양한 보안정책

-전용 소프트웨어,보안 네트워크,자료센터 등

□ 향후 계획

◦ 참가국 모두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국제기준 개발에 동의

◦ 장단기 로드맵 개발 합의

◦ 작업반 구성 (비공식,잠정적으로 호주통계청이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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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회의 의제

◦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수집용 웹사이트 개설

◦ 공식통계연구회 저널(SJIAOS)에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관련 내용 수록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공통 인터페이스 개요 작성 (이점,비용 등)

◦ 마이크로데이터 통계비밀보호용어집 관련 정의 표준화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들이 이용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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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RD(2009)5

OECD 산업별 생산성 Database(PDBi)

요 약

1.OECD는 2004년 생산성을 생산하였으나 총 경제에 대한 측정과 가장

일관성을 담보하며 자본측정에 대한 개정된 OECD 매뉴얼에 일치하는

산업별 새로운 조화 생산성 측정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초 OECD

통계국과 과학 및 기술,산업국이 합동으로 산업별 다변량 생산성(MFP)

측정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

2.MFP에 대한 주요 측정이슈는 자본투입,산업별 감가상각,노동 투입

이며 완정경쟁의 가설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하여 생산된 자료를 OECD

DB에 등재

3.위원회는 OECDPDBiDB특히 EU-KLEM DB와 상호비교하며 개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 주도록 초빙.EU-KLEM DB는 현재 Groningen

대학이 유지하나 Eurostat에 의해 제도화 되는 과정 중.

□ 배경

1.생산성은 경제성과 측정의 중심으로 OECD는 오랫동안 경제분석에

사용하여 왔으며 2004년초 생산성 DB공표.생산성 측정은 1)통계의

공통 개념과 접근법을 구축하기 위한 관념적인 작업 2)현존 자료의

평가와 개선 3)점검으로서 경제분석 및 자료 품질의 비직접적 시험의

3개축으로 구성

2.2008년 초 OECD 통계국과 과학 및 기술,산업국이 합동으로 산업별

다변량 생산성(MFP)측정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측정은

OECD구조분석 DB(STAN)에 저장.사업의 목적은 OECD생산성 D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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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총 경제에 대한 측정과 가장 일관성을 담보하며 자본측정에 대한

개정된 OECD 매뉴얼에 일치하는 산업별 새로운 조화 생산성 측정의

구축임

3.MPF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격과 산출량에 대한 정보와 노동

및 자본 투입의 가격과 물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는 자료 이용

가능성과 측정문제를 증가시킴.이 보고서는 향후 작업에 대한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명확한 단계의 개요를 수록.이 사업의 목적은 불완전

경쟁과 규모에 대한 경제의 존재를 고려하기 위한 것임

□ 주요 측정 이슈

자본투입

1.자본 투입의 측정은 산업별 투입과 자산형태(현금,물량)에 대한 완전한

시계열 부족에 의해 제한을 받음.따라서 PDBi에서 자본투입은 산업별

자산에 대한 순 자본량에 한정

2.주된 측정 이슈는 순자본량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기 자본

량과 관련.OECD매뉴얼은 여러 대안을 제안

산업별 감가상각

1.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업별 조화 감가상각률이 방법론의 핵심 요소.

현재 감가상각률 추정은 일부 제한된 국가에서만 가능.EU-KLEMSDB는

자산과 산업별로 감가상각률을 제공.EU-KLEMS감가상각률은 현재의

OECD생산성 DB의 감가상각률 추정치의 합계와 맞추기 위해 계산

2.단일산업 감가상각률은 가중평균방식을 사용.가중치는 OECD생산성

DB 자본량 비중임.제조업의 상각률은 국제적으로 비슷하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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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국가별로 차이.감가상각률은 산업별로 국가별,시기별로 변화

노동투입

1.노동 투입의 가격과 물량은 생산성 측정의 핵심 요소.근로시간이

노동투입으로 선호되나 모든 통계청이 산업별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STAN DB가 산업별 근로시간의 주요 출처로 사용.노동 투입으로서

임금은 피용자를 총고용자수로 나눈 평균 임금

□ 완전경쟁의 가설로부터 탈피

1.Solow 잔차는 완전경쟁과 규모에 따른 일정한 보상의 가정하에 MFP

성장의 비편의 추정으로 보여질 수 있음.그러나 추정된 mark-ups가

완전경쟁의 가정을 떠났음을 함유하는 증거가 있음.따라서 이 사업의

중요 부문은 생산성 측정에 불완전경쟁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임

2.편의에 대한 MFP성장률의 수정은 완전경쟁 가정이 완화되었음을

나타냄.연도에 따라 불완전경쟁을 위한 조정은 MFP성장률에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결론 및 향후 진로

1.위원회는 OECDPDBiDB특히 EU-KLEM DB와 상호비교하며 개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 주도록 초빙.EU-KLEM DB는 현재 Groningen

대학이 유지하나 Eurostat에 의해 제도화 되는 과정 중임

2.이러한 바탕에서 PDBi는 ICT와 비ICT에 대한 자본투입으로 개발될

수 있음.또한 OECD 생산성 DB와 PDBi간 일관성 방법과 노동분포

변화의 측정 개발로 주거 분야의 생산성도 측정.중요한 단계는 중간재

투입 측정의 개발과 부가가치에서 총생산으로 이동한 것을 꼽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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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경쟁하의 MFP추정 또한 규모에 대한 불완전보상에 별도의 추정

치를 가짐으로써 개선 수 있음

3.생산성 측정에 대한 OECD워크숍 또는 회의가 통계위원회와 생산성과

관련 있는 OECD타국의 후원으로 2010년 조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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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ACS(2009)6

OECD 확대 ;회원가입 현황 보고서

□ 개요

본 보고서는 OECD 확대를 통계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신규가입 국

대상의 통계 행동계획 (2008년 통계위원회 승인),가입 신청국의 통계체계

및 진행 상황 등 제시

◦ OECD확대 배경

2007OECD 각료이사회는 OECD 회원국 확대를 결의하고,칠레,에스

토니아,이스라엘,러시아 및 슬로베니아의 신규 가입과 비회원국인 브

라질,인도,인도네시아,중국 및 남아프리카의 참여 확대 등을 논의하

였으며,국가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가입 국가의 회원 자격 등을 OECD

위원회 및 기타 국제기구들과 논의

□ 가입 신청국가 통계체계 검토

◦ 검토 분야

-통계관련 법적,제도적 틀;관련법률,제도,정책

-자료 품질 ;국제비교 가능성

-자료 부합(또는 통일성,integration);OECD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가능성

*국민계정,금융통계,기업통계,기업 등록부,국제 상품/서비스 무역,

국제수지,PPP,생산/수요 지수,기업동향,소비자 설문조사,단기경제통계는

핵심 검토분야이며,기타 농업통계,교육/에너지/환경/국제투자/연금/

인구/고용/세액/IT,연구개발,과학기술/관광 통계분야의 국가별 검토

결과도 CSTAT보고에 포함될 예정

□ 통계측면에서 본 가입 검토 보고

◦ 1단계;법적,제도적 통계 틀 검토;2008.3~2009.6

-검토 기준;유엔 공식통계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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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대상;가입 신청국의 국가통계기관 및 국제기구(IMF,Eurostat)

제공 자료

-공식통계 기본원칙 준수에 관한 요약 평가서 작성

◦ 2단계;자료 품질과 통합성(또는 통일성)평가;2008.3~2009.7

-평가 대상;실제 자료,관련 메타데이터,OECD 기준에 합치하는

자료의 지속제공 능력

-활용 자료;시계열 범위,주기,개념,방법론,정의,분류체계,국제

보고서,국제 평가보고서 등

-자료 수집 방법;인터넷/이메일 설문조사,면접조사 등

*특별한 경우(국민계정)를 제외하고는,담당자가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함이 없이 인터넷과 이메일로 자료 수집/조사

-평가 종료일;칠레(2009.6.15),에스토니아(2009.5.18),이스라엘

(2009.6.8),슬로베니아(2009.5.4),러시아(2010예정)

◦ 3단계;전문가 검토 보고;2009.5~9

-가입 신청국가별로 각 2개 회원국의 통계 전문가가 전반적인 통계

체계에 관한 검토 의견 제시

-칠레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2009.5~9)

-에스토니아 -폴란드,덴마크 (2009.5~9)

-이스라엘 -미국,Eurostat(2009.5~9)

-러시아 -영국,대한민국 (미정)

-슬로베니아 -스페인,네덜란드 (2009.5~9)

◦ 4단계;CSTAT결론;2009.10~12

-CSTAT는 3단계에서 가입 신청국(칠레,에스토니아,이스라엘,슬로베

니아)대상으로 독자적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3차 OECD 세계포럼

(2009.10.26,대한민국,부산)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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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STAT/RD(2009)6

2007-2008프로그램 이행 보고서

□ 개요

◦ OECD 각 위원회 성과 보고를 위한 프로그램 이행 보고서(Program

Implementation Report)로 PWB 개혁 패키지의 일부.PIR은 OECD

성과기반 관리체계의 핵심 요소

-2003년 성과에 근거하여 제 1차 PIR작성(2004),-2005.제 2차 PIR

작성(2005),PIR 매커니즘 점검(2006),제 3차 PIR 작성(2007),제 4차

PIR(2009)

□ 목적

◦ PIR3대 목적

-사업계획예산 보고 감독;예산지출,정책 품질,시의적절성 등

-정책 평가

-성과개선을 위한 학습 도구

◦ PIR구성

-(정책)품질 및 영향력/잠재적 영향력 조사

-성과 및 예산 보고

◦ 2007-8품질 및 영향력 평가

-전자조사 활용 (품질 및 영향력 평가,조사결과 취합,성과 및 예산결과

보고 등)

-회원국이외,옵저버 국가,가입신청국,비회원 참가국 등 모두 참여

◦ 2007-8성과 및 예산 보고

-예산위원회,기타 위원회,이사회의 사업성과 및 할당 예산 적절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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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와 PIR

◦ PIR의 본래 목적은 각 위원회 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위원회

자체평가는 아니므로,각 위원회는 PIR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 단,OECD 이사회는 다음 사업계획예산 제출이전 위원회들과 함께

최종 PIR내용 검토

◦ 또한,이사회는 각 위원회에 현재 사업계획예산 이행,중간결과,관련

재원 이용의 주기적 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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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7차 UNECE 통계기관장회의

1.공식통계 작성시 모델링,예측,시나리오 작성/186

(라트비아 통계청 사례)

2.통계작성기관의 예측과 정책분석(노르웨이 통계청 사례)/197

3.공식통계작성시 통계청 개입의 한계 :무엇이 공식통계

기본원칙과 공존 가능한가?(UNECE)/204

4.사업체 고유번호 소개(스위스 통계청)/213

5.연구,개발 및 혁신통계 현황:혁신통계 측정에 따른

도전과 과제/219

6.주택통계 심층검토/224

7.노동비용 측정/228

8.간소화된 사업체 정보 :행정자료에 기반한 고품질 통계

생산가능성/236

9.행정자료에 역점을 둔 기업체통계(슬로베니아 사례)/243

10.외국계 기업구조와 사업에 관한 통계작성시 행정․통계조사

자료이용 과제/251

11.통계공표 및 전달관련 이슈/255

12.통계 연구조사 목적으로 실시된 자료통합 비밀보호 원칙 및

가이드라인/263

13.국제인구이동 자료제공 및 이용 가이드라인 :송출국의 인구

이동 자료개선 목적/268

14.범죄피해자 조사 매뉴얼/273

15.유럽통계기관장 의장단 회의보고서/276

16.유럽통계기관장 차기 의장단 선출/281

17.유럽통계위원회 사무국 회의보고서/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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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24

공식 통계 산출시의 모델링,예측,시나리오 작성

(라트비아 통계청 사례)

요 약

유럽통계위원회 2009년 총회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자료 산출을 위한

전문적 자치권의 균형 원칙과 책임”(Balancingpriciplesofprofessional

autonomyandaccountabilitywiththemandatetoproducerelevant

data)을 토픽으로 할 것을 2008년 6월에 선정.위원회를 대신한 통계국은

2009년 2월 미팅에서 세미나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았고 논의를 위한 기초

노트를 준비할 것을 라트비아에 요청하였음.

노동시장예측과 같은 전통적으로 공식통계 활동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는 활동을 수행하는 라트비아 중앙통계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

Ⅰ.소 개

1.이 리포트는 전통적으로 통계활동으로 여기지지 않는 활동들에 대한

라트비아 중앙통계국(CSB 라트비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론과 실제에서,국가 통계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실제 로,대부분의 통계 기관들은 주제별,기능별로 구성되지만

주로 두 가지 의 조합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공식 통계 생산은 국가

통계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다른 국가 통계 기관의 서류들을

보면,문서의 저자들 이 국가 수준의 공식 통계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는 걸 알 수 있다.공식 통계는 주

정부의 시스템과 독립 통계사무소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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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비통계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공식

통계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시스템에서 같은 업무가 통계적인지 공식 통계에 상응 할 수 없는

활동인지 논할 수 있음

2.라트비아에서는 오랜 기간 노동 시장 예측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부 문서와 데이터 사용자의 의견을 강조해왔다.2007년까지,노동

시장 예견 업무를 주로 하는 지정된 정부 단체가 없었고,일부 몇 개

리서치만 있었으며,단편적 정보들만 얻을 수 있고,예측 모델의

유용성만이 평가되었음

3.공식 통계의 모든 통계 정보들은 내각 규정에 따라 매년 승인된 국가

통계 정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노동시장예측은 2008년 까지는 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아니었다.CSB 라트비아는 노동시장예측을

수행하는데 동의하였고,제한된 인적․재정적 자원이 유효한지 객관적

으로 국가의 필요를 측정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기능은 국가 통계

기관의 기초 활동으로 여기기지 않는다.확실히,이해관계에 대한 분쟁

위험은 이 때 처음 발생한다.한편, 통계기관은 이러한 프로세스의

기초 데이터 소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사용자

로서 역할을 한다.CSB라트비아는 정부나 일반 대중에게 결과 발표나

분석에 대해서는 경제부와 책임을 나눔으로써 위험을 완화시키려 한다.

생산된 결과는 통상의 공식 통계와는 다르며,이는 단순한 숫자를

추정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소국에서는 그 위험이

더 크다.고위험은 정치적 사용과 관련되며,분석은 특히 현재 경제

위기의 조건이 되기 때문

4.결과에 대한 통계기관의 책임을 강화하해야 한다.왜냐하면 서로 다른

기관과 리서치 단체와 서로 다른 데이터가 연관되고 통계생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UNECE에 의해 채택된 UN

practicecode(European Union CodeofPractice)와 UN 공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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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칙 (UN FundamentalPrinciplesofOfficialStatistics)은 어느

것도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이 같은 상황은

결과의 사용 가능성이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5.이러한 측면과 위험 가능성에 대한 영향은 이러한 기능이 수행되기

전에 짐작할 수 있다.상황 분석은 구체적인 데이터의 편차 가능성과

질적인 측면에 관해 데이터 사용자에게 알려줌으로서 생산 신뢰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6.그 결과, CSB Latvia는 독립적인 부서인 Statistical Scientific

Research(통계 과학리서치)를 CSB조직 내에 설치했다.이 부서의

주요 활동 방향은 현재 폐지부서인 라트비아 통계 리서치 학회로부터

인수받은 노동시장 예측과 비즈니스 경향 조사 등

Ⅱ.노동시장예측 -라트비아 국가통계의 기능

7.라트비아 노동 시장 예측은 여전히 발전단계에 있다.라트비아 예측

시스템 발전의 첫 번째 단계는 라트비아 대학이 연구 파트너인 발전

프로젝트 학회와 연계해 수행한 “노동시장의 공급 및 개선 선택사항

분석에 관한 장기 예측시스템 리서치”이다.이 리서치는 유럽연합

조직펀드의 국가 프로그램인 ‘노동시장리서치’의 ‘복지부의 리서치’

프로젝트 범위 안에서 행해졌다.이 리서치의 주요 목표는 노동력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라트비아 노동시장예측에

대한 예측 방법론과 분석력을 발전,창조하려는 것이다.새로운 학술적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개발하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리서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복잡하다.새로운 IT

솔루션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견의 결과를 주 사용자를

확인시키고 마지막으로 현 라트비아 경제상황에 가장 적합한 예측

툴을 선택하는 것이다.그 결과,두개의 노동 시장 예측 툴이 개발되

었고,하나는 단-중기 예측이고 다른 하나는 중-장기예측이다.리서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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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면,모든 결과는 경제부에 넘겨주고,경제부의 대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문가나 관찰자 입장에서 또한 리서치

프로세스에 참가하도록 함

8.라트비아 CSB는 경제장관의 감독 하에,중장기 노동 시장 예측을

책임지고 있음

9.그러나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점차적으로 노동 시장의

새로운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예측은 중장기 뿐 아니라,단기에 대해서도 필요

10.라트비아의 단기 노동시장 예견에 대한 주요 책임 기관은 State

EmploymentAgency(국가고용처)이다.그들의 예견은 고용주의

온라인 질문지와 리서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라트비아

노동 시장에 존재하는 결원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한다.이러한

예견의 주 목표는 다음 12달 동안의 어떠한 직업 및 자격조건의

고용인 수요를 결정하고,결원을 확실히 하며 노동 시작 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비록 국가고용처가 단기 예측을 발전시키고,이러한

예견은 CSB라트비아에 의한 단기 예측과 겹치지 않는다.왜냐하면

서로 다른 방법론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

11.CSB라트비아는 이러한 활동이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얼마나 잘

조직적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단기조사를

실시했다.13개국으로부터 받은 답변들을 기초로,연습 지식,사용된

데이터 소스,조직적 프로세스와 적용된 방법들을 얻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별한 리서치 기관이 노동시장예측을 책임지고

있었다.오직 스웨덴에서만 라트비아와 마찬가지로 중앙통계국이 노

동시장예측을 행하고 있었다.다른 점은 스웨덴의 노동시장예측의

전통 관례에 의하고 있었고,라트비아는 좀 더 발전된 단계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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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현재 CSB라트비아가 사용하는 단기 및 중기 예측 모델의 기본은

스웨덴 공공 고용서비스를 적용한 것이다.라트비아의 경제상황에

적용된 모듈은 장기 예측 모듈을 제거한 후 중기 예측 모듈로서

보충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중장기 예측 모델은,모든 예측지표가

15개 경제 섹터에서 제공받고 35개 직업군으로 총계됨

13.이때의 모델은 예측용이 아니다.이것은 주로 시계열의 불충분한 경선

때문이며,예측 오차의 주요 원인이 된다.그러나 지난 세월동안

예측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해져 가고 있다.현재 모델에서 입력

데이터는 1997년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시리즈로 제공되고 있고,

이것은 데이터 시리즈가 예측하는데 너무 짧다는 뜻이다.현재 상황을

참작해 단기 노동시장 예측 모델의 개발에 투자 및 할당한 시간은,

CSB라트비아가 라트비아 단기 노동시장 예측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이미 한번 개발된 대체 버전으로서

새로운 모델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14.그러나 CSB 라트비아의 주요 업무는,통계과학리서치의 노동시장

분석섹션으로 중장기 노동시장 예측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임

15.첫 번째 임무는 라트비아 대학 연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연

구하는 것이다.중장기 예측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필요한 프로

그램을 설치하고,동적최적화 모델을 이용해 오차생산을 방지하고

민감성 결정모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

16.중장기 노동시장 예측 모델은 3가지 상호 일관성 있는 모듈로 구성됨

-사회 모듈(인구통계학,이주,교육)

-경제 모듈(생산성 변화,경제 섹터의 발전)

-노동시장 모듈(노동력 수요와 공급,노동비용)

노동력 수요적 측면은 경제 섹터의 발전과 생산성 성장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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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노동력 공급 측면은 경제 활동 인구의 수에 변화가능성과

7세 그룹들에 대한 인구학적 예견에 의해 결정된다.동적 최적화

모델은 다른 성장 시나리오의 검증을 얘기한다.동적 성장 시나리오,

완만한 성장 시나리오,약 성장 시나리오가 있다.예측은 중기 (5년)와

장기 (15년)로 미래 노동시장에 대해 예견한다.정확한 예측을 위해

서는,노동력 공급과 수요간 불일치에 대한 주요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인구학적 상황,경제 섹터의 개발,노동력 이주경향,교육

시스템,변화와 기타 요소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시간 등이 노동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임

17.15가지 경제 섹터(NACE분류)에 대한 동적 최적화 모델이 제공한

결과 와 예측은 35가지 직업 그룹으로 총계된다.직업 그룹의 총계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예측 결과의 주 사용자인 교육과학부와

함께 실시되었다.모든 직업은 관련 교육 분야를 고려하고 전문적인

자격요건이나 학습기간에 따라 분류되었다.직업 그룹에서 직업을

나누는 것은 현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직업 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35개 직업군은 라트비아 공화국의 직업

분류표에 따라 4자리수로 직업을 표시하고 있다.처음에,모든 직업은

120개의 직업군으로 나눴으나,후에 37개 그룹으로 그리고 현재 모든

데이터는 35개 직업 그룹으로 구분되며,심지어 18개 그룹으로까지

집약된 버전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그룹과 집계 원칙은 다른 국가

들이 사용한 것과 일치하지 않으며,이것은 유럽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임

18.중장기 노동시장 예측 모델 발전의 다음 단계는 해당 변수를 새로

고쳐 다른 모듈로도 사용가능 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중요한 측면은

지역상황에 맞는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기

위해 타당한 데이터와 지역적 차원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경제

상황은 라트비아의 다른 지역들을 다양하게 나누기도 한다.특히

실업률이 타 지역,특히 수도권에 비해 훨씬 높은 동부지역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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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다른 주요한 점은 전체 경제,특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이주에

대한 계산이다.주 문제점은 이민에 관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점

Ⅲ.사용가능한 데이터 소스의 조화

19.예측 시스템 개발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유효한 입력 데이

터의 공급이다.노동 시장 예측 시스템의 데이터 소스를 분석하는

것은 통계 기관은 각국의 주요 데이터 원천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각국의 통계기관은 노동력조사,인구센서스,국민계정 및 다른

지표들을 제공한다.각국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선택된 예측방법에

따르면,공식 통계에 적용되는 다른 데이터 수집방법은 고용주

조사나 기사업체 표본조사 등이 있음

20.CSB라트비아는 다양한 예측 단계에 사용되는 가장 필수적인 데이터

주요 원천이다.사용이 거의 없는 기관으로는 국가 고용처와 교육과

학부가 있다.그러나 미래에는 다른 샘플링과 방법론 때문에 발생하는

예측결과의 편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초기 단계에는

라트비아 대학의 리서처들은 예측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고용주와 고용인들의 서베이로부터 데이터를 사용했다.각각의 리서

치는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필요하지 않았다.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필요한 질적 수준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트비아에서

CSB는 중장기 노동시장예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측 모델을 위한 거의 모든 필요한 데이터들의 공급의 기초가 됨

21.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데

이터 수집의 좋은 예는 에스토니아이다.라트비아로서는,노동시장

예측의 주요 데이터 원천은 CSB라트비아이며,에스토니아는 이러한

기능이 에스토니아 통계청이 수행한다.에스토니아 통계청과는 별개로

에스토니아 세금 및 관세 위원회로부터도 데이터가 사용된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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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정보 소스이며,세금 징수자의 전체 인구에 대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있음직한 상호부문 이동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라트비아에서는 고용인에 대한 직업 코드를 포함한 필요한 정보는

국가 수입처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고용인의 수입 및 개인 소득세

로부터 강제 기여제인 국가 사회보험에 관한 리포트들이다.라트비아

직업분류표에 따른 세부그룹의 정도를 반영한 4자리수 코드는 정성

분석 및 예측하는데 충분하다.이것은 주변의 재정원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음

22.노동시장예견시스템 개발의 다른 중요한 점은 유럽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기관들과 협력이다.경제부와

연합해 CSB라트비아는 노동시장의 현 상황과 중기 노동력 공급․

수요 예측에 관한 정보를 포한하고 있는 연례 리포트를 준비한다.

이 리포트는 경제부에 의해 확인되고,라트비아 내각에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이용가능하다.노동시장예측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장본인인 예측 사용자와 정보 제공자는 경제부,교육과

학부,복지부,국가고용처,라트비아 자유무역연합,라트비아 고용주

연합(고용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장 큰 단체)과 대학임

23.경제부는 라트비아 노동시장 예측에 대한 주요 책임 기관이다.라트

비아 경제 성장을 예견한다. (GDP와 다른 섹터의고용 등)이러한

예견을 바탕으로,CSB라트비아는 중장기 노동시장 예측을 발전시

킨다.위에 언급된 모든 기관과 부처들은 라트비아 노동 시장 자문

위원회의 대표이며,라트비아 노동시장 예측의 일반적 조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다.자문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노동시장 성장 시나리오

작성,노동시장 예측 및 리서치,실제 노동 시장 문제점 파악,노동

시장 시스템의 개발을 하는 것이다.그러므로 모든 관련 기관들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연관되어 있음

24.노동시장예측 프로세스에 연관된 다른 나라의 경험을 따라,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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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은 정밀한 미래 예견으로서 가정되고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그들은 미래 노동시장 경향의 중간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다른 국가들은 노동시장 예측을 위해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며,그것은 실제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유럽의

예측 시스템을 접근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그러므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직업 및 섹터의 총계와 데이터 수입에

관한 동일한 원칙들을 따라야 함

Ⅳ.결 론

25.저자는 국가중앙 통계기관이 통계 데이터 생산자,데이터 보급자,

데이터 사용자의 다른 그룹과 협력하는 긍정적인 예로서 비통계적

활동이 연계되는 경우를 설명

26.다음은 통계-비통계활동을 통합하는 긍정적인 면으로서 언급될 수

있는 것들임

(a)필수 통계적 방법론적인 정보 획득 가능성

(b)통계 전문가에 의한 전문 지식함양

(c)정보 유지 개발 계획에 유연한 협조

(d)통계 전문가에 위한 정기적 전문 컨설팅

(e)유럽통계 시스템(ESS)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음

27.CSB라트비아가 언급한 주요 제한요소들

(a)모델링 경험 및 지식 부족

(b)특별조사를 위한 투자 불충분

(c)국민계정 통계에 이론적 지식 부족

(d)데이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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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예측 계산에 유용할 수 있는 정보기관과의 협조 제한

28.이러한 기능의 성공적 수행과 위에 언급한 분쟁을 피함으로써 통계

기관이 국가의 중요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협력파트너라는 것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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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25

통계작성기관의 예측과 정책분석(노르웨이 통계청)

요약

유럽 통계위원회는 2008년 정책 지향적 자료 산출을 위한 전문적

자치권의 균형 원칙과 책임,그리고 규정을 2009년 총회 세미나를

위한 공식 주제로 채택.위원회를 대신하여 사무국이 2009년 2월

총회 세미나를 위한 개요를 추인하였으며 UNECE에 토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요청.

SN(StatisticsNorway,노르웨이 통계청)은 통계법에 따라 리서치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많은 리서치 업무를 부과해 옴.

본 보고서는 SN이 통계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출

판,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기술

Ⅰ.소 개

2.노르웨이 통계법(1989)에 따르면 리서치는 SN의 의무이며 제 3조

1항에는 통계청이 조사방법을 발전시키고 분석과 리서치를 위한

통계를 개발해야한다고 명시.1950년 의회 및 내외부적 요구에 의해

리서치 담당부서 신설 그러나 리서치 활동은 그 이전부터 해옴.초기

국민계정 당시에는 통계와 리서치간의 시너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음

3.리서치 목적

(a)노르웨이의 일반적인 경제,사회에 관한 경험적 정보 제공

(b)의회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분석을 위한 분석 기법 개발

(c)품질 조정의 일부로써 통계를 분석하고 통계 생산,공표에 대한

통계적 방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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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히 분석기법 개발과 관련된 일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국가들도 많음(유럽-프랑스,덴마크).그러나 대부

분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통계기관 외부에서 수행(네덜란드

중앙기획부,스웨덴).모델링 활동을 SN의 리서치 담당부서에서 수행

하는 이유는 노르웨이 통계 뿐 아니라 거시계량경제 모델링을 위한

연간 공급-수요 테이블(supply-usetable)을 담고 있는 국민계정 작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III.리서치 활동의 역사적 개관

7.SN은 통계에 근거한 경제 구조,발전 분석에 오랜 전통

1922연간 경제 활동 조사 시작

1950초반 월간 조사로 조사 주기 짧아짐

1957/8유럽 경제 침체기로 인해 국제 경제 개발 조사 시작,직원 대폭 증가

1960년 월간 통계가 출간되기 전까지 이 조사는 오직 중앙정부 내에서만 사용

또한 15년간 분기 국민계정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1985년부터 분기

국민계정 생산을 다시 시작,이 때 분석은 분기 국민계정에 따른 경제

발전 설명에 초점

8.초기 SN의 리서치 담당부서는 국민계정,조세 정책 및 경기 순환 연구 수행

9.인구 사회학 연구는 리서치 부서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활발하게 진행.

사망률,생활 여건,인구추계(1969시작)연구.그러나 초기 이러한

활동들은 정부 밖에서 주의를 끌지 못했지만 최근 대규모 이민 및

인구 추계에 대한 관심이 커짐

10.경기순환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 요구가 많아 1970년에는 계량 경제

모형설계가 중요한 리서치 업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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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계정,모형화 및 예측

12.경기 순환 분석시 이론과 실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

됨.SN은 비록 공식적인 모델을 기초로 하지는 않지만,경기 순환

분석의 중요한 파트로 계량 경제 모형 사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

이전에는 분석이 주로 각각의 경기 순환 국면에 따른 단기 경제지표의

변화 설명에 국한.통계적 방법과 모형 없이 정확하게 경기변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경기 순환의 변곡점을 찾아내는 일은 어려움.비록

계량경제모델 또한 정확히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에게는 경기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 1990년대 중반 오일 섹터가 점점 노르웨이 경제의 주요 부분이

된 1973년 이후의 노르웨이 경기 순환 역사에 초점을 둔 대규모 모델 완성

13.통계 이론에 따르면 계량경제 모형과 예측은 매우 밀접한 관계.응용

경제 연구와 예측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불명확하여 SN 내부의 리서치

그룹 역시 예측모델구축에 쉽게 관여할 수 없었음.SN리서치 담당

부서는 수십 년간 재정부를 위한 모델을 설계해 왔음.자동차 제조업

자는 신차 출시 전에 운전 테스트를 거치듯이 재정부는 SN내부의 리서치

그룹의 예측을 이용

14.경기 분석시 모형 사용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은 모형이 과연 데이터

일관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가?국민계정데이터의 경우 예측 모형과

데이터 생산 모형이 대개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발생 안 됨.QNA 데이터와 다른 정보에 기초한 계량경제 모형.

국민계정 수치 보정에 이용.전통적인 통계 지표가 소실되거나 신뢰

할만하지 못한 영역에서 국민계정 수치 보정에 사용되어지는 추가적

정보가 이용가능하기 때문

15.노르웨이 통계청의 국민계정과 예측간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노르웨이의 경제통계 핵심 활동을 나타내는 구조통계(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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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는 대부분 최종 연간 국민계정의 주요 정보원이며 대부분

사업체,인구,과세 등록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이러한 데이터들은

대개 1~2년 후에 이용 가능하므로 연간 국민계정의 최종 버전은 23

개월 지연되어 출간됨을 의미.예를 들어 2006년 데이터를 담고 있는

국민계정 데이타는 2007년 2월 말에 첫 번째 출간 이 데이터는 분기

국민계정 시스템에 근거.고용 등 2년 후에 출간되는 최종 데이터의

예측치로 간주됨

16.분기국민계정시스템은 최종 계정과 일치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국민계정 예측을 생산,(1900생산품목 대신 80개)이 데이터 원천은

월간 혹은 분기의 단기지표이며 이러한 데이터들을 최종 구조 통계의

선행지표라 한다.국민계정 데이터의 개정절차를 통해 때때로 이러한

단기 지표들은 최종 계정을 작성하는데 부족한 대리지표임이 나타남.

최근 구조 통계에 따르면,제조업 산출물에 대한 생산지수는 확실히

총생산의 성장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사업체 샘플의 편향성 문제라기

보다는 단기지표가 이들 생산 활동에 몰두하는 사업체들을 완벽하게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최종계정의 성장률 측정으로써의 단기지표에

따른 성장률을 예측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단기지표 안에 있는 가능한

체계적 편견을 잡아내는 통계모형이 고려되고 있음.예측 목적을 위한

거시계량경제모형 구축은 분기모델이 얼마나 예측기능을 잘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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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와 관련이 있음

17.최근 많은 기관들이 GDP속보지표 발표

18.계정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 활동은 동적요인 모델

V.정책 분석

22.경제 정책을 조건으로 예측이 만들어질 때,예측과 분석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SN은 거시경제

예측 공표 이전부터 정책 분석을 수행.대안적인 조세 정책의 시뮬

레이션 수행.매년 예산안 작성기간 동안.조세 분석과 조세 정책

연구의 경우

23.정책분석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수행.정책 대안은 학술지 안에.

많은 범위까지 이러한 연구는 ResearchCouncilofNorway에 의해

재정지원 대중화

VI.연구 활동과 통계생산의 시너지

24.통계 기관이 사회의 주요 통계적 정보를 생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보통은 수리적 통계를 생각하고

노르웨이 또한 수리 통계를 전공한 많은 연구원들이 있지만 이들은

결코 연구전담부서에 소속되어있지 않다.이 부서에서는 대개 경제,

사회,인구분야의 연구가 수행되며 예측과 정책연구는 수십 년간

리서치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었음

25.60년 전 국민계정이 이론적 영역에서 실제 연구 주제로 발전되면서

리서치 부서의 주요 중점과제가 되었음

27.좀 더 일반적으로는 조직 내 리서치 활동은 통계청이 통계 이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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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데이터 해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토의

VII.결론

30.노르웨이의 두 역사적 전통 (경기 분석과 경제모형에 따른 연구)은

경제 예측이 작은 일임을 확신.저자는 통계국의 신뢰성은 예측이

아닌 통계 생산자로써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라고 믿는다.공공은 두

기능을 분리하는 데는 아무로 문제가 없음.아마도 통계 기관에 더

중요한 일은 통계의 신뢰성이 조직 내의 예측 및 정책 분석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 일이다. 노르웨이 통계청의 이전 국민계정

데이타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떤 면에서는

최종계정의 예측치라고 인식하고 있다.통계기관에게 표준 거시경제

예측과 사전적인 분기국민계정 데이터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분기 국민계정 데이타가 중요한 단기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이 드러나는 것이다.결국 분기국민계정은

노르웨이 통계청에 의해 생산되는 중요한 모든 단기 경제지표를 요약.

만일 통계청이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경제상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통계청의 우선권(?)에

의문을 가질만하다.어떤 면에서는 예측을 출간하는 일이 통계적

정보를 해석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제공

31.노르웨이 통계청이 예측을 하기 전,사전적인 통계정보 및 평가가

오해를 만든 몇 가지 사례가 있다.예측 오류는 피할 수 없다.노르

웨이 통계청은 연간 역사적 예측에 대한 업데이트와 요약을 보여줌

32.경제 연구는 정치적인 분쟁으로 인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확실한 문서와

모델이 필요하다.그러므로 예측은 대개 특정 정책변화 분석보다 덜

논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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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통계청 직원들이 경제-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발언들을 했다.주로 전망치에 대한 경제

조사의 특정 부분에서 나타난다.일부 발언들은 당시 정부 견해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로 비춰지기도 한다.물론 정부견해와 맞서는

견해는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공표된 자료는 때로는 모형예측

또는 시뮬레이션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리서치나 좀 더 일반적인

평가에 근거한 경우가 있다.게다가 노르웨이의 경험은 그것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측이라기보다는 통계국이 통계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사실

35.예측 담당자로서 2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노르웨이 통계청은

적어도 예측에 대항하는 논쟁을 거부하는 위치에 있었다.특히 재

정부와 다른 정부기관과의 친밀한 관계는 손상이 되지 않았다.재정부

안에 일부 직원들로부터의 비공식적 비판 대신 노르웨이 통계청의

예측활동은 현재 유용한 것으로 간주,왜냐하면 재정부 안에 있는

모형 이용자들은 좀 더 유능한 모형 구축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정당정치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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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19

공식통계 작성시 통계청 개입의 한계 :무엇이 공식통계

기본원칙과 공존할 수 있는가?(UNECE)

요 약

유럽 통계위원회는 2008년 정책 지향적 자료 산출을 위한 전문적

자치권의 균형 원칙과 책임,그리고 규정을 2009년 총회 세미나를

위한 공식 주제로 채택.위원회를 대신하여 사무국이 2009년 2월

총회 세미나를 위한 개요를 추인하였으며 UNECE에 토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요청

현재의 자료는 자료의 생산과 공표와 관련한 통계청의 핵심 역할

과 통계청 개입이 관련된 비 통계적 활동간의 잠재적 시너지와 갈

등양상을 강조

Ⅰ.소 개

1.현재의 자료는 자료의 생산과 공표와 관련한 통계청의 핵심 역할과

통계청 개입이 관련된 비 통계적 활동간의 잠재적 시너지와 갈등

양상을 강조에 집중.공식통계 밖의 가능한 통계활동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이번 세미나 보고서는 분석과 예측과 같은 완전한 공식

통계 영역 외 통계활동에 의해 산출될 시너지와 갈등에 초점

2.통계청의 핵심 활동과 비 통계 분야의 양립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1992년 UNECE에 의해 채택된 UN공식통계 기본 원칙 기준과

EU규정과 IMFSDDS등 다양한 규정을 적용.기본 원칙과 양립하는

이슈 제기에 있어서 원칙과 관념적인 이해 상충이 주된 고려 사항.



- 205 -

통계청이 관여하게 될 비 통계활동이 통계청의 핵심활동과 갈등이

제기될 지 여부와 사용자와 응답자에 의해 정립된 원칙과 일치하는지

먼저 검토

3.일부 국가 기구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 받음.통계청은

방법론적 이슈와 자료 공표과정 모두에서 전문적 독립성을 향유.

이러한 국가 기구는 독립성의 영역에서 정부 간섭과 자기 핵심영역과

무관하게 이해관계로 부처 내에서 창출될 수 있는 갈등의 책임으

로부터 자유로워야 함.통계청의 경우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와 비통계

과업에 내재하는 외부 고려 간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음.부처내 이해

상충은 독립성의 영역에 대한 간섭으로서 통계청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4.모든 기본 원칙이 비 통계 활동과 핵심활동의 양립을 평가하는데

동등하게 적용되지는 않음.현재의 분석은 발생 가능한 갈등을 분석

하는데 사용될 핵심 두 가지 원칙인 공평성과 비밀보호에 초점

Ⅱ.공평성의 원칙

A.정책 홍보 또는 정책 조언 책임과의 저촉성

1.공식 통계 결과 공표시 공평성이 자기 책임하의 공평한 코멘트와 정책

규정 코멘트 간에는 엄격한 분리 절차가 요구.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임.EU 실천 규범 중 하나에 이 원칙을 규정

하고 있으며 IMFSDDS에도 통계 공표시 코멘트의 장관급 인지를

언급

2.그러나 기본원칙으로서 공평성의 개념은 통계 공표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책임을 수반하여 통계청에 위임된 사업과 정책홍보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많은 이해 갈등을 낳으므로 이를 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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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엄격한 분리 원칙은 통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홍보목적,준비,

실행 평가 과정의 빈번한 사용에는 갈등이 생기지 않음.이것은 공식

통계의 적합한 핵심 요소로서 타 기본규정으로 명시.그러나 이 단계

에서의 책임은 정책 사용자와 함께함.통계청에 대한 공평성의 개념은

통계청이 사용자 분야의 합법적인 특권과 관련된 기능으로부터 분리

되어 있을 것을 요구.모든 통계청은 정치가,정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수행,착수,홍보하는 업무를 위임받아서는 아니 됨.이러한

원칙은 사용자에게는 자유로워 어느 사용자라도 정보출처를 인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코멘트를 추가하거나 해석,분석,개념 변경을 할 수 있음

4.생산자와 사용자간의 분리는 통계청이 수요파악을 위해 정책 부서와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음.또한 통계청 직원이 정책부서에

자료의 성격과 품질,적합한 분석도구 및 방법 측면에 대하여 조언하는

것도 허용.정책부서의 요청에 따른 맞춤 통계의 제공도 통계청의

책임이 자료의 품질,생산 절차에 한정되는 한 허용.통계청과 정책

부서와 통계청이 책임을 지지 않고 상호 협력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

5.공평성은 정책부서 또는 특정 집행부의 승진 관련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요구.정부의 승진업무와 통계청은 분리되도록 명백한 제도가

있어야 함.가능한 한 동일인이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일부 통계청은 정책토론에 사용될 편차 때문에 정책부서에 공표된

자료의 맟춤형 통계로 제공하기를 주저.공식 통계와 정책 지향 기능

과의 위와 같은 너무 엄격한 분리는 불필요하며 공식 통계를 정책평가,

시행,준비 등에 사용도 가능.심각한 통계의 오해석,오사용은 기본

원칙 4항에 따라 통계청을 공식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음.이러한

관계는 언론 및 모든 사용자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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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통계적 책임과 양립할 수 있는 사례

1.공식 통계의 생산과 공표과정에서 공평성 규정이 저촉되지 않는 여러

사례가 존재하는데 지도 제작이 이에 해당.한 기관에 공식통계와

지도제작의 결합은 멕시코와 브라질의 오랜 전통.통계 생산을 위해

서는 국토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자의 기능은 목적

에서 매우 유사.양 기능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특히 인구총조사와

농업총조사에서 명백하게 나타남.공식 통계와 같이 공식 지도도

정확성과 전문성을 내포하여야 함.유사한 결합은 환경과 기상학적

현상에 대한 공식통계,자료수집 및 처리활동은 공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

2.또 다른 사례는 통계청장이 국가선거의 감독자가 되는 사례로 독일과

체코가 채택.선거의 투명성으로 통계청장의 공평성 관념이 강화.

책임감은 결과 집계의 공평성에 집중되어져야 함.통계청이 이 과정에

한 부분으로 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르웨이 경우처럼 공정성이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초기 결과예측은 흥미로운 경계선이 될 수 있음

C.통계청 이외의 공식통계 생산자에게서 가능한 갈등

1.국가적 수준에서 통계청에 비통계적 업무 부여는 공평성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종종 시행

되기도 함.이는 통계청이 공식통계의 생산과 관련 업무를 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통계청이 비통계적

업무를 부여 받으면 통계업무를 약화시킬 수 있음.통계업무와 비통계

업무와의 결합은 통계청 이외 기관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통계업무를 등한시 하는 경향

2.부처 내 공식통계 기능을 통계법이 적용 가능한 특별 단위조직에

부여하고 통계청 내 비통계 업무도 책임이 부여되는 단위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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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해야 함을 고려.통계 담당부서가 부서 내에서 요구하는 여러

통계 수요를 준비하고 정기적인 자문과 이러한 통계의 한계를 설명

하여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통계관련 부서 직원이 정책부서 직원과

직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됨

3.통계와 정책홍보와의 동일 조직으로 결합은 국제기구 특히 UN에서

종종 볼 수 있음.2006년 UN에서 추인된 국제통계 활동 관리 원칙은

통계 출판 분야에서 통계적 및 분석적 코멘트와 정책 처방 및 정책

홍보 간에는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원칙의 채택으로

명백한 구분이 안 된 조직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채택하는 속도가 보다

감소하였으며 결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경우가 넓게

펴져 있지 않음

4.많은 국제기구는 통계활동을 정책평가,준비와 사용자에게 서비스 하는

것으로 간주.EU 위원회를 제외한 조직의 핵심 업무가 공식통계의

생산과 공표라고 유추할 수는 없음.따라서 국제기구의 통계조직은

통계청이 아닌 부처내의 통계업무와 유사

Ⅲ.비밀보호 원칙

A.통계 시스템에서 자료의 통계만을 위한 사용

1.비밀보호 원칙은 첫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 시스템

내에서 통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둘째 당연한 귀결로 비통계적

사용을 위해 유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임

2.통계 비밀보호에 관한 많은 토론이 비통계적 사용에 대한 금지를 채택

하여 유출 위험 회피에 관한 주제에 집중.통계업무와 비통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통계청의 관점에서 개별 자료의 통계와 비통계

업무간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고려되어져야 함.추가로 명확한

구분이 통계청이 응답자에게 서약의 핵심 부문임.출처가 다른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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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결합하자면 통계청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전제조건

이며 타 정부부처에서 비통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3.통계청이 응답자에게 수집한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명백한 서약과 사용의 한계를 존중하는데 100% 따라야 함.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는 조사자료 뿐만 아니라 자료원별로 모든 자료에

적용.타 행정기관 소지 자료를 통계 시스템 특히 통계청에서 사용할

경우 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비통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에는 통계청이 아닌 원 행정자료 관리 주체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음.

행정자료의 통계청으로 유입은 합법적이지만 반대방향으로의 자료

유출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이 소위 일방통행 원칙임

B.행정 목적을 위한 자료 작업에 대한 책임의 불 양립성

1.통계청의 비통계 활동에 대한 이것의 의미는 비통계 활동에 절대 개별

자료에 관계되는 책임에서 100% 벗어나야 함을 의미.이러한 활동은

1)사업체 또는 인구의 행정 등록 2)개별 자료에 대한 증거 보관 3)

타 기관에서 행정목적으로 유지한 행정자료에 대한 확실한 성격유지

책임을 들 수 있음

2.일부국가에서는 통계청이 타 부처보다 더 나은 정보와 통신기술을

보유하며 자료 수집과 처리 경험이 풍부함.효율성의 관점에서 통계청에

상위 업무를 위탁할 유혹을 갖지만 효율성의 관점은 통계청의 신뢰

손상에 필적할 수 있음

3.중앙 계획경제하의 일부 통계청은 통계업무와 비통계 업무 구분 없이

사업체 등록 업무를 담당.이러한 구분에 대한 소개가 별 어려움 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행정자료 등록을 담당할 외부기관 선정과 법적

장치 마련이 가장 어려운 부문 증의 하나임.EU 지역 구가에서는

책임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 져 통계청이 품질개선과 통계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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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력

4.또한 통계자료와 행정자료와의 경계를 예외 규정을 두어 타 부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 용도를 위해 확실한 개별 자료를

공개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이러한 요청은 행정자료에 대해 책임이 있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5.행정자료를 유지하는 것과 밀접한 유일한 활동은 비밀보호를 위해

식별 자료를 제외한 지도 형태의 등록으로 통계업무 및 비통계업무의

구별이 제외됨

6.통계청이 행정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만약 행정 또는 사법 목적으로 등록된 행정자료는 동일한 형태로

보관되어져야 한다면 통계적 목적으로 개별 자료를 편집하거나 보정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행정자료에 사용된 정의와 분류는

통계 기준과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통계청은 반드시 행정

자료의 편집,보정할 권리를 주장할 것임

7.통계적 등록 자료는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도 공식통계 이외의

통계목적에도 사용 가능.예를 들어 연구,시장조사,여론조사 등 표본

설계에는 사용 가능.통계청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개별 자료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 매칭,응답자로부터 추가 수집을 금지하는 계약을 맺어야 함.

상기 이유와 응답자 부담의 제한으로 일부국가는 개별 자료의 비통계

분야의 사용을 제한

C.다목적 자료 수집

1.통계청이 다목적 즉 통계목적 및 행정목적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관련된다면 어떻게 비통계 목적의 사용금지가 유지될 수 있는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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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센서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201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를

위한 CES의 권고안 17조에 이중목적으로 센서스를 활용할 국가와

자료수집 및 개별 자료의 비통계적 사용에 관해 규정.왜냐하면 센서

스는 완전히 등록 기반으로 수행되므로 다양한 등록 자료의 개별적

update는 조정과 행정적 사용의 특별한 법적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질 수 있기 때문임.갱신된 행정자료의 사본이 통계청으로

이송되어 통합될 때 비통계 목적 외 사용금지는 타당하게 됨

2.센서스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는 효율성 획득이 응답자로부터 이중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추가적인 제도적 복잡성 보다 중요.표본

조사나 일회성 조사는 조사 대상에게 고지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자료수집의 책임은 반드시 통계청 외의 부서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통계청은 자문과 조언을 할 수 있음.자문과 조언은 행정목적

으로 수집된 자료가 통계청으로 이송 후에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응답자에게 고지

3.통계청이 타 부처의 행정 목적을 위한 원시자료 수집과 처리에 공식

통계의 2차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향을 주거나 조언을 하는 방법이

있음.비밀보호 원칙은 통계청에게 개인과 기업에 반하여 행정 본질의

결정에 관련된 업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됨.또는 비행정적 목적의

자료수집,제출,자료처리를 하는 기관으로 보여도 안 됨

Ⅳ.결 론

1.공정성과 비밀보호는 통계청이 책임을 가진다고 가정되는 비통계

활동의 형태에 명백한 한계를 부과.이 두 원칙은 통계청의 신뢰와

신용의 초석이므로 원칙에 반하는 업무를 할당을 받아 원칙을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 됨.비통계업무가 공식통계와 결합하여 공정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일부 사례가 있음.그러나 국가통계시스템 내에서 비통계

분야에 대한 비밀보호 원칙은 엄격히 유지되어야 함.통계청에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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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험이 타 부처 행정자료 수집과 처리에 매우 유용하지만 경험을

적합한 자문,조언,협조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자료 생산을

통계청에 이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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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39

사업체 고유번호 소개(스위스 통계청)

Ⅰ.소 개

1.2010년 말까지 스위스는 모든 사업체에게 UID(Unique business

IdentificationNumber,사업체 고유번호)부여 계획

2007년,정부는 기존의 BER(BusinessandEnterpriseRegister)에 기반한

UID도입을 FSO(FederalStatisticalOffice)위임

중기 이후,현재의 모든 행정상 ID-특히 상업 등기(Commercial

Register)와 부가가치세-는 UID로 대체

2.UID도입은 사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창업

유발

행정기관들끼리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체 정보를 중복적으로 수집

할 필요가 없어 자원과 비용이 절약

3. UID 도입은 그 업무의 복잡성과 Statistical register(BER)과

administrativeregister(UID)의 밀접한 상호 관계로 인해 FSO의

도전과제가 될 것임.이는 스위스의 총제적인 경제 통계에 영향을

미치나 대부분 통계 시스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II.제 안

A.요구 사항

4.최대한 비용을 절약하면서 신속하게 UID를 도입

UID도입의 정치적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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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ID는 사업체에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으며 가능한 UID도입〮〮․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절차와 IT 시스템의 수정을 최소화.

FSO에 UID도입〮〮․운영을 위임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6.UID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business)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사업체와 정부 사이의 모든 접촉이

이 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모든 행정

식별번호가 UID로 대체

7.2011년 1월 정식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조직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법률 초안 준비 중,UID로 완전 대체 될 때까지 5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전망

B.UID register

8.UID등록부(register)에는 데이터 보호와 보안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체

정보(이름,주소 등)만을 포함.거래액,종사자수와 같은 통계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데이터는 BER로부터 가져 옴.가능한 최신의

완벽한 정보를 얻기 위해 BER은 상업등기 또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와 자동적으로 교환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9.현재 구상하고 컨셉은 BER과 UID가 서로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똑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

C.정부 임무

10.각각의 행정 기관에서 사업체에 대한 각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BER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개념과도 불일치하므로

UID와 BER간의 조율이 우선되어야 함.그렇지 않으면 시계열상

편의(bias)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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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UID도입으로 사업체에게 추가적 의무를 지우지 않게 되면 UID등록부에

변동사항에 대해 성실히 보고하지 않을 우려.입법을 통해 행정기관이

신규 사업체나 기존 사업체 변동 사항에 가능한 빨리 UID에 등록

하도록 요구.행정기관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부과하기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 자동화되어야 함

12.신규 사업체가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행정기관은 UID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UID등록부에 전달.수많은 확인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몇 초 안에 관련 행정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UID번호를 인식.그

데이터는 즉시 다른 행정기관도 접근가능하며 후에 UID 등록부 내

데이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확인 수행

13.연방,주,지방 자치 정부 및 각종 기금 관련 공단까지 모두 고려

한다면 이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러한 맥락에서 등록되는

모든 정부의 수준이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맞는 절차의 치밀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

D.UID

14.BER번호는 이미 부분적으로는 정부 기관 사기업체에 의해 행정목적으로

사용, 8자리로 구성되며 UID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질 것임.ISO

3166-1기준에 따라 국가 코드가 사업체 번호보다 먼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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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데이터 보호

15.UID 등록부 내의 데이터는 비록 민감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데이터 보호는 중요.행정 기관의 UID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되지만

대중의 접근은 제한해야 함.예를 들어,사적인 개별들은 오직 한개의

질문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UID등록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전체

주소 목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III.장점

16.정부는 UID가 행정 기관들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을 간편하게 할 것으로

전망.UID에 등록된 데이터 수정 사항은 관련 행정기관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보유 할 수 있어 절차상 중복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꾀함.사업체 또한 각기 다른 행정절차에

따라 다른 사업체 번호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음

17.통계 영역에서도 명확한 사업체 식별과 다양한 새로운 데이터 원천

(source)획득한다는 장점

18.정부를 통한 명확한 사업체 식별을 통해 FSO는 지금까지는 직접

조사에 의해 수집될밖에 없었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원천 개발이

가능해져 저비용으로 최신의 자료를 제공

19.행정기관은 등록 시 특정 정보를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BER은 최신의 완벽한 데이터를 획득.특히,UID는 소규모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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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체 및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종을 모두 포괄

IV.향후 계획

20.2011년 1월 1일 스위스 내 모든 사업체는 UID를 부여받고 행정 기관

접촉시 이 번호를 이용,그 때까지 이를 위한 법적 기초,IT시스템

구축해야 함

A.입법

21.스위스 지방 자치 수준은 매우 높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상위의

목표를 존중하면서 지방정부의 요구를 수용,조율이 중요

2009년 말까지 입법 초안이 마련

2010상반기 중 의회 승인

20111.1시행

B.ITSystem

22.UID등록부,인터넷 애플리케이션,표준 인터페이스 필수

V.전망

24.UID의 신속한 도입은 정부,사업체 모두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으며

이를 목표로 하지도 않음.중요한 점은 향후 UID 시스템의 확장과

발전.사업체의 자발적 등록,지부 단위 식별.UID 사용에 대한

의무,신규사업이나 정보 변동에 대한 보고의무.FSO의 정밀한 등록

관리 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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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UID와 신뢰보호 원칙

26.UID는 BER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통계와 행정적 업무간에 혼란

유발 가능성 존재.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조직적,기술적,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음.일찍이 BER에 대한 대중의 접근 가능성 배제.

행정 데이터를 포함하여 UID등록부에 통합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완벽히 BER로부터 분리됨을 의미

27.데이터 조항 안에 가능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여야만 통계 조사를

대체 할 수 있음.이는 1차적으로 데이터가 FSO에 의해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책임 하에 수집됨을 의미.UID등록부에서 BER로

전달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통계적으로

적절한 데이터인지 확인



- 219 -

ECE/CES/2009/17

연구,개발 및 혁신통계 현황 :혁신통계 측정에 따른

도전과 과제

요 약

유럽 통계위원회는 2008년 6월 “사업체 통게에 대한 전략적 이

슈”를 2009년 총회 세미나를 위한 공식 주제로 채택.위원회를

대신하여 사무국이 2009년 2월 총회 세미나를 위한 개요를 추인

하였으며 스페인에 토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준

비를 요청

현재의 보고서는 스페인 연구 개발 혁신 통계의 개관과 극복하

여야 과제와 장애와 가능한 해법을 제시

Ⅰ.소 개

1.스페인에는 이 분야의 통계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로 R&D 통계와

기술혁신통계 2종이 있음

2.R&D 통계는 64년에 시작하였는데 이후 많은 기관이 개발에 관여하

였으나 86부터 통계청이 수행.자료 수집은 OECD 권고안 “연구 및

실험적 개발에 대한 조사 규범”의 방법론에 따름.지침서가 최근

개정되어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업체는

R&D업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3.2001년까지 R&D 통계는 전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R&D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로 6,000여개 업체가 대상.조사대상은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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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는 업체 또는 처음으로 R&D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인식하기가

어려워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었음.또한 조사는 격년제임

4.R&D통계의 목적은 국가적 R&D활동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측정하여

과학과 기술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5.1992년부터 R&D 조사에 추가하여 기술혁신조사가 짝수 년에 시행.

일부 기본 R&D질문이 조사에 포함

6.랜덤표본을 사용하는 잠재적 연구 회사의 센서스와 연계되는 센서스를

매년 실시할 계획

Ⅱ.스페인의 R&D 및 혁신 통계의 현황

A.기업체 혁신 통계와 R&D 통계

1.공동 표본은 매년 R&D활동을 수행하는 전년 자료와 기금신정 기업,

세금감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한 26,000개의 고정 기업체 디렉터

리에서 추출

2.R&D 활동으로 공공기금을 수령 정보는 매년 직접 update하도록

제출되어 전년 자료와 연계하여 수정

3.디렉터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26,700개 업체가 중앙 기업체 디렉터리

에서 추가되어 최종 표본은 53,300개 업체임

Ⅲ.도전과 과제 :가능한 해법

A.혼합시스템을 사용한 표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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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표본이 혼합 시스템의 의미에서 추출.시스템은

혁신 기업과 혁신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유일한

센서스에서 자료 수집.센서스는 연간 R&D와 혁신 지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랜덤 표본으로 마무리

B.혁신(신 오슬로 매뉴얼 2008)

1.혁신조사는 기업체에 경제적 영향,혁신활동 등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적 기업체 혁신 과정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

2005년 개정된 신메뉴얼에 의하면 혁신의 개념이 확장되었으며 시장

혁신과 조직혁신 개념이 추가

2.서비스 경제에서 수행하는 혁신을 매뉴얼에 포함시켜 2008년부터 시

계열이 단절될 것임.2006년부터 여러 시험 조사를 거쳐 2009년 첫

시계열을 발간할 예정이며 시계열 연결을 할 예정임

3.2008년 Eurostat권고안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두 가지 항목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사표 마지막에 배치

C.자료 수집 개선

1.공공부문 자료는 INE소유 과학 및 기술 전문가에 의하여 수집하고

회사 자료는 규모 때문에 INE특별 단위에서 수집

2.조사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수집된 자료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1)

특화된 자료 수집 팀을 구성하여 매년 조사표 검토 시도 2)매년

수집되어 사용된 부수정보를 이용하여 조사표 완성 에러 검색 시스템

개선 3)목적과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치구의 회사와 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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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정보 접근

1.연구자들은 저장도구가 없는 Ethernet을 이용한 제한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 식별자와 자료 합계가 포함되지 않은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피일에 접근 가능

2.자료이용을 위해서는 연구자는 반드시 통계청과 접근 파일,작업인원,

목적,연구기간에 대하여 계약을 맺어야 함.정보 접근은 보안을

위하여 오직 수도인 마드리드에서만 가능

Ⅳ.생명공학 통계

1.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자료는 기술적 혁신 조사에 부가

하여 잠재적 생명공학 업체를 대상으로 수집

2.생명공학분야의 국가적 R&D 활동의 산출 총량은 1)R&D와 관련된

경상 및 자본 비용을 포함하는 국내 생명공학 분야 R&D 지출 2)

인력을 조사

3.2006년부터 생명공학 통계의 범위가 생명공학 관련 활동과 분석,최종

응용분야,생명공학 제품과 과정을 개발하거나 영업을 방해 하는

요인까지 확대

Ⅴ.향후 계획

A.연구 개발 및 혁신에 대한 지출의 지역화

1.본부에서 선택된 기업은 R&D 지출을 자치시 별로 지역화해 주기를

요구 받음.많은 경우 기업은 혁신의 장소는 무시하므로 매우 힘든

작업임.또한 지역화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조사 항목과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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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건강관리 분야의 R&D 지출

1.건강관리분야의 R&D 지출이 저평가 되었다고 평가 되어 통계청은

병원 분석을 위해 외부 자문회사를 고용.건강에 대한 보다 나은 추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적합한 조사표를 개발할 수 있는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하였으나 개선을 위한 적절한 요인을 찾지 못하였음

C.건설,숙박 및 기타 분야의 혁신 지출

1.이 분야의 이슈를 다루기 위해 통계청은 일부 호텔과 건설 회사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개발.3개 분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조사표

설계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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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4

200810월 & 20092월 의장단 회의 결과;

주택통계 심층검토

□ 요약 (또는 개요)

CES의장단은 지난 2008년 2월 회의에서 주택통계를 2009년 2월 의장단

회의 심층토의 주제로 선정하고 이 분야 국제협력,당면 과제 및 해법

등 심층검토.본 보고서는 국가별 주택조사 개요,주택통계 관련 국제

협력활동,과제 및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2009년 2월

의장단 회의 결과 또한 수록.

□ 국가별 주택통계 범위

○ 주택통계 관련 쟁점사항

-빈곤국가의 사회만족도 향상,노령화,국내/국제 인구이동,사회적 약

자(장애 및 노령인구)의 주거현황,주거 밀도 등

-주택 투자/건설/철거/용도변경/개조

-거주여건 변화

-주택개발,주거지출비용

-공공 주택

-빈곤,홈리스,환경위생

-도시화 과정,사회 배제,게토형성 방지

-경제발전-주택 가용성 및 인구이동에 대한 노동시장 의존도

-건설부문 고용

-공간통계,도시 및 환경 폐기물,에너지 소비,기후변화

○ 자료 원천

-인구주택 총조사,표본조사,행정자료 이용 (예;건축허가~준공검사필증;

건설통계 집계)

-개도국의 경우,주택통계 산출체계가 미비하여 주택 총조사 자료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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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조사 가이드라인

-유엔 인구주택 총조사 원칙과 권고안

-UNECE인구주택 총조사 권고안;2011년 EU지역 총조사 기본 틀로

사용 계획(예,총조사 설계 및 실시,지역별 자료비교 등)

-주택 총조사를 통해,행정단위별 주택규모/소유형태/주거여건 및 관련

건물정보/환경위생/ 시설 정보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그 외,주거이용(방 형태),다가구 주택,온수 사용여부,하수처리형태,

난방연료 종류,장애인 시설 구비 현황 등을 부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정의

-주택 총조사 자료를 제외한 국제 비교 가능한 주택 통계 부재

-주택통계 항목 정의 표준화 필요;가구,주거,방,사용가능한 바닥면적,

건물형태,소유권,주거비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상이.

-주택 및 건물 건축허가의 경우,EU외 국가(스위스,캐나다,일본,미국,

오스트레일리아,대한민국,터어키)와 EU국가간 정의는 대동소이하고,

허가 발급기관만 일부 차이.

-입주완료(dwellingscompleted),신규입주(new dwellings)통계 작성

기준 필요

-사회주택 (또는 복지주택,socialhousing)정의 부재.포괄적으로 사회

주택이란,비영리단체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고 건설한 주택으로

자력으로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세대에게 시장가격 또는 그 이하로 임

대해주거나,재정적 지원 제공함으로 정의

-홈리스 정의 부재

□ 주택통계 관련 국제기구활동

○ 국제기구

-주택통계는 유엔통계청,UN-HABITAT,UNECE,WHO연구과제

-유엔통계청,1971년~주택 총조사 자료를 통한 국가별 주택 여건/규모

통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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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통계청,2006년~인구연감 자료조사 시스템에 주택통계 조사표 수록

-UN-HABITAT,도시지표 및 MDG 작성 (환경위생,식수,영구주택/

거주 인구 등)

-UNECE,연말 주택 재고(stock),연간 주택 공급,바닥면적 사용 및 기타

정보 제공

-WHO,주택과 정신건강/주거 안전과 사고/실내 공기오염도/거주환경과

신체활동 등을 주제로 연구조사 실시

-Eurostat,소득과 생활여건 조사(EU-SILC)에 주거관련 항목 수록 외

부동산 투자/관련 제조,HICP연계 임대가격지수 등 연구조사

- 기타,Euroconstruct,European Mortgage Federation, European

ConstructionIndustryFederation또한 관련 통계 수집 및 제공

○ 국가통계기관

-주택통계 작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

-64개국 통계기관 웹사이트 조사결과,선진국(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

리아,뉴질랜드)일수록 광범위한 주택통계 제공

-관련 통계는 데이터베이스(미국,캐나다,에스토니아 등)또는 테이블,

출간물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일부 국가의 경우,유료 출간책자 외

자료 접근이 불가

-대다수 국가의 경우,국가통계기관이 주택조사를 주관하거나,정부기관

공동으로 실시.다만,포르투갈(NationalHousingInstitute)과 폴란드

(InstituteofUrbanDevelopement)는 별도기관이 담당

□ 쟁점사항 및 과제

○ 주택통계 원천;총조사 및 표본조사,행정자료 등 서로 다른 자료원천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통계작성 체계 및 일관성 있는

정의 및 개념 필요

○ 주택통계조사 협력;중복조사 및 자료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 -

통계기관,정부부처 및 민간기관 등-간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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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사 지리적/주제 범위;국제비교를 위한 완전한 자료작성을 위해

분야별 자료 보완 필요 (예,주택정책 및 재정지원 수단,홈리스,

사회배제 등)

○ 조사 가이드라인;근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야

○ 주택통계에 대한 정부 요청사항;센서스 기반의 주택분석 자료는 국가

주택정책 수립과 실시를 위한 필요 통계이며 기업에게도 (전략수립을

위한)필요한 정보로 신뢰성 있는 주택 및 건설 통계를 작성하여야

○ 정보 이용가능성 문제;불규칙한/지연된 자료 공표(또는 출간)으로

인해 시의 적절한 자료 이용 불가,통합성 부족 (다양한 정보원천

등)으로 인한 국제 비교성 저하,주제별 데이터베이스/웹사이트 부족,

출간책자의 높은 구매비용 등 선결 과제

□ 발전 방향

○ 주택통계와 기타 통계 결합(또는 통합);주택통계와 환경통계/공간통계 간

결합,도시화과정 규명을 위해 주택통계와 사회/경제통계 간 결합 등

○ 국제수준에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작성

○ 총조사 자료 활용;인구주택 총조사 자료 활용도를 개선하여 지역별

주택수요 파악,보건/소득관련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지역별 사회정책

분석(홈리스,주택품질 등)

○ 국제기구와 UNECE간 협력 강화

○ 단기지표;현재 변화(주택가격,부,건설,주택이용 등)를 반영할 수

있는 단기지표 작성

○ 국제 분석;평균 자료가 아닌 여건별 분석자료 산출 (예,주거 여건별

생활 인구수,주거여건 구분-good,average,bad,verybad)

○ 현대 정보통신기술 활용

○ 주택통계 신뢰성 및 가치 향상을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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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6

노동비용 측정

요 약

2006년 총회에서 유럽 통계위원회는 진행 중인 주요 통계 과제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성 인지.위원회를 대신하여 사무국이

2008년 2월 총회에서 OECD에 노동비용 통계에 관한 심층 분석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

현재의 보고서는 현 국제 활동 개관과 가능한 향후 활동을 제공.보고서는

2008년 12월 회의 회원의 전자 자문을 통한 여러 국가의 코멘트와

2009년 2월 회의 시 사무국의 코멘트를 고려

Ⅰ.소 개

A.배경과 내용

1.노동통계에 관한 보고서를 ILO가 준비(2005)하였으나 노동비용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 흥미로운 논쟁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활동을 권고.

아래는 그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임

1)실업 :비록 회원국에서 지속적인 노동력 조사를 수행하지만

Eurostat을 통한 실업추계의 개선

2)근로시간 :2006년 8월생산자 관점과 사용자 관점에서 본 국민계정 상

피용자 근로시간 발간

3)빈자리 :Eurostat은 2008년 12월 빈자리 통계에 대한 워크숍 개최

4)분류 :국제산업분류(ISIC)4판을 2008년 8월 11일 공식 공표.직업

분류도 update되어 2008년 ILO에 의해 추인되었으며 동년 2월

UN 통계위원회에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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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 시간 :2007년 11월말 노동시간과 보상통계에 대한 OECD

Paris그룹은 ILO 1962년 근로시간 측정 결의 개정을 위한 자료

제공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2008년 12월 노동통계에 대한 국제회의

에서 표결

2.노동비용에 관한 본 보고서는 국제수준에서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가수준에 대하여는 토의가 없었음.유럽국가의

임금비용지수의 경향은 미국 노동부의 “임금비용지수 및 피용자

보상비용”과 유사하므로 제외. 노동통계국은 다량의 노동비용

dataset을 보유하여 국가별 조화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3.노동비용 용어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개념과 의미,사용을 나타내므로

통계분야의 국제 비교성을 가져오기 위한 두 가지 주된 시도는 아래와

같음

1)Eurostat이 모든 EU국 노동비용지수 개발과 공표

2)단위 노동비용과 관련 DB에 대한 OECD시스템 개발

B.주요 개념

1.노동비용 통계는 피용자 소득 관점보다는 사용자 비용 관점에 바탕.

노동비용은 피용자 보수 관념 보다는 광범위한데 고용에 있어서

피용자에게 일어나는 제반 비용으로 표1에 세부 묘사

2.정부나 중앙은행 등이 임금률,소득,노동비용,단위노동비용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를 요구.이러한 통계는 국가내 및 국가간 시간별

노동비용 생성의 비교에 사용.통계 집계 빈도는 사용자 요구에 의존

하며 가용자원과 응답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균형 하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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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Eurostat개발 노동비용 및 노동비용 지수

A.개 관

1.Eurostat이 수집하고 발간한 노동 비용통계는 연도간,연도별 및 분기

자료로 구성되어 노동비용에 대한 수준별,구조별,단기지표의 종합

적이며 세부자료를 제공.모든 통계는 지침(CE530/1999,1737/2005,

450/205)에 정의된 노동비용에 관한 조화된 정의에 바탕

2.분기 노동 비용에 관한 EU지침 450/2003은 LCI자료 제공을 위한

회원국에게 기본 지침을 제공.EU정의는

1)노동비용지수는 시간별 고용에 따라 피용자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의

단기적 지표.노동비용은 피용자 총보수와 간접비용의 합계.피용자

보수는 급여,보너스,사회적 기부의 가치,소득세 등을 포함.간접

비용은 지불한 보험금,피용자에게 연계된 세금에서 보조금 공제,

지수는 자국화폐 기반으로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음

2)지수는 경제활동 분류(NACE)별 경제활동을 고정화 하여 연별로

연쇄하여 라스파이레스 산식에 의거 산출

3.분기별 지수는 생산요소로서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압력을 측정.

자료는 크게 “임금 및 월급”과 “피용자 사회보장 지출에 지불된

세금에서 고용자 수령 보조금 공제”구분 가능.1996년부터 Eurostat

지역 분기별 자료를 공표하여 현재는 모든 EU회원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를 포함

4.EU 회원국에서 수행한 노동비용조사(LCS)를 통해 노동비용에 관한

구조적 정보 수집.조사는 10인상 사업체별 세부 노동비용 자료,

근로시간 및 근로 비용에 대한 항목을 포함

5.정보는 규모별,경제활동별,지역별로 분류.자료는 대부분 층화임의

추출에 의해 각국 통계청에서 수집.또한 자료는 “월간노동비용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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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노동비용”을 포함하며 비용별로 이용 가능

B.현재 Eurostat노동비용 지수 작업

1.EC지침 224/2007(노동비용지수에 의한 경제활동)이 최근의 개정.이

지침은 450/2003을 Update하였으며 공공부문을 포함하도록 지수

범위를 확장하는데 관심

2.2009년 출간예정인 공공부문을 포함한 자료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2009년 폐기 될 예정이며 LCI의 이름을 NACE1.1에서 NACE2로

변경할 예정

3.품질관리에 초점을 둘 예정이며 근로시간에 대한 지수의 탄력성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으며 향후 모든 계열로 확장할 예정

Ⅲ.노동 비용과 관련 지표에 대한 경제적 협력 결성 및 시스템 개발

A.개 관

1.단위 노동비용은 산출물 당 평균 노동비용을 측정 한 것으로 실

산출에 대한 노동비용 비율로 시간당 노동 생산성에 대한 단위 평균

노동비율과 같음.단위노동비용은 생산성과 생산비용중 임금과의 결합

효과를 나타내 줌.국가별 노동통계를 사용하여 단위 노동비용을

산출하는 능력이 최우선이므로 이번 섹션은 OECD의 회원국과 EU

국을 망라하는 최근 작업과 타 국제기구와의 공조에 초점.노동 통계

방정식 이슈가 제기 되었음

2.단위노동비용은 피용자당 비용 감축에 의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킴

으로서 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두 가지 또는

혼합전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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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비교 관점에서는 물가의 단기 변동,경제구조의 차이로 국가간

일치하지 않아 일부 항목은 집계과정에서 상쇄시킬 수 있으나 세부

항목의 산업과 생산 구성의 차이는 상당히 중요

4.단위 노동비용과 관련지표 OECD 시스템은 노동비용에 대한 국제적

비교 자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경제 분석가 사회의 관심에 따라 개발.

2007년 중반 새로운 시스템 공표는 대학,각국 자문단,각국 통계청과

중앙은행,국제기구 및 OECD 경제국의 도움 하에 OECD의 4년간의

작품으로 2005년 OECD 단기 경제통계 작업반 회의에서 피드백을

받았음

B.방법 및 범위

1.시스템은 아래의 분기별로 갱신되는 분기 및 연간지표로 구성되는데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방법을 사용

2.분기 지표

1)단위 노동비용 지수 및 성장률 :원계열,계절조정,추세치

2)총 노동비용 :통합되지 되지 않은 국가별 임시 원계열

3)실질 생산 :통합되지 되지 않은 국가별 임시 원계열

3.연간 지표

1)단위 노동비용 :지수,수준,성장률

2)총노동비용 :자국 통화 수준

3)실질 및 명목생산 :자국 통화 수준

4)총 고용 및 고용률

5)환율조정 단위노동비용 :지수 및 수준($)

6)노동 소득 점유비 :지수 및 수준

7)단위 노동 투입당 노동 생산성 :지수 및 성장률

8)피용자당 노동생산성 :지수,성장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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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위 노동 투입당 노동 보상 :지수 및 성장률

10)피용자당 노동 보상 :지수 및 성장률 및 수준

11)근로시간별 피용자당 노동 보상 :지수 및 성장률 및 수준

12)단위 노동 투입 지표별 노동 보상 :지수 및 성장률(US$PPP조정)

13)피용자별 노동 보상 :지수 및 성장률,수준(US$PPP조정)

14)시간당 노동 보상 :지수 및 성장률,수준(US$PPP조정)

4.지표는 38개국(EU와 결합한 OECD),유로 지역,주요 7개국에 대하여

아래의 경제 활동으로 이용 가능

-총 경제,제조업(ISICD),산업(ISICE),건설업(ISICF),도소매,운수,

통신(ISICG-I),재정 및 사업서비스(ISICJ-K),시장서비스(ISICG-K),

농업을 제와한 사업 분야(ISICC-K)

C.연간 총 노동 비용

1.총 노동비용의 목표 변수는 SNA93에 의해 추계된 피용자 보수로

자영업자는 피용자보수를 사업체 종사자의 총 노동시간에 대한 자영

업자의 총 노동시간 비율을 곱하여 조정.이 변수는 임금,월급,보너스,

노동서비스와 관련된 지급,연금관리에 대한 피용자 기여,간헐적 및

주기적 지급,생명보험과 노동사 보상을 포함한 노동비용 대부분을

포괄.그러나 피용자 보수는 피용자 훈련,복지 혜택,채용,고용세,

기타 부가세는 제외.자영업자의 시간당 보상이 사업체의 보상과

같다는 가정은 국가별,경제활동별로 타당성에 차이가 있을 것임

D.분기 총 노동 비용

1.총 노동비용의 목표 변수는 SNA93에 의해 추계된 피용자 보수이지만

자료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총임금 및 월급,적합한 노동 투입 측정에

의해 계산된 노동비용 지수,평균시간당/주당/월별 소득선호로 대체

변수로 대체.분기별 자료는 연간자료를 벤치마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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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제 협력 기회 및 관련 이슈

1.2007년 노동통계국(BLS)과의 밀접한 협조로 비교사업이 시작.BLS와

OECD가 각각 독자적으로 발간한 15개국의 대부분 ULC계열간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두 계열간 국가별 차이의 원인은

총노동비용에 대한 조정,자료제한,자료출처에서 나타났음

2.유럽 중앙은행은 NACE산업분류에 바탕을 둔 6개 경제활동별 유로

지역 분기별 ULC지수 발간

3.OECD는 현재 ECB와 시스템상 내용 차이에 대하여 토론중이며 양

기구의 공조방안을 검토 중

4.추가 이슈는 ECB가 토론에서 강조하였듯이 현재는 단위노동비용 계산

방법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없다는 것이며 사무국은 이 이슈를 위원

회에 상정하기를 희망

Ⅳ.가능한 향후 작업

1.ILO노동시장 주요지표(KILM)DB는 31개국 전체산업,23개국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 모두에 대한 연간 자료를 보유.자료의

품질보장과 방법의 타당성확보를 위해 ILO와 OECD의 공동 국가에

대한 비교 가능성연구 가능성이 있음

2.향후 협력 가능 분야는 가이드라인으로 Eurostat상황에 따라

UNECE국가 간 LCI조화임

3.국민계정의 고용과 근로시간 :보고서가 국민계정 노동 투입 측정의

통합을 위하여 사용한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마련 중.보고서는 OECD/Eurostat질문지 결과에 바탕을 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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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 통계표를 제공할 예정으로 피용자수와 근로시간에 대한 수량적

영향이 측정될 예정

4.국민계정으로 노동계정 통합은 노동투입에 대한 기본 자료원이 국가

통계시스템 내 통계 요구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힘든 과정으로

판명.경제분석에 국민계정 기반 노동 투입 추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러한 추정치와 원자료 품질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같은

사례가 근로시간 자료에도 발생

5.평균 연간 근로시간 표준화 :이 장기과제의 목적은 30개 회원국과

10개 참여국에 대한 표준화된 평균 연간 근로시간을 포함할 수 있는

DB구축

6.이 지표의 단위는 법정 휴가에 개별 적용한 피용자별 연간 최고 법정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음.지표는 법정 근로시간,일수 혹은

주일과 타 지표(출산휴가 정도,질병관리,파트타임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디센티브)에 나타난 법정 최고치를 혼합

7.지표는 단위노동비용,노동생산성 등 주요 경제지표의 국가간 비교성

증대의 도구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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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13

간소화된 사업체 정보 :

행정자료에 기반한 고품질 통계생산 가능성은?

요 약

유럽 통계위원회는 2008년 6월 “사업체 통게에 대한 전략적 이슈”를

2009년 총회 세미나를 위한 공식 주제로 채택.위원회를 대신하여

사무국이 2009년 2월 총회 세미나를 위한 개요를 추인하였으며 포르

투갈에 토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요청

현재의 보고서는 포르투갈의 간소화된 사업체 정보 시스템 구축과

구축된 자료를 현 통계 생산에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간소화된 사업체

정보는 4개 공공기관의 합동 작품으로 일관성 있고 조정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양질 통계에 대한 시스템의 영향과

시스템 사용의 장점은 토론할 것임

Ⅰ.소 개

1.포르투갈 통계생산은 2006년 기업체자료를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간소화된 사업체정보시스템(IES)인 행정자료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IES는 4개 공공기관의 합동작품으로 일관성 있고

조정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IES는 일정 시기에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수행.동시에 기업체의 통계

분야를 포함한 법적의무에 부합하여야 함

2.이 보고서는 포르투갈의 간소화된 사업체 정보시스템 구축과 구축된

자료를 현 통계시스템에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포르투갈의 현 통계

시스템은 사업체구조 통계 규제의 범위 내에서 통계생산을 금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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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오히려 IES는 국내무역 및 국민계정 자료를 포함하는 통계분야를

포괄.양질통계에 대한 시스템의 영향과 시스템 사용의 장점은 토론

Ⅱ.간소화된 사업체 정보 시스템(IES)

1.포르투갈 통계청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자료를 통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노력에 비해 결과는 특히 사업체 통계

분야에서 미미.2005년 포르투갈 기업체에 대한 일부 행정/과세

자료의 이용이 가능.그러나 조사는 여전히 수행되었으며 국민계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결합이 필요

2.2006년 초 포르투갈 정부는 기업체와 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료의 간소화와 현대화 프로그램에 착수.다수의 국가 공공기관이

행정자료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개발에 참여.시스템은 동시에

아래의 기업체의 법적 의무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

1)재무부(국세청)에 대한 연간 회계 및 세무 보고서

2)상업적 레지스트리 등록에 있는 회계보고 기록

3)통계청에 제출한 사업체 통계자료로 유럽 통계시스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통계목적으로 중앙은행에 제출한 회계자료 보고서로 유럽 중앙은행

통계시스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IES는 1월 17일 법률 8/2007호로 제정.시행은 모든 이해기관의 참여로

가능.타 기업에 SW를 판매하는 기업과 보험 및 금융 감독자도 참여.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책지원이 가장 핵심요소임

4.일단 시행되자 시스템은 모든 참여기관이 행정부담을 경감하며 측정을

효과적으로 한다고 수용하고 인식.이는 시스템개발을 상호협조적으로

하였으며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수요를 인지,공동수요에 대비한

개념과 정의의 조화로 가능.각 기관은 IES에 포괄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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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 대하여 보고 금지.동시에 전자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며

동시에 4가지 의무사항을 충족하므로 기업체에게는 초기 설치비용에도

불구하고 엄청남 이익

5.포르투갈 통계시스템은 1개 자료원에서 생산한 기업체에 대한 기본

통계 자료와 완전히 통계적 수요에 따른 정의를 처분하여야 하며

사업체 구조통계의 생산이 6개월 단축

Ⅲ.사업체구조통계 생산에 있어서 간소화된 사업체 정보시스템의 영향

A.사업체 통계 조사

1.통계청의 IES참여 초반에는 완전한 행정자료 이용으로 연간 사업체

통계조사(SBS)폐지가 목표.이러한 목표는 IES시행 첫해에 달성되

었고 IES시스템 도입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

2.구 표본조사자료와 IES자료의 비교는 다른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시리즈 단절이 없으며 자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완전한 결론.반면에

모든 기업체 자료가 이용가능 하다는 사실은 자료의 품질을 보장

3.그러나 SBS에 의해 수집되던 일부 부문별 통계자료는 IES를 통해서는

수집 불가.이러한 정보 수요는 존재하는 타 통계에 통합하거나 수요에

맞추어 새로이 생산.이러한 경우 사업체통계조사에 비해 적은 샘플

조사로 대체

4.행정자료의 활용으로 사업체 구조통계 및 사업체수 통계,분야별

통계의 일관성 향상.많은 연구와 사업이 다른 출처로부터 생성된

통계자료의 일치성과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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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타 사업체 조사

1.IES의 시행으로 종사자수 같은 IES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는 타 조사

에서 삭제.따라서 통계청 내 DB에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

2.따라서 표본 조사는 IES참여 기업체의 표본자료 또는 IES결과자료

로부터 각각 자료 수집이 가능

3.IES의 사용과 행정자료의 활용은 모든 사업체 통계의 일관성을 보장

하는 기회.조정된 표본은 동일 기업체에 대한 응답부담 경감을 목적

으로 동시에 정의 되는 사실에 추가하여 IES에 바탕을 둔 통계 자료는

상대적인 일관성을 보장.일관성 확보를 위해 calibration기법을 사용

C.국제 무역 통계

1.IES는 EU국내외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무역

통계와 비교.VAT과세 자료와 VAT정보교호나 시스템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역내 무역은 통계 시스템보다 보다 많은 정보의 출처임

2.VAT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자료보다 IES시스템과 Intrstat시스템의

방법론이 보다 유사하여 역내 무역통계 분석에 IES의 효용은 광대.

2006년 사업체 수준에서 자료를 점검하여 국제 무역통계의 품질이

많이 향상

D.국민계정

1.국민계정 생산통계의 수준별 및 종합별 자료에 대한 단일한 자료원이

없기 때문에 조사자료,행정자료 등 다양한 정보원에 의존

2.IES는 국민계정의 통계적 수요를 고려하여 국민계정 추계에 사용되는

세부항목은 통계청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함.사실 IES의 결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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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생산,수입,수출,고용 변수에 접근 가능.후반부에는 노동시간,

비정규직 노동자 자료도 이용 가능.추가로 국내외 시장별 사업 활동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접근도 가능

3.IES와 협력하여 국민계정 통계 생산은 아래의 이점이 있을 것임

1)추정과 추계과정으로 통계적 에러를 제거하여 법인 분야로 적용 범위

확대 가능

2)공급과 소득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단일 정보원

3)생산,중간소비,총부가가치,고용,피용자 보수,잉여,수출입과 같은

국민계정 요소의 비교와 타당성 검증을 가능하게 함

Ⅳ.행정자료 활용과 품질 개념

1.조사에 의한 통계자료의 품질이 행정자료로부터의 품질보다 우수하

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가 통계작성기관은

조사를 통하여 엄격한 보고 사항을 보유하나 행정자료는 일반적으로

국가통계기관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데 기인

2.따라서 행정자료 활용으로 응답부담 경감과 통계의 품질향상은 상호

배척관계임.행정자료는 통계생산에 필요한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모든 단위를 포괄하지도 못함.또한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정보관리 방법이 불명확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시한에 자료이용을 못할 수도 있음.따라서 통계청은 반드시

추정치를 생산하여 타 정보원 또는 통계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와

비교하여야 함

3.이러한 요인은 여러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을 주저하게 할 것임.여러

자료원에 대한 품질,자료의 추정 또는 결합에의 통계적 어려움에 대한

의심은 있을 수 있음.따라서 공공기관의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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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러 국가 통계기관의 요구 및 이해관계와 통계수요를 결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그러나 각 기관은 최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각자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혹은 변경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모든 참가 주체 특히 일부 기업체와 시민은 많은 이익을

보고 싶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함

5.포르투갈의 IES시스템은 행정자료의 활용에 따르는 단점을 최소화

하여 혁신적임

1)IES가 광범위한 사업체 구조통계를 포괄하여 고수준의 일관성을 보장

2)전자 전송이 약 2000개의 내검 원칙을 소장하여 초기단계에 자료의

일치성 보장

3)통계청의 활동적 참여로 초기단계부터 통계수요를 보장 받아 조사

항목,조사단위,정의,조사시기의 보장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수확

Ⅴ.결 론

1.조사통계와 행정자료와는 차이가 존재.행정적 또는 통계적 부담이

기업체 응답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행정자료의

활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행정 부담 중 통계적 부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부담 감소요청 압력이 있음.이는 제공된 정보로

부터 즉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느끼거나 보다 약한 법적의무로

인식,또는 통계적 부담은 종종 타 통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와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임

2.결과적으로 통계 시스템이 피할 수 없이 따라야할 경로는 조사를 대체

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것임.이러한 목적 하에 통계청은 조사대상,

범위,통계조사 단위,자료검증,여러 자료원의 결합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여야 할 것임.행정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일관적이며 통합된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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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ES시스템은 통계청의 직접 참여와 타기관의 통계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보고

된 통계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4.IES시스템 개발은 모든 포르투갈 행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인식.

기업체는 동일한 정보를 상이한 시기와 형식으로 4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였음.기업체가 정보기술시스템을 채택하는데 드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음

5.전체적으로 포르투갈 통계시스템에게 IES는 조사대상의 확대,일관성,

정확성,적시성,비교가능성,사업체 통계의 정확성을 향하여 도약을

하게 해 주었으며 통계의 품질에 대해서는 다방면에서 고려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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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15

행정자료에 역점을 둔 기업체통계

:슬로베니아 사례

요 약

유럽통계기관장회의는 2008년 6월 2009년 정기회의 세미나로 기업

체통계의 전략적 이슈를 주제로 채택.총회를 대신하여 의장단은

2009년 2월 회의에서 세미나에 대한 개요를 승인하였고 슬로베니아

에게 토의 안건을 제공할 노트 준비를 요청함

이 노트는 슬로베니아에서 기업체통계의 생산에 대한 통찰을 제공.

이런 접근방법은 등록에 기반 한 행정자료 출처의 활용으로 특징

됨.이 노트는 법적근거,기업체등록,고용의 행정등록 그리고 연간

회계보고서와 부가가치신고가 어떻게 통계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지를

설명.기업체 통계에 대한 행정출처 이용의 이점,단점 그리고 도전

또한 토의

Ⅰ.소개

1.기업체통계는 두개의 주요 도전에 직면 즉,고품질의 통계를 제공하는

것과 행정부담경감에 대한 책임(commitment)임.이 두 목적은 상충

되고 자기 배제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달성될 수도 있음.자료는

슬로베니아 통계시스템의 접근법을 설명.통계시스템은 등록에 기반 한

행정자료원의 활용이 특징.자료는 법적근거와 두개의 가장 중요한

기반요소 즉 기업등록과 고용통계등록으로 시작됨.자료는 4장의 주요

행정자료원으로 연간회계보고서와 부가가치 신고와 5장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 통계로 이어짐.6장은 이점,단점 그리고 도전에 대해

설명.7장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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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법적 문제

2.행정자료원 사용의 전제조건은 법적인 근거임.슬로베니아의 경우 가장

중요한 법률은 다음을 관리하는 국가통계법임

(a)통계조사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 통계청은 모든 기존 자료원

에서 자료를 수집할 권한을 가짐.수집 자료의 관리와 유지에서

행정자료 수집물(기록,등록,데이터베이스 등)소지자와 통계조사

프로그램이 자료제공자로 규정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유효한 표준

(예,국가표준인 분류,사람과 사업의 식별)을 이용해야 함

(b)업무담당분야의 통계를 수집하고 통계조사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관청은 통계청의 사전 의견을 받은 후 관할 통계조사의 조사방법

근거를 정의해야 함.사실상,담당자는 담당분야에서 새 행정자료를

만들거나 기존 행정자료를 수정하기 전에 통계청에 통보하고 의견을

구해야 함

(c)통계청은 법적 근거나 개인의 서면 동의하에 관리되는 여러 행정자료

수집물의 식별 가능한 개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법에 따라

등록관리자는 모든 요청자료를 무료로 통계청에 제출해야 함.통계

청은 개별 자료 수집물의 모든 자료를 상호 연결할 수 있고 이것을

통계조사 프로그램에 반영됨

3.위에 나열된 국가통계법 규정은 행정자료원을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법적 요소를 제공.모든 기존 기록에서 개별 자료를 확보할

권한과 그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허용은 그것들을 등록 지향시스템의

모든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나타냄.경제통계 목적

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등록은 기업체 등록과 고용통계등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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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등록

A.기업등록

4.슬로베니아의 기업등록(슬로베니아 행정기업등록)은 법적 혹은 제도적

형태나 크기에 관계없이 가족농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영리나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슬로베니아의 모든 사업주제의 기록을 포함.현재

형식에서는 기업등록은 1997년에 시작되어 2002년 까지 슬로베니아

통계청이 관리.2002년 이후 등록은 공공 법적기록과 관련 서비스

(PLRRS)을 위한 슬로베니아 기구의 관리 하에 둠

5.등록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출처는 법정등록(현재는 기업등록으로

완전히 통합)과 새로운 사업의 등록과 이미 등록된 단위의 변화와

중단에 대한 기업등록에 자료를 제공하는 기타 주요 등록 예를 들어,

내무부는 정당과 사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문화부는 예술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노동부는 무역 노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부처는 등록 의사,재향군인,화학자,형사,변호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중․소규모의 독점 소유자에 대해서 기업등록은 주요

등록역할을 함.정부 단위는 그들이 규정한 법의 토대 위에서 등록되고

갱신됨

6.등록과 동시에 등록의 각 단위는 존재하는 동안 바뀌지 않는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됨.그 개체는 활동을 중단할 때 이 식별번호는 다른

개체를 나타내는 데는 사용될 수 없음.이 식별번호는 모든 등록자료와

기타 행정자료 간 연결요소임

7.기업등록의 단위에 기록되는 특성은 많음.경제통계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식별번호,기업명,주소,활동(경제활동분류의 슬로베니아 판인

표준분류활동),기관부문(유럽계정과 일치하는 기관분야의 표준분류),

법적조직형태,자본금의 원천,설립국가,소유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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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업등록부는 따라서 경제통계와 관련된 모든 단위를 포괄.등록부는

단위 선택을 위한 가장 철저하고 폭넓게 가능한 틀을 제공.그러나

또 다른 등록부는 경제활동인구 즉 고용통계등록부 결정에 사용됨

B.고용통계등록

9.고용통계등록부는 SORS가 관리.이 등록부는 소위 M서식(M-forms)

예를 들어 의무 사회보장과 고용자료 등록부 자료로 갱신.M-서식으로

사회보장기여금(비법인을 포함한 기업단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기록을 노동,사회와 건강보장과 통계 법제화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그들이 보험 신청,보험 기간중 자료

변동 그리고 보험 탈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임.M-서식

취합과 자료입력에 대한 관할기관은 건강사회보장기금임.기금은 또한

SORS를 포함한 자료 관리기관에 자료를 배포

10.등록부의 관찰단위는 의무적인 사회보장을 갖거나 슬로베니아의

영토에서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5세 이상이고

은퇴하지 않은 사람임.고용은 임시직이거나 종신고용,전업이나

파트타임일 수 있음

11.등록부 단위의 특성,상황 그리고 관련성은 M-서식,중앙인구등록부

그리고 기업 등록부에서 확보하는 데 이 사항들은 개인이나 기업

실체에 대한 동일 식별자와 연결.고용통계등록부상 단위에 기록된

특성은 많은 데 예를 들어,개별 식별번호,전문적인 자격수준,교육,

개인이 수행한 직업,교대근무,고용기간,작업시간,보험시간,보험

가입 및 고용원 지위,기업식별번호,활동코드(activitycode),법적

구성형식(legalorganizationalform),기관부문 등

12.고용통계등록부가 포괄하는 고용은 국민계정에서 추정되는 전체 국내

공용의 약 85%를 대표.주요 차이는 농부와 무급 가족종사자(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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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8%),자영과 제2직업으로 사업을 하는 기타 사업자(3.3%),

두 가지의 특별 형태의 계약 하에 활동하는 사람(1.4%),임시고용

기관을 경유하여 일하는 학생(1.3%)그리고 불법 및 감춰진 근로

(0.6%)가 차지

13.경제통계에서,등록부는 세 가지 목적에 주로 사용.첫째 목적은 고

용자 수치를 추정하는 것.두 번째 목적은 기업등록부의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 수를 추출하는 것.이 점에서 등록부는 사업체를 다루는

대다수의 통계조사에 대한 2차적인 표본틀을 결정.세 번째 목적은

행정자료뿐만 아닌 통계출처 모두에서 무응답을 추정하는 것임

Ⅳ.자료출처

14.경제통계에서 다양한 자료출처를 이용.이 자료는 통계생산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개의 행정출처에 초점.이 두 출처는 연간회계

보고서와 부가가치세신고서임

A.연간회계보고서

15.엄밀히 이야기해서 연간회계보고서(손익계산서 및 수지계산서)는

전적인 행자자료는 아님.이것은 회계보고서의 일반 공개 목적,

통계목적 또는 통제목적으로 수집.그 자료들이 수집되는 목적과

법적근거는 회계보고서의 종류에 따라 상이

16.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연간회계보고서는 9종임

(a)법인 연간회계보고서(유한책임회사,무한책임회사,합자회사,유한

합명,유한책임협동사회 등)

(b)소규모 비법인기업 연간회계보고서

(c)대규모 비법인기업 연간회계보고서

(d)간접예산단위(학교,병원,유치원 등)의 연간회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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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직접예산단위(부처,법원,정부 조직,도시 등)

(f)조합의 연간회계보고서(사회,문화,오락,스포츠,사냥,낚시 조합 등)

(g)개별 법령의 법인의 연간회계보고서(무역노조,기금,농업 집단,

정당,의회 등)

(h)금융기관의 연간회계보고서(은행,저축은행,저축 및 개부기업)

(i)보험기업의 연간회계보고서(보험회사,재보험회사 및 연금회사)

17.첫 언급된 7개의 회계보고서는 PLRRS가 수집.이러한 수집의 법적

근거는 모든 기업체(예를 들어 회사법,사회법,장애인 기구법,회계법

등)는 그 회계보고서를 공표해야한다고 규정한 상이한 형태의 기업체에

대한 국가통계규정과 법률에 있음.따라서 자료는 통계목적,회계

보고서의 일반 공표 목적 그리고 통제목적(예산단위에 해당,부분적

으로 비법인 기업에 대해 적용).사용되는 조사표는 이런 상이한

필요에 맞게 채택되고 기관간 합의됨.조사표의 내용을 정하는 주체는

슬로베니아 감사원과 협력한 PLRRS임.예외는 재경부가 규정한

예산기관에 대한 조사표임.상이한 기관에 대한 조사표가 슬로베니아

감사원이나 재정부가 규정한 회계계획에 맞추고 언급.모든 회계

보고서는 SORS에 모든 고유번호를 갖고 개별단위로 있음

18.금융기관의 회계보고서는 슬로베니아 중앙은행이 수집하고 보험

기업의 회계보고서는 보험감독기관이 수집.이 두 형태의 회계보고서는

주로 통제목적으로 수집되고 집합체로 SORS에서 구할 수 있음

19.회계보고서는 비법인 기업(이들 자료는 가계의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소득세신고에서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는 모든 고유번호를 가진

개별단위로 세금당국이 SORS에 제출됨),개별 농부(농업에 대한 경제

계정으로 추계)그리고 종교단체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 경제를 포괄.

모든 기업체는 그 활동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으로 전체가 포괄범위임.응답률은 높은 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형태인 법인은 고용측면에서 98.5%이고 예산단위와 금융기구의

응답률은 100%해당,단체는 최악으로 5%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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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가세 신고

20.부가세 신고는 행정목적으로 세무당국이 수집.신고는 부가세 책임이

있는 모든 기업체가 제출.기업체는 상이한 빈도로 신고서를 제출

즉 대다수의 기업체는 월단위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밖의 기업은

분기 단위로 제출.자료는 매월 월 종료후 약 50일이후 SORS에서

구할 수 있음.SORS로부터 수령한 데이터베이스는 세금부가번호를

포함한 모든 개별 신고서 자료를 보관

21.현재,21개의 변수가 부가세 신고에 표시.경제통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 공급,재화의 기타 EU 회원국에 제공,재화와

서비스의 구입,기타 EU 회원국으로 부터의 재화 획득,부동산

구입과 기타 고정자산 구입

22.부가가치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모근 기업체가 부가가치 체계(부가가치

시스템은 25000유로 이상의 12개월 거래액을 갖는 모든 기업에

의무적)에 있음으로 포괄적임.부가가치시스템 단위는 소규모 즉

부가가치시스템에서 국가경제의 전체거래량의 99% 이상이 포함.

따라서 부가가치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의 활동 중인 기업 단위를

포함하고 통계조사,무응답의 처리 그리고 공제 전 액수로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자료로 이용

Ⅴ.생산된 통계

23.위에 언급한 자료원은 경제통계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단기 기업

통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 신고임.부가세 신고는 많은

서비스 산업 즉 소매거래,도매 거래,수리,호텔과 식당,운수,창고,

커뮤니케이션,거래활동 및 기타 서비스 활동의 거래량 추계를 직접

사용.언급된 통계는 부가세신고만을 이용해서 생산되지 않음. 즉

관찰된 현상의 통계정의에 충분하고 가장 중요한 보고단위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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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기 위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래량 자료는 전통적인

통계조사에서 직접 수집.서비스 조사에서 관찰 기업 수는 약

15,000개이고 그중 740개(5%)는 조사표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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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16

외국계 기업구조와 사업에 관한 통계작성시 행정/통계조사

자료이용 과제

□ 개요

CES는 '기업통계 전략 이슈'(strategicissuesinbusinessstatistics)2009

세미나 주제로 정하였으며,의장단은 CES를 대신하여 노르웨이 통계청에

관련 자료 제공 요청.본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외국계 기업)구조와 사업

관련 통계 작성에 있어 당면과제를 다루고 있으며,노르웨이 통계청의

통계조사 모집단 선택과 작성에 관한 해법,통계품질,관련 비용과 효용

등을 제시

□ 노르웨이 통계청 사례 외국계 기업 무역통계(FATS)작성

○ 1차 시범조사

-기업 활동별,최종 기관단위별 상품/서비스 무역 수/출입 자료 조사

-FATS작성을 위한 서비스 수/출입 통계조사 수정

-FATS작성을 위한 관세청 상품무역 자료 가용성 평가

○ 2차 시범조사

-구조적 기업통계 및 R&D 통계 특성,경제활동분류(NACER1.1)에

따른 기업 활동 분류,기관단위(UCI)별 국적 조사

-구조적 기업통계(SBS)를 이용하여 외국계 기업 수/근로자 수/생산가치

/회전율/요소 비용별 부가가치/상품,서비스 구매규모/인건비 관련

통계 작성

-고용규모별 외국계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및 지출 조사 등

○ 연도별(2000-2006)모집단 주주명부,외국인 소유권 기록,통계청 기업

등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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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

○ 국세청 주주명부(TaxDirectorate'sRegisterofShareholders)

-노르웨이 기업 주식통계,명목자본,외국인 주주 배당금 관련 통계

작성 (표1)

-자료보완을 위해,연간 자산/부채 총조사,기업 보고서,기업계정 등

활용

○ 노르웨이 통계청 기업 등록부(CRE,CentralRegisterofEnterprises)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법인기업 및 외국인 소유권 정보

○ 노르웨이 기업의 외국인 지분(또는 소유권)기록 (SIFON-register)

○ 최종 소유자 국적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와 기관단위(UCI)별 등록

국적을 추적한 결과,주주 명부상 국가,본사 위치,주식거래가 이루

어지는 국가와 일치.

○ 최종 기관단위(UCI,UltimateControllingInstitutionalUnit)작성을

위해,연간계정,기업 홈페이지,주식거래 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정보가 불충분한 소기업의 경우,최대 주주를 최종 소유권자로 추정.

조사결과,규모별로는 스웨덴이,부가가치별로는 미국이 노르웨이 내

최대 외국계 기업 소유국가로 나타나.(참조 도표 1)

□ 기존 자료원천을 활용한 FATS생산

○ FATS작성을 위해,외국인 소유 기업을 산업/고용규모/UCI소재지

별로 분류하고,기관부문별로는 비금융 기업(S.11)/준법인 기업(S.14)은

포함,금융기업(S.12)은 총계 작성시 제외

○ 국민계정 통계가 기업(enterprise)이 아닌 사업체(establishment)를

주요통계 단위로 되고 있고,노르웨이 주요산업 석유/가스 탐사,

해양운송,전력 등-경제조사 또한 사업체(establishment)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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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고 있어,기업단위별 FATS작성을 위해,기업별 산업경제

테이블을 작성하여 통계청 웹사이트에 게재

○ 2006년 현재,근로자 5명 중 1명이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탐사의 경우,외국계 기업이 전체 고용의 35% 차지.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외국계 기업이 37%(고용),40%(부가가치)차지

□ 노르웨이 통계청의 구조적 기업통계(SBS)생산 체계

○ 행정자료 활용

-SBS는 국세청 표준산업양식(SIF,standardindustryform)을 기준으로,

기업체 단위별로 정보를 수집하였고,부가세 기록에서 회전율을,

고용자/피고용자 기록에서 고용자 수 활용.

○ 통계조사

-투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장비 지출,기업의 사업체 단위별 분류 정보

등을 SBS통계조사에서 수집

○ 누락정보에는 통계기법을 적용하여,누락기업은 주식회사로,손익

계산서/대차대조 수치는 재무제표 자료 활용

○ FATS모집단에 SBS자료를 활용한 결과,표 2와 같은 산업별 분포를

보임.표2.국내 상주 외국계 기업의 산업별 부가가치

□ 상품 및 서비스 무역

○ SIFON(외국인 지분 등록부)및 CRE(통계청 기업 등록부),무역 통계

조사 등을 외국계 기업 무역통계 작성을 위해 활용

○ 서비스 무역 자료 원천

-통계조사 서비스 무역수지 조사,수상 운송업 SBS조사

-서비스 수출입은 활동별 상품분류(CPA)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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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 서비스 무역(intra-group trade)을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

CPA코드별로 분류

○ 상품 무역 자료 원천

-월간 해외무역 통계,관세영역 이외 국경무역 자료,외국인 소유권

변동자료 등

-그룹 내 상품 무역은 별도 조사 없이 월간 해외무역 통계 활용

○ 시범조사 결과

-2006외국계 기업의 서비스/상품 무역이 노르웨이 전체 서비스/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그룹 내 무역 또한 전체 기업대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FATS품질 문제

○ 2009년 3월 현재,Eurostat과 공동으로 자료검증-UCI지리적 분류별,

활동분류별,SBS특성별-과정에 있으며,수출/회전율,수입/상품

서비스 총구매간 일관성도 검증

○ 일부 산업(NACE11,40,41)의 경우,Eurostat보고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여,NACE11의 SBS보고 시 절사표본 활용

○ SBS표본 작성시 시간차로 인해 자료 중복 발생.산업간 보조기업

처리 불일치.비용대비 효용을 고려하여,FATS-R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며,향후 상세수준보다는 총계수준에서 자료 일관성 검증을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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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7

통계 공표 및 전달관련 이슈 :

2009년 CES총회에서 심층연구 주제로 세션 토론

요 약

사무국은 2008년 2월 회의에서 통계 공표 및 소통,출판에 관한 주제를

심층 연구 주제로 선택.또한 사무국 회의에서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구

하기 전에 총회 세션에서 심층 연구의 토론 주제로 선택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결정.이러한 접근법은 2009년 총회에서 시험할 예정

2009년 2월 사무국은 보고서 개요를 승인하고 UNECE secretariat와

SteeringGroup에 2009년 2월 총회 세션에서 이용할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

회의에서 토론에 이어 주제는 2009년 10월 사무국이 심층 검토할 예정.

Ⅰ.배 경

1.사무국은 매년 5개 통계 주제별로 심층 연구 수행.연구는 관련 이슈

분석,현존하는 기준 점검,향후 개발 수요를 포함하며 잠재적 중복과

갭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국제기구와 공조

2.과거에는 사무국 회원과 옵져버만 관여하였으나 2008년 10월 사무국은

검토가 타 CES회원 참여로 인한 input향상과 이러한 input은 연간

총회에서 검토 주제로 토론될 때 최적이라고 결정하여 2009년 총회

세션에서 시험하기로 결정

Ⅱ.CES총회 세션 토론의 목적

1.토론은 모든 회원국에게 input을 구하므로 회원국에게 동 주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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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직의 변화를 인지하고 국제기구가 통계청을 도울 방안을 요청.

초점은 아직 국제수준에서 충분히 토론되지 않았고 가능한 복제분야에

맞추어져야 함

2.토론의 성과는 2009년 10월 사무국 심층 검토의 input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6월 CES회의의 토론은 이 보고서가 바탕이 될 예정

Ⅲ.통계 공표와 소통에 관한 현재 활동

1.여러 국제 그룹이 통계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자원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데 현 UNECE지역에는 다음을 포함

1)UNECE작업반 :2004년 10월 설립된 통계 공표 및 소통에 관한

SteeringGroup으로 그 목적은

-통계 공표 및 소통에 관한 경험 교환 촉진

-국가 및 국제적 경험을 요약하는 가이드라인의 개발

-그룹은 2006년 1월 ‘자료를 의미 있게 만드는 법’(작가에 대한 가이드)을

발간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제공

-2004년에는 ‘언론과의 소통’(통계조직을 위한 가이드)을 발간

-통계의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3차 가이드는 2009년 중반 발간 예정

2)Eurostat이 그룹의 정규 회의를 조직하여 관련 이슈 토론을 위해

회원국 전문가 초빙.Eurostat의 주 기능은 유럽 지역의 비교 가능한

통계정보를 만들어 발간하는 것임.Eurostat은 자료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 생산 자료를 병합하고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 기능.Eurostat은 EU지역의 주 통계 제공자이며 공표하는 대부분

자료는 최대한 조화된 것임

3)국제 마케팅과 산출 DB위원회(IMAODBC):국가 및 국제 통계

조직의 소규모,독립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개최되는 연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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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ODBC와 UNECE작업 세션과의 잠재적 중복 가능성을 2006년

9월 토론에서 제기되어 2006년 2회의 회의 참석자의 토론으로 조사.

결과는 두 그룹은 충분히 다르며 다른 수요를 나타내고 있었음.

IMAODBC는 좀 비공식환경을 제공하며 본질적으로 보다 기술적인

공표 이슈 특히 기술적 솔루션과 마케팅,공표 전략간의 관계에 초점.

UNECE는 공표 및 소통의 관리와 조직에 집중하며 IMAODBC와

다르게 가이드라인 작성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1)양 그룹 회원 간의 동질성 공유 2)

UNECE가 연간 IMAODBC에 참가하여 최근 update제공 3)전에

토론된 이슈를 아젠다로 구성하기 위해 양 회의 일정의 간격 유지로

중복에 대한 잠재적 의식유지와 노력의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음

4)‘통계를 지식으로 전환’OECD 회의 :2008년 스웨덴과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세미나는 2007년 로마 회의에서의 역동적인 그래픽과

2007년 제2차 세계포럼에서 조직한 ‘정보를 지식으로 전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도구’의 연장선상임

2.이러한 세미나의 목적은 통계를 지식과 결정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도구 개발에 기여임

3.병행하여 학문 출판과 연구사서 사회에서는 자료 발견성과 관리에

관심이 증가하는데 1)과학과 기술 정보에 대한 국제 위원회(ICSTI)

2)사회과학 정보 서비스와 기술에 관한 국제 협회(IASSIST)3)미국

도서 협회의 정부 문서 라운드 테이블(GODORT),과학과 기술에 관한

독일 국립도서관(TIB)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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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이슈와 과제

A.소통 관리

1.통계의 소통은 사용자와 생산자간 대화로 출판,DB구축 등을 통하여

통계를 전파하는 공표와는 차이.소통활동은 1)소통 및 출판 전략

개발 및 시행 2)평판 모니터 3)미디어 모니터 및 서비스 4)뉴스

공표 준비 5)웹사이트 유지 6)출판물 판매 7)이해관계자 및 사용

자와 관계 구축 8)사용자 만족도 조사 수행 9)디자인 혹은 스타일

기준 시행 10)동료 교육 11)언어 편집과 개선 12)내부 소통망

유지를 포함

2.통계 조직 내 소통활동을 관리하는 현 방법은 지속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일 것이나 연구는 조직의 계층적 개발의 결과임을 제안.전통적

으로 조직은 공표와 일부 미디어 체널과 일방향 통행에 초점을 두었

으나 1990년대부터 소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문가를 채용하기 시작.

인터넷 사용의 확산은 소통과 공표 방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 하였고

사용자를 다양화

3.소통은 전문 분야이므로 단일 조직을 창설하여 전문가를 유치,채용과

조직의 이익 증대를 위해 전문가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집권형의

장점.단점은 최고 관리자가 소통의 전략 측면에만 관심이 있을 경우

집권형 소통 단위를 타 운영단위와 동일 시 하는 경향이 있어 최고

관리자에게 직보하지 못할 수 있음

4.2008UNECE작업 세션의 토론은 각국의 통계 시스템이 소통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음을 나타내 주었음.기능의 정착은 효과성에

영향을 줄 것임.관리 과정은 통계자료의 소통이 공표활동과 관련

기술적 내부구조 관리와 동일한 관심을 받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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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통계 조직의 윤리와 독립성

1.윤리와 독립성은 통계조직의 기본적 이슈로 공식통계의 기본 원칙과

유럽통계 작성의 규정(Code)에 반영되어 있음.통계 조직은 독립성을

반영하는 공표와 소통 전략을 개발하는 도전에 직면

4.윤리적 소수자 혹은 특수지역에 대한 자료는 이러한 소수자 및 지역에

부정적인 관점을 주거나 반영할 위험이 있음.통계의 제4기본원칙에

따르면 통계 기관은 자료의 잘못된 해석에 대응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규정.이는 미디어와 정책의 주기적인 모니터가 필요한데 더

많은 토론이 요구됨

5.품질과 신용의 소통l통계 조직의 핵심 이슈.한편으로는 고품질 통계

공표로 오류를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류 발견시 대응하는

정책과 절차 개발이 필요

6.엠바고 정책에 있어서 CES회원국 중 일부는 모든 공표 전 접근을

금지하고 일부는 미디어와 정책결정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메커니

즘으로 제한된 사전 공표를 지원

C.자료 시각화와 통계의 소통을 위한 도구

1.많은 통계조직이 통계 DB에 접근을 허용하여 통계정보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종종 일련의 시각 도구에 의해 보충됨

2.새로운 웹 기술은 통계조직이 사용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변경.블로그,

wikis,사회적 네트워크가 새로운 채널을 제공.사용자에게 코멘트

혹은 자료 등재,관련 정보는 중간 제공자의 증가로 통계자료 공표와

소통에 새로운 장을 부여.많은 쌍방향 기술 사용은 과학이 아닌

이성에 기반을 둔 특정한 이익집단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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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관리와 모니터가 필요

3.자료의 표현은 점차 통계생산 과정의 핵심부문으로 고려되므로 통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통계표,그래프,기타 표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일련의 ‘자료를 의미 있게’라는 가이드라인을 발간

D.도달 취약 그룹과의 소통

1.통계조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은 목표 집단과 접근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도달 취약그룹과의 소통은 기술과 교육이 있음.급속한

기술의 발달이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1)부모에 접근하기

위해 자녀 교육 2)소수자 미디어와 작업 3)다양한 언어 정보와 해석

제공 4)지역,특수 그룹과 파트너가 해결책에 포함 될 수 있음

2.통계 조직간 지속적인 경험 공유에 의해 훌륭한 경험과 사례를 인지

하여야 함

E.통계 해독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1.통계 해독 개선은 사용자 이해 증대와 통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직면한 이슈에 대한 통계조직 내 지식 향상을 위한 사용자 그룹과

개발전략에 의존.통계조직은 설명을 개선하고 전문가 및 국민에게

정의 제공,공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대상이 전문가에서 일반 대중으로 이동은 통계조직에 다양한 수준의

통계를 제공해야하는 압력 증가에 기여

3.공중 교육과 직원 훈련에 대한 전략과 이슈는 아래를 포함

1)직원에게 미디어가 요구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전문 언론인 초빙

2)통계이해 제고를 위해 언론인과 합동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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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과 공저를 위한 교육자와 파트너

4)웹 개설

5)사용자 웹 화면 및 기능을 맞춤화 하는 것을 허용

6)라디오 및 TV와 소통

7)교육시스템과 체계적으로 교류

8)교육 경험자 채용

9)도달을 위한 시간 투자와 사용자와 관계형성

F.통계에 대한 국제 접근 라이센스 개발

1.통계정보에 대한 수요의 범위와 빈도가 인터넷 사용으로 비약적으로

증가.공식통계에 대한 일반접근면허 채택은 자료요구 증가에 국가를

넘어 지속적인 접근을 제공하여 이러한 수요에 대한 응답을 촉진시

킬 수 있을 것임

2.호주통계청은 많은 양의 자료 재사용을 원하는 사용자에 대한 불필요

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였는데 좋은 예가

될 것임

3.다른 수준의 사용자를 특정하여 내용을 부여할 수 있는 6가지 창조적

일반 라이센스가 있음.1)비상업적 및 비가공 2)비상업적 공유 유사

3)비상업적 4)비가공 5)공유 유사 6)완전부여

4.국제적으로 인정된 라이센서 제도의 채택은 통계정보 사용자 관리에

일관성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이는 시각성,

통계정보의 잠정적 재사용,검색 엔진을 통한 검색성 향상,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최소화를 개선시켜야 함

G.국제 자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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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기구에 자료제공은 통계청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국제

기구는 해당 공표시스템으로부터 직접자료 수집.그러나 자료 및 메타

데이터 교환기준이 널리 시행되기까지는 통계청이 자료제공을 하는

부담을 관리하여야 함

2.국제수준의 자료생산은 제한된 비교성,방법 상이,국제기준 부족,품질

문제,자료 이용성 부족을 포함하는 복잡성을 나타냄.국제기구에 의해

발간된 통합통계를 단일 DB또는 포털에 수록하고자 하는 시도는

복잡성을 더 증가시켰음.그러나 장기적 관점으로는 통합이 불필요한

차이와 증가하는 압력을 드러내 조화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3.이러한 이슈에 대한 사례는 새천년개발계획(MDGs)을 향한 진도를

모니터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과 공표에서 명백.MDGs전에는 국가와

국제기구간 자료 차이,불일치가 존재하였으며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그러나 개선이 가장 이루어진 분야에 집중한다면 불일치의

상당부분 감소는 가능

4.MDG자료 공표는 국제 기구간 전문가 그룹(IAEG)을 통하여 조정됨

H.검색성 향상과 학술 네트워크에 자료 연계

1.자료는 학술적 분야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더 많게,자주 출판됨.

저자,출판자는 어떻게 자료원을 연계해야할 지 명백하게 알지 못함.

자료가 어떻게 연계되고 분류되어야 하는 방법에 대한 공인된 시스템은

없음.저자의 연계,출판관리,도서 분류를 돕기 위한 문헌 시스템이 필요

2.많은 자료가 update되고 때로는 과거자료 전체를 대체하는 전체 자료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음.모든 이러한 변화는 기록되고 메타데이터에

설명됨.그러나 연계의 경우 저자가 생산한 시점과 사용자의 이용시점이

달라 자료에 연계되지 않을 수 있어 중대한 과제를 부과.OECD가

연계와 문헌관리에 관한 일부 표준을 제안하는 백서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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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3

통계 연구조사 목적으로 실시된 자료통합 비밀보호 원칙 및

가이드라인

□ 개 요

◦ 유럽 공식통계 기본원칙 제 6항은 ‘통계작성 목적으로 통계기관이

수집한 개별 데이터는,자연인/법인에 관계없이 엄격히 비밀보호

되어야 하며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함을 천명하고 있으며,이와

같은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국가통계기관이 실시하는 자료통합사업에도

적용

◦ 비밀보호 원칙 관련용어 정의

-종합(또는 복합)마이크로 데이터 자료 통합으로 생성된 단위 데이터

-비밀보호 정보 제공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자료 통합 2개 이상의 자료원천으로부터 자료를 조합하는 과정

-자료 매칭(matching);공통 특성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자료원천의

마이크로 데이터 연계

-자료 제공자 데이터/마이크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통계/비통계

원천에서 자료파일제공자를 통칭하나 통계조사 개별 응답자는 제외

-자연인/법인 법률이 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공식통계 국가통계체계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통계활동

-프라이버시 정보 소유자가 정보 관련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통계활동 통계정보 수집/저장/변형/배포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

-통계목적 공식통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가 공식통계 산출에

이용될 경우

◦ 자료의 통합이라 함은 정확한 매칭,확률적 매칭,통계적 매칭 모두 포함

◦ 통합 자료 셋의 장점

-새로운/개선된 통계 산출

-정확한 자료의 소재파악을 위해 보다 분화된(moredisaggregated)정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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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변수의 복합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

-기존 자료원천 검증 또는 개선

-응답부담 경감

◦ 첨부된 비밀보호원칙과 가이드라인은 공식통계 기본원칙 제 6항이

확장된 것으로,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으로 통합 자료셋을 이용/작

성함에 있어,입법적/기타 목적의 비밀보호 방식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공통틀 제공

◦ 공식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조사실시 보다 행정기록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자료통합 여부에 관계없이 비밀보호에

관한 명확한 입법 틀과 법률을 갖추고 있으나,대다수 국가에게는

수개의 자료원천을 이용한 복합 마이크로 데이터 작성이 생소하므로

국가별 틀 작성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제공

□ 통합 통계자료 비밀보호 원칙 및 가이드라인

◦ 원칙 1;자료 통합은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으로 국가통계기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자연인(그리고 입법이 되어있는 경우,사업체와 같은

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표는 법으로 제한됨

-가이드라인

.원칙 1은 통계법,자료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부기관에 의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입법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국가통계기관은 자연인/법인 관련

자료통합은 중지한다

.법률이 달리 명시하지 않을 경우,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으로 국가통계

기관이 행정 및 통계자료 원천으로부터 수집하여 정부 부처가 관리

하고 있는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특정 개인 혹은 법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 아님

◦ 원칙 2;국가통계기관은 표준승인절차 완료 후 공식통계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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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합 활동을 실시함

-가이드라인

.국가통계기관 관련 규정이 통계/연구조사 목적을 넘어,자연인에 대한

행정 및 규제 목적의 데이터 이용을 포함하는 경우,법률 또는 국가

통계기관 이외 정부기관의 허락 없이는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의 자료

통합은 금지됨

.새로운 통계조사 실시 전에 반드시 자료통합이 비용 절감,품질 향상,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를 고려

.모든 자료통합은 표준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첨부된 BusinessCase

Outline을 참조할 수 있으나,개별 국가는 국가별 자료통합 승인

절차를 구축하도록 함

◦ 원칙 3;자료통합의 이익은(자료통합이 끼칠 수 있는)공식통계 일관성에

대한 위험성이나 자료이용으로 인한 비밀보호/프라이버시 노출 위험

보다 커야 함

-가이드라인

.자료통합은 안전한 환경에서 공식통계체계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됨

.입법 또는 표준승인절차에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통합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식별자(identifier)는 자료통합 종료 후 즉시 제거

.국가통계기관은 자료통합의 이익,비밀보호 및 관련위험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들을 확인하고,표준승인절차

관련기관으로 간주하여 자문을 구함

.몇몇 국가는 표준승인절차에 프라이버시 침해 평가가 포함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자료 제공자로부터 실질적인 동의를 얻도록 규정

◦ 원칙 4;자료통합과 같은 행위를 배제하겠다고 (통계조사)응답자에게

사전 약속한 경우,자료 통합은 금지

-가이드라인

.표준승인절차 시,자료이용 목적 관련 사항을 응답자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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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며,통계기관장은 자료통합이 자료이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료통합을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

◦ 원칙 5;통합 자료는 승인된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승인된 목적이외 이용의 경우,새로운 승인절차를 밟도록 함

-가이드라인

.법률에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자료원천의 변동 및 추가,자료 특성

및 단위 변동,통합 방법 변경(예를 들어,통계 매칭에서 정확한 매칭

으로),자료 셋이 다른 통계/연구조사 목적으로 이용 시 등,새로운

승인절차를 밟음

◦ 원칙 6;연결자료 셋에 포함되는 단위 레코드 및 자료변수 개수는

승인된 목적을 위한 필요 범위를 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승인된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자료변수와 최소한의 단위 레코드 수를

일컬음

◦ 원칙 7;국가통계기관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자료통합을 실시함

-가이드라인

.자료 통합과 관련된 국가통계기관 정책과 사업 개요는 책자로 출간

.자료 통합으로 인한 주요 통계성과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하며 자료통합으로 공식통계가 개선된 경우에도 결과를 공개

.법률에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행정기관은 자료 제공자에게 그들의

정보가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야 함

◦ 원칙 8;자료 통합으로 생성된 복합 자료 (단,확인자(identifier)가 없는

경우)접근은 국가통계기관 소속의 권한을 가진 직원에 한하며,외부인에

접근을 허용할 경우는,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 및 표준

승인절차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며,자료 이용 또한

승인 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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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자료통합으로 생성된 복합 마이크로 데이터는 다른 공식통계 생산자가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입법에 정함이 있을

경우,범 국가적으로 이용이 가능

.국가통계기관은 자료 제공자가 행정적 규제 목적으로 통합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자료 변수에 관한 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통합 자료 이용)권한을 부여 받은 자의 책임 사항은 계약으로 명시

하며 비밀보호 규정 위반사항은 가능한 포괄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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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10

국제 인구이동 자료 제공 및 이용 가이드라인 :

송출국가 인구이동 자료 개선 목적

□ 개요

의장단은 CES를 대신하여,전입국(또는 인구유입국)자료를(2005.10)

활용한 해외이주자 통계 작성 태스크 포스를 설립하고 관련 개념/정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활동 지시.2009년 2월 회의에서 의장단은 태스

크포스 결과물인 국제인구이동 자료제공과 이용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CES회원국 의견 수렴 및 2009총회 승인 상정 요청

□ 출국유형 및 자료에 대한 다양한 수요

◦ 이동인구 분류

-국적/시민권에 따른 내국인/외국인 분류

-출생국가에 따른 국내/국외 출생 분류

-체류기간에 따른 장기(1년 이상)/단기(3개월 이상 –1년 미만)이주

분류

-법적 체류 근거에 따라 정규/비정규 이주자

◦ 출국자료 수요

-인구 추계 출국자 비중이 큰 국가 경우 출국자 성별/연령과 같은

인구특성 파악 필요

-이민자 출국 역이민/순환이민/일시체류 증가로 국가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필요

-내국인 출국 및 재외국민 세계화로 국외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적/시민권/주민등록 발행/해외 송금 관련 통계 필요

-특정 해외이주 집단 고 숙련노동자 및 두뇌집단의 해외 이주로 인한

잠재적 경제손실 파악 필요

-단기 출국 법적/계절적 요인으로 단기출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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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자료 원천

◦훌륭한 인구이동 통계를 갖춘 국가들도 출국자들의 (국내)부재로 인해

출국자 관련 통계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천

에서 관련 자료 수집이 가능

◦ 개인별 출국정보가 기록된 주민 등록부

◦ 외국인 행정기록 및 데이터베이스 :외국인/난민/망명/체류허가 등록부

◦ 여행객 조사,국경 출입

◦ 출국관련 질문이 포함된 가구표본조사

◦ 출국자조사:출국자대상가구조사,출국자주거에관한질문 포함된 경우 등

◦ 인구 총조사 :일시 국외거주자 또는 국외 이주자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경우

◦ 재외국민 등록부 등

□ (전입 국가의)입국자료 활용을 통한 출국자료 개선

*전입 국가-receivingcountry,전출 국가 – sendingcountry

◦ 입국자료 원천 및 출국 자료와 연관성

-인구 총조사 출생 국가/국적취득 국가/전거주 국가 등 인구이동

관련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하며,부모 출생 국가/출생당시 국적(또는

시민권)/다중시민권과 같은 항목을 질문지에 포함시킬 경우,국제인구

이동에 관한 부가정보 취합이 가능.

*한계 매 5-10년마다 실시되므로 현 상황 파악이 불가

-가구표본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이주인구 규모와 흐름 파악에 유용*

한계 신규 출입국 반영을 위한 주기적 표본갱신 필요,표본설계 시

이주인구 특성을 띠는 지역과 인구집단 고려,표본크기는 이주인구

규모/흐름 추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도록 커야.

-국경(지역)표본조사

-주민 등록부는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개인별 정보 원천이나,단기 체류자

및 출국자의 경우 변동 기록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체류허가 기록부는 입국 외국인 규모 및 흐름(특히 유입측면에서)파악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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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국가
 자료 원천

전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료

출국 구분
총 인구 

추계
이민자 내국인 고 숙련노동자 단기

유량 유량 유량 저량 유량 저량 유량

인구센서스

가구표본조사

국경(지역)표본
조사

주민 등록부

체류허가서

외국인 등록부

입국 신고서

-외국인 등록부는 일부 국가의 경우,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등록부 관리

-(입국)신고서

◦ (전입 국가의)입국자료 활용 시 문제점

-입국기록 범위 한계

-국가별로 상이한 국제인구이동 정의

-자료 정확성

-출발지/목적지 자료 이용 한계

-메타 데이터 이용 한계

◦ 전출/입 국가간 출/입국 자료 일치

(인구)전출 국가가 전입 국가(receivingcountry)의 입국 자료를 활용

하고자 할 경우,아래 표를 참고하되,개별 사안별로 신중히 활용

참조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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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인구이동 자료 접근성/품질/이용가능성 개선 (전출 국가 인구

이동 추계/개선 목적)

◦ 자료 생산 측면

-국제 인구이동이 증가함에 따라,내/외국인 국제이동 통계 작성 필요

-전출/입 국가간 출/입국 통계 제공하는 등 상호 지원

-국외 이주자 흐름(유량,flow)통계 개선을 위해,

.행정기록 이전 거주 국가,출생국가 정보 수록 및 활용

.가구표본조사 주기적 표본갱신,이민인구 특성을 보이는 지역과

인구집단을 표본에 포함,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 크기

.인구 총조사 (자료)연속성이 낮아 유량 통계작성에 활용도는

낮으나,이전 거주지 정보 활용 필요.

*CES는 2010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해외 거주 및 국내 도착 연도’를

질문지에 포함토록 권고

-국외 이주자 규모(저량,stock)통계 개선을 위해,

.행정기록 내/외국인의 해외거주정보,출생 시 국적 및 부모 국적/

시민권 자료 활용

.가구표본조사 질문지에 부모 출생 국가,출생 시 국적,다중 국적

/시민권 등 포함

.인구 총조사 이동 인구 저량 파악에 유용 (출생 시 국적/시민권,

국적 취득연도 등)*CES는 비교 가능한 국제 인구이동 통계 작성을

위해 인구 총조사 자료 적극 활용 권장

◦ 자료 접근성 측면

-전출/입국간 출/입국 자료 접근성 향상시켜야.

-전출/입국간 표준 테이블을 통한 자료 교환/비교성 향상 표 1-7참조

* 위 표준 테이블은 국제인구이동 통계 조사(UNSD/Eurostat/

UNEE/ILO공통)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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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의 자료 수집과 제공 측면

-본 가이드라인은 양자간 자료 교환을 원활히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나,

국가 수준의인구 이동 통계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국제기구는,

.주기적으로 적시성 있는 국가 표준 테이블 제공

.전출/입국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 제공 테이블 작성

.수집된 국제 인구이동 통계의 비교/검증 기관(clearinghouse)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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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12

범죄 피해자조사 매뉴얼 :

UNECE-UN 마약 및 범죄국

요 약

사무국은 2005년 범죄피해자 조사를 검토하고 방법론을 향상시

키며 방법론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TF를 발족.

2009년 2월 사무국은 매뉴얼을 검토하고 전자자문과 2009년

CES총회의 역사적인 추인을 받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게 송부

할 것을 요청.

보고서는 매뉴얼 준비과정 개관이며 매뉴얼은 이 문서 부록에

제공.

Ⅰ.배 경

1.2004년 11월 UNECE와 UN 마약 및 범죄국(UNODC)이 범죄 통계

회의 개최.회의는 범죄피해자 조사를 시행 또는 시행할 계획이 있는

국가를 조사하여 사용된 방법의 일치성과 차이 분석,추천할 기준과

정의에 적합한 분야 인식,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조사에 대한

TF창설을 제안.TF사업의 최종 성과는 국가별 범죄 피해 조사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 받아 조사결과의 비교성을 증대

시키는 것

2.2005년 2월 CES사무국은 제안을 승인하여 TF창설.매뉴얼 작성을

위한 사업은 2006년,2007년 2008년 UNCES통계 프로그램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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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매뉴얼 준비를 위한 사전작업과 과정

1.2005년 CES국가가 수행한 조사에 대한 세부 정보 수집.수집된

정보는 처리되어 범죄 조사 목록 작성에 사용.목록을 사용하여 조사에

채택된 내용과 방법론의 일치성과 차이를 분석하는 많은 보고서를

준비

2.보고서는 2006년 합동회의에서 토론에서 조사를 설계하는 국가를 돕기

위한 매뉴얼 준비 사업 착수에 합의.2006년 전반 세부 개관을 작성

하여 코멘트와 하반기 활동을 위해 회원국에게 제출

3.2007년 봄에 매뉴얼 초안을 준비하여 6월 회의에서 토론.7월 회의에서

새로운 초안을 검토하여 일부 중대 개정과 교정 작업이 필요함을 인식.

자문단의 공헌과 함께 TF는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상기하여 개정

초안 작성하여 2008년 10월 회의에서 토론.회의는 개정안이 포괄적

이며 매우 정보적이라고 동의.또한 개정안은 각국의 조사 설계를

도울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대표

4.2008년 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2009년 1월 개정안 준비,2월 검토를

위해 CES사무국에 제출.사무국은 개정안이 뛰어난 전문가와 각국의

자문을 거친 4년간의 역작임을 인식하고 Eurostat이 최종 영문 교정을

위해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기록.사무국은 전자적 자문과 2009년

총회에 제출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

A.범죄피해자 조사에 대한 EurostatTF사업과의 관계

1.EurostatTF는 범죄피해에 대한 유럽조사 기본단위를 개발할 목적으로

2007년 발족.그때부터 EurostatTF와 CESTF는 중복 방지와 두

과정의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물론

자료와 전문가의 상호 교환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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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ESTF의 매뉴얼은 Eurostat의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대한

도구가 될 것임.또한 EU참여국에 대한 안내 도구가 될 것임

B.매뉴얼 최종화 계획

1.현재안은 2009년 4월 자문을 위하여 CES회원국에 송부.현재안 역시

영문 교정이 필요함.받은 코멘트는 요약되어 2009년 총회에 기록으로

제출될 예정

2.전자적 자문을 거친 후에 코멘트를 최대한 고려하여 최종화 할 예정.

자문의 긍정적인 성과에 따라 위원회가 추인 예정.추인 후 최대한

빨리 매뉴얼을 출판할 계획이며 러시아판 출판을 위해 번역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 276 -

ECE/CES/2009/2

유럽통계기관장 의장단 회의 보고서 (2009.2.2-3)

☐ 통계분야별 결과보고

○ 주택통계

-폴란드,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핀란드,라트비아,UNECE가 관련

보고서 제출

-주택조사 자료를 제외한 국제비교 가능한 자료부재 및 사안의 국지성

으로 인해 국제표준 개발보다는 모범 사례 수집에 초점을 맞춰야.

-에너지/물가/생활표준과 연계성으로 인해 부각되고 있으나,소비자

물가지수를 제외한 국제 권고안 부재

-주택 가격/건설/이용 및 부 등 현 위기를 반영할 자료 생산 필요

-기존 주택통계와 빈곤/에너지/공간통계 연계 필요

-의장단은 폴란드 통계청에 보고서를 보완하여 2009CES총회 보고

요청하고 국제수준에서의 우선사업 점검을 위한 CES참가국 설문조사 예정

○ 농업통계

-워싱턴 농업통계 전문가회의(2008.10)는 농업통계 태스크포스 구성,

농업통계 글로벌 전략,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강화 등 도출

-CES회원국들은 국제수준의 농업통계 협력을 강조하고,SDMX,DDI

기반의 농업총조사 자료 제공 가능성 확인

-국제수준의 농업통계 CES세미나 개최 (2011)제안

○ 소득,빈곤 그리고 생활여건

-가구소득조사 캔버라그룹 핸드북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캔버라 그룹 핸드북 이행을 위해 태스크포스는 국민계정과 가구

조사간 가구소득 격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용성 있는 자료원천 확인

-캐나다,유엔통계청과 함께 소득/지출/부의 통합 틀 구축을 위한

시티그룹 설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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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비용

-OECD는 국가별 견해를 반영한 수정 보고서를 2009CES총회 제출

토록 요청

○ 기타

-의장단은 통계 작성/제공/출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UNECE사무국에 협조요청

☐ 자료 통합과 비밀보호 및 프라이버시

통계 및 연구조사 목적의 자료통합 시 비밀보호 원칙과 가이드라인 검토

결과,Annex1에 수록된 2개 원칙 삭제 및 기타 문맥을 보정하여 회원

국에 전자 배포.2009총회에 최종 승인을 위해 상정할 계획

☐ 지속가능발전 측정 태스크포스 업무규약

○ Eurostat,OECD,캐나다/네덜란드 통계청 자문 결과를 반영한 개정

업무규약 승인

-15-25명으로 구성될 태스크포스는 국가통계기관 및 국제기구의 인적

자본 및 사회자본 전문가 초빙 계획.(2009.9.1차 회의 개최 예정)

☐ 통계기관의 정보통신기술 관리

○ MSIS(통계정보시스템 관리)문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오픈 소스 활용

권고

-전자정부정책과 국가통계기관 시스템 개발 연관성

-BPM(업무프로세스모델)은 표준화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서비스기반의 모듈로 구성되어야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 메타 데이터 관리 및 툴 개발 필요

○ 통계 소프트웨어 공유

-EU외 지역,통계기관이외 관련 기관에서도 접근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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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시각화 툴 개발을 위한 국제 사업과 일관성이 있어야

-2009.5월 개최될 MSIS회의에서 (통계소프트웨어)공유자문위원회

설립 논의 예정

☐ 2009CES총회 준비

○ '정책 관련성 높은 자료 생산,직업 자율성 그리고 신뢰 간 균형

원칙'세미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이 통계기관이외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공식

통계/자료 조정

-국가기관과 국제기구 공식통계간 모순

-공식통계와 견해조사 자료 간 경계,청소년 대상 통계 수집 등

○ '기업통계 전략이슈'세미나

-Eurostat기업가정신 통계 등

○ 2009총회 준비

-주택통계,농업통계 노동비용통계에 관한 심층 검토/논의 등

☐ CES산하 전문가 팀 활동

○ 인구이동통계 가이드라인

-‘국제인구이동 자료 제공과 이용 가이드라인’에 의장단 회원국 견해를

반영하여 개정 요청.개정 가이드라인은 승인을 위해 총회 상정계획

○ 범죄피해조사 매뉴얼

-CES회원국에 전자 배포 예정이며,승인을 위해 총회 상정 계획

-통계 목적의 범죄 분류 사업범위 승인 요청 등

○ 품질측정 틀

-고용의 질(또는 일자리 질)측정 태스크 포스는 기본 틀을 확정하고,

의장단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비교 가능한 지표 선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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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CES상정 계획

○ 사회통계 이슈;가족,가구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측정

-관련 태스크포스는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9년 말 최종

보고 계획

☐ 통계기관의 인적자원관리

○ 조사방법론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

○ 국가통계기관의 인적자원관리와 훈련 워크샵 (2010)개최 논의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핀란드,미국,세계은행 등 참가 희망

○ 세계은행,통계능력구축 전자학습과정 제공 및 재정 지원

☐ 국제노동기구 통계활동

○ 국제노동기구의 통계활동은 통계기준 작성,통계능력 구축,노동통계

/지표 작성과 제공,통계 분석,통계 서비스 제공 및 노동통계협정

(LSC)이행 감독

○ 향후 경제인구 구조변화,비공식 고용,생산성,국민계정 관련성,

미성년 노동,노동통계 틀,노동력 저활용,근로이민(또는 노동이민)

등으로 활동 확대

☐ 2008유럽경제위원회 통계 프로그램 결과보고

☐ 기타 정보

○ 국제통계활동 데이터베이스 (2009개정)공개

☐ 다음 의장단 회의 일정 및 기타

○ 의장단 회의 개최 시기 조정;CES총회 후 개최,CES총회와 연계

개최,유엔통계위원회와 연계 개최 등

○ 매뉴얼,가이드라인 승인 절차 문서화

○ 총회 기간 중 2007-2009의장단 오찬회의 (2009.6.9)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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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의장단 회의;2009.10.15-16,러시아 통계위원회 주관

☐ 기후변화 관련

○ UNECE,기후변화와 운송/에너지/산림/주택통계를 연계한 통계활동

구상

○ 통계전문가들은 온실가스배출 통계 방법론보다 관련 자료품질 향상에

주력해야

○ 공식통계 영역이 아닌 온실가스 관련 통계의 의사결정 시 활용 문제

○ 2009유엔통계위원회 논의에 근거하여,CES총회기간 중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통계기관이 기후변화 관련활동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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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8

제57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 CES의장단 선출

☐ 현 의장단 임기 만료

○ 2009.6.102009총회를 끝으로 현 의장단 임기가 만료되는 바,

2009.6-2011.62년 임기의 차기 의장단 선출 예정

○ CES참가국 모두에게 후보 자격이 주어지며,후보는 규정(제 5항)에

따라 ‘UNECE통계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가의

통계기관장’에 한함

○ 의장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되며,이 가운데 6명은 UNECE지역 국가

에서 반드시 선출하며,2명은 UNECE이외 지역 국가에서 선출 가능

○ 현 의장단 구성

-의장;H.Jeskanen-Sundstrom (핀란드)

-부의장;B.Pink(오스트레일리아),P.Hackl(오스트리아),E.Pereira

Nunes (브라질), G.O'Hanlon(아일랜드), A.Zigure(라트비아),

V.Sokolin(러시아),K.Wallman(미국)

○ 의장단은 4회 연임할 수 있으며,비 의장단으로서 최소 2년 경과 후

재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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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CES/2009/9

유럽 통계위원회 사무국 회의보고서

(2008년 10월)

요 약

이 보고서는 위원회 업무 규칙에 따라 제출.규칙에 의하면 사무국은

위원회의 운영체로서 활동.사무국 회의는 통상 매년 2월과 10월에 개최.

보고서는 2008년 10월 사무국 회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결정을 포함.

Ⅰ.소 개

1.2008/2009첫 사무국 회의는 세계은행의 초청으로 2008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

Ⅱ.채택된 통계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1.사무국은 농림어업통계와 노동비용 측정에 관한 통계 분야 심층검토.

다음에는 환경과 문화통계,삶의 질과 빈곤을 포함한 소득에 관한

통계를 연구할 예정

A.농림어업통계

1.사무국은 Eurostat문서와 UNECE코멘트에 바탕을 두고 심층 검토.

FAO대표단과 미국 농업부가 토론에 참여

2.FAO는 국제농업통계에 대한 최고 기구.UNECE는 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FAO의 통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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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도출.사업에 대한 최우선은 무엇보다

각국의 능력형성일 것임.FAO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장 선출을

제안.FAO DB는 계속 새로운 방법론을 공표하며 통계도 계속

Update됨

3.다음은 토론 결과임

-곡물가 상승,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식량위기 때문에 농업통계에

대한 검토는 시의 적절.현 위기는 농업통계가 보다 주목을 받고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농업통계는 전통적으로 자기 제한적.진전하는 방법은 타 도메인과의

링크,농촌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 관찰,환경과 기후변화와의

연계가 있음

-각국의 통계 생산 능력과 품질이 최근 감소.자원감소에 적절한 대응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작업 수행임

-농업통계의 대부분은 공급 측면으로 수요측면과 농산품의 비식용

사용에 대한 정보도 많이 필요

-농장은 사업체 등록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의 표본틀 구성에 문제

-CIS국가는 농업통계를 국민계정과 결합하여 일부 문제 야기

-국제수준의 농업통계 체제 개선이 필요.핵심 농업 이슈에 집중할

새로운 작업반 창설이 필요

-국제기구와 각국은 FAO가 농업통계에 대한 주도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함

-국제수준에서 핵심은 능력 형성임.우선은 품질과 비용의 효율적인

개선이며 나아가 소통과 협력 및 조정활동 개선과 타 통계와 통합도

있음

-현재 이슈를 토론할 포럼이 없음

-활력을 회복하는 2가지 방안은 1)환경,가격관련 이슈를 포함하여

영역 확장 2)핵심농업통계에만 집중으로 나왔지만 1)안은 방만해질

우려가 있어 2)안을 채택.그러나 환경과 물,에너지,국토이용,자연

자원 등 타 통계와도 연계를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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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4.Eurostat이 사무국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층 검토 문서를

update 할 것임.CIS-STAT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 할 것임.

update된 문서는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

5.농업통계는 2010년 CES세미나의 잠정적 의제로 인식

6.향후 사업은 2008년 10월 전문가 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번

회의 결과와 2009년 2월 회의의 새로운 작업반 권한에 대해 Eurostat

이 보고할 예정

B.노동 비용 측정

1.사무국은 OECD 문서와 UNECE코멘트에 기초하여 노동비용통계를

심층 검토

-OECD 국가의 노동비용지수 산출을 위한 골격 형성을 위한 많은

사업 수행.지수는 생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아주 세부분야 자료가

매우 유용

-단위노동비용 산출을 위한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장기 사업이 될 것임

-근로시간 측정 개선이 보다 우선

-임금과 소득 통계에 관한 활동은 많지 않았음

-임금조사는 조사기구 차이와 국가 노동시장 조사의 차이로 통합되지

않았음

결 론

2.사무국은 OECD에 문서로 된 세부 코멘트를 제공하기로 동의.갱신

판은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CIS-STAT은 노동비용 측정에 관한 영문판

연간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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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환경통계의 심층 검토에 대한 follow up

1.사무국은 2008년 2월 작성된 심층 검토에 대해 토론

-환경-경제 계정과 환경통계에 대한 UN 전문가 위원회에 환경통계의

국제 조정기구의 포함을 제안.환경-경제 계정 시스템 개정 작업은

최고의 우선권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환경통계와 타 통계 분야 간 갈등이 있었음.이러한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임

D.문화통계의 심층 검토에 대한 follow up

1.사무국은 2008년 2월 문화통계를 심층 검토.Eurostat은 문화통계에

대한 사업을 재착수.2009년 발족을 위한 문화에 대한 유럽 통계

시스템 네트워크(ESSnet)창설 제안

2.사무국은 문화통계 발전을 위해 계속 follow up할 것이며 ESSnet

출범을 위해 국제회의를 2009년 말로 연기할 것을 제안

E.삶의 질,소득 및 빈곤통계의 심층 검토에 대한 follow up

1.2007년 10월 사무국은 삶의 질,소득 및 빈곤 통계를 심층 검토.

토론에 대한 코멘트는 다음과 같음

-빈곤은 일반의 주요 관심사.출판된 자료는 현실과 다르게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음.따라서 개념의 명확화,소득통계의 비용 측면과

소득분배 측면의 통합이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자료를 위해서 유용

하며 비교성도 증대

-통계청은 반드시 중앙은행과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와 같은 사업과

협조하여 작업을 해야 함.ECB는 EU국의 부에 관한 조사를 계획.

많은 국가가 민간회사에 위탁하여 사무국은 공식통계 관점에서 접근

타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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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국민계정과 가구조사간 많은 차이.지출조사의 조정과 마이크로

및 메크로 자료간 소화시키는 작업이 필요

-IMF는 분야별 대차대조표 특히 가구분야와 부의 측정에 관심.사업은

실용적이며 개념이 아닌 자료 지향적이어야 함

-CIS-STAT은 빈고 보고서를 발간.소득,소비,소득 분배에 대한 지표가

다양한 자료원 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비교 가능.또한 소득분배와

부에 관한 국제 사업에 참여에 관심

-사업은 켄버라 그룹 핸드북을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초점을 둔 범위

축소와 소득,지출과 부의 통합을 향한 범위 확장의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켄버라 그룹 핸드북의 가이드라인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은

유사 소득,자본 소득 및 손실과 같은 특정분야의 소득측정에 대한

진전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범위 확장은 UN 산하에 가능한 시티그룹 창설을 고려 가능.캐나다가

OECD와 제안을 검토하여 2009년 2월 사무국에 보고할 예정이며

미국도 참여에 관심

Ⅲ.사무국 심층 검토 과정 -새로운 방법의 평가

1.사무국은 2007년 2월 합의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2개의 심층 검토 수행.

사무국은 접근법을 평가하고 CES총회 세션에 보고 방법을 고려.

-검토 결과는 총회에서 많은 국가의 참여와 기여의 방법으로 고려되

어야 함.총회 전 코멘트 요청은 각국에 이슈 검토 기회를 제공할 것임

2.사무국은 사무국 회의 토론에 우선하여 총회에서 사무국이 심층검토

주제로 선정한 의제를 토론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결론.이 접근법은

회원국으로부터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차기 총회에서 통계

공표에 대한 의제에서 점검할 예정

3.비서실에서 사무국 코멘트를 고려하여 캐나다 통계청과 사업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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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과 개요를 준비할 예정.문서는 Eurostat,OECD와 먼저

토론을 거쳐 전자적으로 모든 사무국 회원과 토론을 할 예정

Ⅴ.2009년 UNECE통계 프로그램

1.사무국은 2009년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년과 달라진 활동에 초점을

두고 토론

A.환경 통계

1.UNECE비서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통계 특별히 UN 기후변화 회의

(UNFCCC)가 유지하는 오염 배출 목록을 다룰 새로운 활동 제안.아래

사항을 코멘트

-공식통계 관점에서 배출 목록을 편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양 및 항공 운송 배출이 제외되었으며 연료 판매량으로

계산하여 국경을 넘어 구입하는 국가는 수치가 과다 계상 되는 문제점

-가이드라인 검토 완료는 기술적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매우

야심 찬 목표임

-목록에서 사용된 분류가 통계분류와 다름.UNFCCC는 자료가 통계

기구로 교환될 수 있도록 통계분류를 채택하면 유용

-향후 사업은 기후변화 회의 결과,진전,공식 통계의 량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2.사무국은 사업을 지원하나 활동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

사업은 분명한 한계를 가져야 하며 한정된 시간 내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를 생산하여야 함.비서실은 사무국의 코멘트를 고려하기

위해 활동 내역을 재형성 할 예정.사무국은 2008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의제가 토론된 후에 사업의 정확한 내역을 결정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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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이민 통계

1.사무국은 이민통계에 대한 조정 그룹과 출국자 측정에 대한 TF의 향후

활동 계획을 검토 후 아래의 사항을 코멘트

-통계인은 행정자료처럼 체류기간의 일반적인 정의를 할 수 없음.각

국별 정의의 영향은 정책결정자에게 주요한 이슈.통계출처의 통합은

비교성 증가에 일조할 수 있음

-12개월 체류가 이민통계와 타 통계의 일반적 정의로 장기이민 정의를

위해 유지되어야 함

-국별 거주 정의가 달라 측정에 곤란.이러한 경우 한 사람이 여러국가

거주민이 될 수 있음

-개선을 위한 현실적 해법은 스톡 측정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흐름 측정을 위해서는 노동력 조사와 센서스를 이용하는 것임

-이민의 이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단기이민 정의가 필요

2.사무국은 TF의 다양한 체류기간을 사용하여 작성한 국제이민추계의

분석 권한을 추인.Eurostat이 TF참여에 관심

3.TF의 가이드라인은 회의 후 전자적으로 사무국의 자문을 받을 예정.

결과는 2009년 2월 회의에 제출되고 최종안은 6월 회의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할 예정

D.인구 추계

1.인구추계 작성에 있어 문서화된 경험 수집을 개발하기 위한 TF의

목록안이 2008년 2월 토론.1개국만 참가의사를 나타내 참가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사무국은 참가 제안이 적어 TF설치를 취소

E.건강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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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국은 장애통계에 대한 워싱턴 그룹, 건강상태에 대한

UNECE/WHO/Eurostat의 성과를 포괄하는 보고서에 바탕을 둔

건강통계 조정을 토론.조정과 워싱턴 그룹의 활동과 부다페스트 사업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UNESCAP이 부다페스터 사업 참여에 관심

F.통계정보 시스템 관리

1.활동 8.1:SP2009에 있는 통계정보관리 시스템(MSIS)은 국가 및 국

제적 통계 SW 공유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포함.

단기과제는 SW 도구에 대한 정보와 소재를 제공하는 것임.장기과제를

위해서는 공동 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아래의 사항이 토론

-포탈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관리는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

포탈을 통하여 SW를 이용가능하게 한 기부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함.포탈이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기준을 포함하면 상향식

접근법의 성공적인 사례가 포탈에 보일 수 있음.비판도 성공을 위해

중요

-SW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개발과 지원,훈련이 필요

-새로운 IT설계 개발은 효율적인 SW공유를 위해 표준도구와 메타

데이터 환경 사용이 필요

-일부 국가는 부처간 공통 정보 설계를 창출

2.사무국은 통계 SW 관리와 공유는 전략적 관점에서 취급되어야 하며

경영자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데 동의.또한 조정 그룹에 통계청

IT관리 과제란 주제로 2009년 2월 회의에 제출 할 보고서 작성을

요청.조정 그룹의 의장은 회의에 초빙될 예정.그룹의 권한은 토론

후 개정될 수도 있음

G.UNECE의 UN DB포탈에 대한 기여

1.사무국은 UNData로 알려진 UN포탈에 대한 UNECE기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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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활동을 토론

-계획은 현대기술을 고려하여야 함.모든 국제자료와 메타자료를 단일

DB에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

-온라인 DB유지에 타 국제기구,자료원인 통계청와의 연계로 사업은

대규모로 토론되어야 함

H.기술 협력

1.2006년 2월 사무국은 비서실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계의 기술적

협력에 대한 정기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비서실은 2008년 2차

조사결과를 제출

-EU기구의 기술지원에 관한 문서 오류.Eurostat은 기술지원활동의

기부자가 아니라 타 EC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조언 제공자

-아제르바이잔은 EU인접국으로 기술적 활동이 EU에 의해 조정되므로

조사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의문

-정기조사 수요는 Paris21이 전 세계를 포함하면 중지될 예정

2.향후에는 세부적이며 방대한 문서보다는 조사결과 분석요약이 토론

되면 충분

Ⅵ.56차 총회의 평가 :세미나 조직을 추천

1.2008총회 평가결과는 정보를 위해 공개.사무국은 갱신된 세미나

조직에 대해 토의

Ⅶ.2009총회 준비

A.사업체 통계 분야의 전략적 이슈에 대한 세미나 개요

1.캐나다와 Eurostat이 준비한 개요에 대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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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은 전문가가 아닌 청장간 전략적 이슈에 초점,세션 2는 사업

체로부터 수집한 통계에만 집중

-세션은 수집된 정보와 관련하여 현 금융/경제 위기를 다룰 수도 있음

-세션간 중복 방지가 중요

2.세미나에서 다음을 제안

-OECD :기업체 자료를 얻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공식 및 비공식

자료원간의 경쟁 관련 이슈

-OECD:혁신적인 분석을 위하여 사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

-핀란드 :사업체 등록 자료와 행정자료 이용으로 응답자부담 조절

B.세미나 개요 :전문적 자치권과 책임 원칙과 정책관련 자료를

생산하는 권한과의 조화

1.사무국은 아일랜드가 준비한 개요에 대해 토론

-유럽 이외 지역의 일부 전문가와 전문가를 초대하는 것이 중요

-공식통계의 경계 획정에 대해서도 토론 예정

2.OECD가 통계 토론에 시민과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정보의 사용과

소통기술도구에 대한 문서 제출을 제안.Eurostat이 세션1에 공정성

프로토콜과 경험에 대한 문서 제출을 제안

C.2009CES공식 세션 준비,아젠다

1.비서실은 총회 토론의 바탕이 될 공표에 대한 문서를 준비할 저자를

구함.심층 검토 결과는 2월 전 모든 회원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자문을

받을 예정

2.사무국 회원의 선출이 아젠다에 추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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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통계자료 통합의 비밀보호와 사생활 보호 측면

1.사무국은 기본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검토.기준은 인준을 위해 2009

총회에 제출될 예정

2.TF는 코멘트를 고려하여 20092월 회의에 새로운 버전을 준비.제출

전에 모든 CES회원의 자문을 받아야 함

Ⅸ.통계청의 성과 측정에 대한 경험

1.라트비아가 2008년 초 실시된 조사에 대한 follow up을 사무국에 통지.

이 주제에 대한 사업의 지속에 관심이 있으며 워크숍 조직도 가능

2.Eurostat이 품질 틀 아래 여러 활동을 수행.EU지역외의 UNECE국은

통계청 성과 측정에 도움을 필요할 수도 있음.CIS국가 관심 표명

Ⅹ.CIS국가의 통계 활동 소개

1.CIS-STAT이 위원회 구성과 통계활동에 대해 소개.CIS-STAT의

주 업무는 CIS국 통계활동의 조정,통계의 개선신장,기준과 권고안

개발,통계정보의 공표와 교환,사회-경제 과정 분석임.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통계와 회계를 개선 필요

2.2006년에는 단기 및 중기 주요 거시경제지표 예측 업무를 부여 받았음.

또한 통계 DB와 웹사이트를 운영



제6차 OECD통계위원회 등 참가 결과보고(요약)

□ 제 6차 OECD통계위원회 회의개요

○ 기간 및 장소 :2009.6.10~11,제네바 유엔유럽본부

-6.8(월)OECD대표부 대사 면담

※ 유럽통계기관장회의(6.8.~6.10.) 옵저버 참가

○ 회의주제 :경제사회 통계분야 9개 의제

-주요의제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정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한눈에 본 정부,사회진보측정 글로벌프로젝트 등

○ 대표단 :이인실 통계청장외 4명

□ 주요 국제 통계협력 활동

ㅇ OECD 통계국장(EnricoGiovanini)과 면담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년 10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제3차 OECD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UNDP,ILO,Wordbank등 국제기구,외국주재 한국대사,TV

등 언론매체,연구기관과 대학 등의 협조 및 참여유도

·주요 인사(예,스페인 총리,요르단여왕 등)참여유도

·글로벌 프로젝트를 위해 지원되는 월드뱅크의 40만불 실행

방안 모색(회의참가를 위한 여행경비지원,훈련 및 연구수행 등)

ㅇ OECD대표부 대사(김중수)및 제네바대표부 대사(이성주)면담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의

통계인프라 강화 방안 등 논의



ㅇ 호주,독일,프랑스,핀란드 등 각국 청장들과 면담

-양국간 통계적 국제협력 증진 방안 논의

-특히 프랑스와는 경제 분석 관련 협력 방안 논의

ㅇ OECD의장단 회의 참석

-"한눈에 본 정부“의 발간과 관련 의견 조율 등

□ 주요 회의 참석

ㅇ “한 눈에 본 정부”(GovernmentataGlance)발간

-OECD사무국은 2009년에 발간하여 정부활동을 수량화하여

비교하고자 하나 각 국가에서는 처한 상황이 상이 각국정

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의 어려움 토의

-대중에게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

필요성에 대한 우리측 입장 표명

ㅇ 사회진행측정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통계,지식 및 정책”에 관한 제3차 OECD세계포럼 소개

ㅇ 아동복지측정 :OECD보고서

-각국은 유용한 자료임을 인정하고,유아에 대하여도 확장

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

-보고서에 미수록 된 한국자료를 실제로는 통계청에서 찾을

수 있음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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